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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고는 국내 창작 음악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북한 개량관악기음악

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국내에서 연주되고 있는 북한 개량관악기에는

장새납, 대피리, 저피리가 있으나, 그 중 태평소를 개량한 장새납과 피리

를 개량한 대피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는 북한 및 국내에서 발간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검토 및

악곡 분석을 통해 악곡 내에서 장새납과 대피리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확인해보았다. 또한 악기

의 주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악곡에서 제시된 표현법들을 대상으로

주법을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분단 이후 국내에 북한의 음악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1985년

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국내에서 연주된 북한 개량관악기로 연주된 악곡

중 독주곡과 협주곡의 독주 선율로 한정하였다. 장새납 악곡은 장새납 독

주곡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 금강마을>, <룡강기나리>, <열풍>,

장새납 협주곡 <봄>을 분석했고, 대피리 악곡은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 바람>,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 <대화>, <윷놀이>, <자즌>을 분석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장새납, 대피리 악곡의 선율은 주제와 종지선율이 변형·반복되어

나타나고, 대응선율, 메기고 받는 선율 등의 특징적인 선율이 나타난다.

음계의 경우 전통적인 5음 음계 및 이를 변형한 4음, 6음 음계가 나타나

며 서양의 7음 음계, 및 무조 음계 까지 다양한 음계가 사용된다. 악곡

출현음 및 음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다.

둘째, 장새납, 대피리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대별

흐름에 따른 변화와 국가별 차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음악

적 변화의 원인은 개량 악기 특성상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악기 개량의 결

과물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각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모습이 반영된 국

가별 차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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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국가별 차이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장새납과 대피리는

북한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고, 개

량 악기로써 태평소와 피리의 음역 및 반음계 연주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장새납, 대피리는 전통악기를 개량한 악기로써 전통음악 주법과

서양음악 주법이 모두 연주 가능한 악기이다. 또한 관악기로써 호흡주법

이 사용되며 키가 부착된 악기로 특정 운지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연주

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장새납, 대피리는 국내 유입 이후 창작 음악에

서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음악적 요소들을 겸비하여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의 악기를 수용함에 있어 단순히 북한의

악기와 음악을 수용하고 연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고의 악기연구와 주법 연구를 통해 장새납과 대피리를 연주하고자 하

는 연주자들의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작곡가들이 해당 악기를 사용하

여 곡을 작업하는데 도움을 주어 북한 개량관악기들이 국악계에서 더욱

활발하고 폭넓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요어: 북한 개량관악기, 장새납, 대피리, 개량 악기, 관악기

학번: 2016-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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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창작 음악에서 피리연주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점점 다양해지

고 있다. 악곡에 따라 태평소, 장새납, 대피리, 저피리, 생황 같은 특수

관악기1)의 연주 능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전통악기, 개량 악기, 북한

악기까지 다양한 악기를 피리연주자들이 맡아서 연주하고 있다.

창작 음악은 서양음악 기법을 도입하여 1939년에 창작한 김기수의 황
화만년지곡2)으로 시작되었다. 1965년 서울시국악관현악단3) 창단 등의

국악관현악단 창단을 발판으로 크고 작은 창작 음악 단체 및 솔리스트들

이 활발하게 연주를 지속한 결과, 창작 음악이 국악계에 한 장르로 자리

1) 본 연구자는 2002년에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피리를 전공으로 시작하여 국립국악고등학
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석사를 졸업하고 동대학
원 박사과정 수료 후 현재(2021년)까지 20년간 피리를 전공으로 하고 있다. 국가무형
문화재 제 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에 출강 하고 있다. 또한 피리, 태평소, 생황, 대피리, 저피리로 구성
된 ‘서울 피리 앙상블(Seoul Piri Ensemble)’의 회장으로 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간 태
평소, 생황, 장새납, 대피리, 저피리와 같은 악기들이 보급되고 사용되는 추세를 살펴
보았을 때,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러한 악기들이 피리연주자가 연주하는 부전공악
기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생황, 장새납, 대피리와 같은 악기들을
주 전공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 악기들의 명칭이 부전공악기보다
는 개량 악기 또는 특수 관악기 등으로 불리고 있다. 태평소는 피리와 같이 리드악기
로 리드를 입에 물고 부는 관악기로 피리연주자가 맡아서 연주를 한다. 생황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겼다가 이후 국내 피리연주자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하여
이후 피리연주자가 연주하는 악기로 자리 잡았다. 이 악기들은 국악관현악단에서 피
리 전공자들에 의해 연주되고 있다.

2) 최초의 창작국악작품은 국악창작의 개척자로 일컬어지는 김기수의 「황화만년지곡」
(1939년)이다. 이 곡은 국립국악원의 전신인 이왕직아악부가 일본 기원 2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계획한 신곡 공모에서 당선된 곡으로, 일제의 지배가 영원하기를 기원
하는 이능화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다. 김기수는 오선보ㆍ서양화음ㆍ서양음악용어ㆍ
서양식 지휘자의 도입을 통해 서양음악의 근대성을 국악의 기반 위에 재현시키고자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창작국악작품 (http://encykorea.aks.ac.kr) 참고.]

3)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1965년 국악의 현대화·대중화·세계화를 목적으로 창단된 한국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이다. 그동안 아시아·미주·유럽 등지의 수많은 해외 공연과 300
여 회의 정기공연, 그리고 2,000여회의 특별공연을 통하여 서울시를 대표하는 국악관
현악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출처: 서울시예술단 http://sjartgroups.
or.kr/) 예술단소개 인용.]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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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았다. 그러나 다양한 창작 음악이 생겨나면서 점차 국악기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위해 국립국악원은 1964년에 국악기 개량위원회4)를 발족

하여 악기 개량사업을 시작하였다. 피리의 경우 개인 및 단체에 의한 다

양한 개량사업5)이 이뤄졌고 그 결과 여러 종류의 개량 피리들이 등장했

다. 또한 장새납, 북한대피리6) 등 북한의 개량된 민족악기와 24관7) 또는

36관8)등 중국의 개량 생황이 도입되어 국악관현악단 편성에 점차 자리

잡아 감으로써9) 기존에 피리와 태평소를 연주했던 피리연주자들이 여러

개량관악기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에 일부 연주자 간의 교류를 통해 북

한의 개량관악기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10) 태평소를 길게 개량한 장새

납, 피리를 개량한 대피리와 저피리는 모두 서를 관대와 결합하여 연주

하는 형태로 국내에서는 피리 전공자들에 의해 연주되기 시작했다. 이

악기들은 국내 유입 이후 협주곡, 독주곡, 중주곡, 관현악곡까지 창작 음

4) “1964년에 국립국악원 국악기 개량위원회가 설치되어 악기 개량사업이 시작된 이후
1989년까지 총 42종 악기 개량 및 제작이 이루어졌고, 1996년에는 50여종에 달하였
다.”[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악기연구, 음향연
구, 창작, 교육 등을 중심으로｣, 국악논문집 제34집(서울: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2016), p.244]

5) 피리 개량은 사업은 1968년 제작되어 1978년 대금 협주곡 “대바람소리”에서 연주된
‘죽헌대피리’, 1995년 국립극장 악기 개량사업으로 박범훈의 주도하에 관대의 길이를
조절하고 시누대를 사용하여 제작된 ‘고음피리’,‘대피리’, 1999년 정재국을 중심으로 한
“피리 개량추진위원회”의 key가 부착된 ‘창작 음악용 개량 향피리’와 key를 부착하고
관대의 재료를 변경한 ‘개량 대피리’, 2012년 “21세기 피리 음악연구회”의 “21세기 저
음피리” 등이 있다. [김영훈, ｢現行 피리와 改良 피리의 比較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한재연, ｢저음피리 주법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참고]

6) 이후 글에서는 ‘북한’을 생략하고 ‘대피리’로 표기하겠다.
7) 1997년에 이준호가 작곡한 생황 협주곡 <풍향>을 손범주의 생황 연주로 초연되었다.
이를 계기로 24관 생황이 관심을 받고 창작국악에 활용되기 시작한다. [김계희, ｢국악
관현악곡<風香>의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2005), p.2.]

8) 2000년 중반에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위재영이 중국음악학원 연수를 통해 36관 사각
생황을 국내에 처음 도입, 2009년에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생황 협주곡 <내몽고의 초
원>을 초연하였다. [위재영, ｢36관 생황 연주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2017), p.16.]

9) 설보라. ｢국공립 국악관현악단 편성의 통시적 고찰｣, 국내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
학원, 2019), p.173.

10) 김희선, ｢월경(越境)음악의 문화번역: 동시대 남한 전통음악계의 북한음악｣, 이화음
악 논집24,no2(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20), 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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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전반에서 연주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는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11)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12)의 교육과정 중 실기 수업에서 북한 개량관악기를 교육하고 있

다. 장새납과 대피리는 특유의 음색으로 협주곡과 독주곡에서 독주 악기

로 많이 사용되며, 대피리의 경우 저피리와 함께 대다수 수도권 관현악

단 및 지방 관현악단13)에 편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악단에서는 피

리 단원 선발 과정에서 개량관악기 연주가 가능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개량관악기 중 한 악기를 피리와 함께 시험 과제로 제시14)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장새납과 대피리는 국내 창작 음악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중 증가에 비해 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연구15)는 아

1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는 1981년에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로 설립
되었고 2011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음악예술전공(국악관현악파트, 창작음
악학파트)과 연희예술전공(음악극파트, 타악연희파트)으로 구성되어있고, 전통 기악
전공자로 구성된 “국악관현악파트”에서는 2012년부터 1, 3, 4학년 피리 전공 실기 (개
량 악기) 수업에서 장새납과 대피리가 수업 되고 있다.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홈페이지(http://koreanmusic.cau.ac.kr/user-datas/ko/
greeting.asp 참고, 전공실기(개량 악기) 수업을 담당 강사인 이영훈과의 대화로 확
인.]

12)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는 1959년 창설되어 국악과의 학부전공은 현재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아쟁, 타악, 국악작곡, 국악이론, 국악성악, 국악지휘로 세분
되어 교육되고 있다. 학부 교과목 중 선택실기 수업에서는 전공자는 부전공악기를 학
습하고, 비전공자는 국악기를 학습 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실기 수업 중 하나로 2019
년부터 선택실기 (특수관악기)수업이 개편되었다. 이전에는 피리(피리 비전공자대상),
태평소와 생황 수업이 진행됐고, 개편 이후에는 북한대피리가 추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홈페이지(https://music.snu.ac.kr/korean_music) 참고, 선택실기
수업 개편 이후 본 연구자가 선택실기(특수관악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13) (가나다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국립
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국립부산국악원, 김천시립국악단, 대구시립국악
단, 대전연정국악원, 부산시립국악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안산시
립국악단, 성남시립국악단, 전남도립국악단, 전북도립국악단, 청주시립국악단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등 여러 악단에서 대피리 또는 저피리를 연주한다. (공연 팜플렛 및 악단
단원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

14) (가나다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인턴단원),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상임단원), 광주
시립국악관현악단(비상임단원) 국립국악관현악단(일반단원, 인턴단원), 김천시립국악
단(비상임단원), 대구시립국악단(인턴단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일반단원), 안산시립
국악단(일반단원), 충주시립우륵국악단(상임단원) 등 여러 악단에서 단원 채용시 개량
관악기 시험과제로 제시 하고 있다. (각 악단 홈페이지 공고 및 지방 신문사 온라인
기사 확인)

15) 강승호, ｢북한 저피리의 주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한국예술종합학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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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미비하다. 기존의 연구는 각 악기의 주법 또는 개별 악곡에 국한되어

있어 국내 연주자들이 악기를 이해하기에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악기 유입의 특성16)상 악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유실로 인한

연주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초기에 연주자들은 독학으로 이 악기를 공부

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악기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로 북한 개량관악기가 국내에 정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유입 초기

에는 북한 개량관악기들이 ‘B♭조 악기’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실음에 기

반하여 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운지법 및 기보법이

북한과 다르게 정착되게 되었다.17) 이후 몇몇 연주자들이 일본의 금강산

가극단18)의 연주자들에게 교육을 받고 국내에서 후학양성 및 연주 활동

을 하고 있으나 이미 정착된 방법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연주자

및 작곡가들은 태평소, 피리와 비슷한 악기로서 단순히 음역대나 음색이

다른 악기로 생각하며, 정보가 부족하였던 유입 초기처럼 악기에 접근하

는 경우가 많다.19) 이로 인해 북한 개량관악기의 새로운 레퍼토리 확장

권경숙, ｢북한 대피리의 주법연구 : 이정면 작곡<대피리 협주곡 1번>의 대피리 선율
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김용일(Jin Yongri), ｢장새납 농음연주 지도법 <풍년맞이 기쁨>을 중심으로｣, 국악교

육 32, (한국국악교육학회,2011), p.25-35.
박재현, ｢장새납 협주곡 <열풍(熱風)>의 음악구조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중

앙대학교 대학원, 2020).
배상중, ｢김성경 작곡 <북한저피리와 국악관현악 ‘樂天’> 분석 연구 : 저피리 독주와
관현악선율에 기하여｣ 국내석사학위논문(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이영훈, ｢북한 장새납 독주곡 연주주법에 관한 연구-<그네 뛰는 처녀><만경대의
봄><룡강기나리>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16) 분단국가라는 현실로 인해 개인 간의 교류로 악기가 유입되었고 더불어 악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악기가 유입되었다.

17) 일본 금강산 가극단에서 수년간 북한 개량관악기를 학습한 연주자 이영훈에게 들었
던 내용과 ｢북한 대피리의 주법연구.｣ 연구자인 권경숙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

18) 금강산 가극단은 1955년 창립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의 음악 무용
공연 단체이다. 원래 재일 조선 중앙 예술단이었으나 1974년 가극 <금강산의 노래>
공연을 계기로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창립 당시 20여 명으로 출발해 70여 명의 단
원으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관현악단 등 서양 음악이었으나 국악 위주의 가무단으로
개편하였다. 일본 전역, 북한, 러시아 등에서 뮤지컬과 앙상블 등을 공연하고 있다. 50
여 년 동안 7000여 회를 공연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강산 가극단(金剛山歌劇
團)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19) 본 연구자가 관현악단에 객원 단원으로 대피리나 저피리 연주를 나가면 기보법이 통
일되지 않고 작곡가마다 다른 형태로 기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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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악기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악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악기의 구조나 운지법

뿐만 아니라 악곡 분석을 통한 음악에서의 활용 양상과 주법 연구가 필

요하다. 국내에서 연주된 국내 작곡가들의 작품 및 북한 작곡가20)들의 작

품을 분석하여 북한에서 개량한 이 악기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은 북한 개량관악기에 해당하는 장새납, 대피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선행연구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장새납·대피리를 각각 단독으로 연구

한 논문, 남한과 북한의 개량 악기를 비교한 논문과 개량 피리의 한 종

류로 북한의 개량관악기를 언급한 논문이 있다.

먼저 하나의 악기를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로는 장새납 3편, 대피리

1편이 있다.

장새납에 대한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이영훈의 ｢북한 장새납 독주곡

연주주법에 관한 연구<그네 뛰는 처녀><만경대의 봄><룡강 기나리>를

중심으로｣21)가 있다. 이 논문은 장새납의 세 악곡에 나타나는 입주법과

손주법을 분류하여 연주주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악곡에서의 출현

빈도확인을 통해 악곡별로 주요 주법을 확인하였다.

김용일은 ｢장새납 농음연주 지도법 <풍년맞이 기쁨>을 중심으로｣22)에

20) 본 고에서 다루는 악곡 중 북한 악곡은 북한 작곡가에 의한 곡과 북한의 문화적 영
향을 받은 중국 연변, 일본 조총련 국적 작곡가의 곡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 작
곡가에는 연변 출신 박위철 작곡가와 일본 금강산 가극단 소속 최영덕도 포함된다.

21) 이영훈, ｢북한 장새납 독주곡 연주주법에 관한 연구-<그네 뛰는 처녀><만경대의
봄><룡강 기나리>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22) 김용일(Jin Yongri), ｢장새납 농음연주 지도법 <풍년맞이 기쁨>을 중심으로｣, 국악
교육 32,(한국국악교육학회,2011), 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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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농음 표현형태 및 연주법을 실제 음악 연주곡과 결부하여 그 방법을

탐색했다. 농음의 종류를 7가지로 나누어 호흡, 후두, 입술의 3결합법을

논의 후 실제 악곡에서 사용되는 농음을 예시로 들어 이해에 도움을 주

었다.

장새납 악곡 분석을 한 박재현은 ｢장새납 협주곡 <열풍(熱風)>의 음

악구조 분석 연구｣23) 에서 악곡형식, 장단 및 빠르기, 조성, 선율구조 등

을 음악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열풍(熱風)>의 음악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중 조성과 선율구조의 경우 독주 선율과 관현악선율을 함

께 분석한 결과 연주자인 최영덕이 작곡에 참여하여 풍부한 음색과 화려

한 기교가 돋보이고, 전통적인 주법보다는 서양적인 운지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대피리를 다룬 연구는 권경숙의 ｢북한 대피리의 주법연구 : 이정면 작

곡<대피리 협주곡 1번>의 대피리 선율을 중심으로｣24)가 있다. 내용에서

악곡에 악장별로 나타나는 주법을 분석하여 각 주법의 특징 및 주법 연

주 시 용이한 손 모양 등을 명시해주고 있다. 또한 북한대피리가 전통

피리에서 사용되는 전통음악 주법과 서양음악 주법이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남북의 악기를 비교 연구한 논문에는 태평소와 장새납을 비

교 분석한 빈중영, 진형준, 이림의 선행연구가 있다.

빈중영은 ｢南·北韓의 새납 比較 硏究｣25)에서 남·북한 새납에 관하여

구조, 음역 및 음색, 주법의 차이점을 연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남과 북 새

납의 장·단점을 살려 하나 된 태평소를 다시 개량할 수 있다면 위 악기

의 뛰어난 예술성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하였다.

진형준은 ｢태평소와 장새납의 주법 비교연구｣26)에서 태평소와 장새납

23) 박재현, ｢장새납 협주곡 <열풍(熱風)>의 음악구조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중
앙대학교 대학원, 2020).

24) 권경숙, ｢북한 대피리의 주법연구 : 이정면 작곡<대피리 협주곡 1번>의 대피리 선율
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25) 빈중영, ｢南·北韓의 새납 比較 硏究｣, 국내석사학위논문(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26) 진형준, ｢태평소와 장새납의 주법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釜山大學校 일반대
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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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악곡 음원을 토대로 음고를 측정하여 두 악기의 음정을 비교하였고

또한 재료, 주법, 음역, 음색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림은 ｢태평소와 장새납의 비교연구｣27)에서 태평소와 장새납에 대해

소개하고 역사를 알아봄과 함께 구조와 음역, 운지법, 음색을 비교연구

하였다. 그중 각각 악기별로 악곡을 지정하여 운지법 도면을 통해 자세

하게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태평소와 장새납의 장·단점을 잘 살

려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피리를 연구하며 개량 피리의 한 종류로 대피리를 언급한

선행연구에는 이상준, 한재연의 연구가 있다. 이상준은 ｢피리의 음악적

구조에 관한 연구｣28)에서 대피리를 북한대피리와 북한대피리에 국내에

서 서를 새로 만들고, 연결부에 코르크를 붙여 개조한 남북대피리로 나

누어 서술하고 있다. 한재연은 ｢저음피리 주법 연구｣29)에서 남한과 북한

의 저음피리를 조명하며 북한대피리를 언급하였다.

이상으로 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

에서는 장새납, 대피리 각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북한 개량관악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미

흡하다. 이로 인해 국내 연주자들이 악기를 이해하고 연주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초기 정착 당시 악기 본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

지 않은 채로 국내에 정착되었기 떄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 개량관악기

의 새로운 레퍼토리 확장과 악기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장새납, 대피리를 종

27) 이림, ｢태평소와 장새납의 비교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28) 이상준, ｢피리의 음악적 구조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中央大學校 大學院,
2010). 이상준은 우리 음악에서 연주되고 있는 피리의 모든 종류와 연주 음악, 악기
제도, 음역과 음공에 따른 음계를 중심으로 피리의 음악적 구조를 살펴보았고 그 안
에서 대피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피리의 출현이 악기 영역확대와
음악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음악사적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9) 한재연, ｢저음피리 주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한재연은 국내에서 개량된 21세기 저음피리의 주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그
를 위한 사전 조사로 남한과 북한의 저음피리의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때 북한 대피리를 소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21세기 저음피리의 구조 및
음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주자에게 주법 및 키 조작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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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고찰하여 악기별 특성을 파악한 후 분단 이후 국내에 북한의

음악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1985년을 시작으로 하여 2020년까지 연주된

음악을 살펴보고, 악곡 분석 및 주법연구를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국내

에서 북한 개량관악기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국내에서 피리연주자에 의해 연주되는 북한 개량관악기 중

장새납, 대피리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Ⅱ. 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고찰에서는 장새납, 대피리의

개량과정, 악기의 구조와 음역 및 운지법과 같이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악기 유입과정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조선 음악30), 조선 예술

31), 우리나라 민족악기의 과학 기술적 원리32), 조선 민족악기 총서

(3) 피리33), 조선 민족악기 총서(4) 새납34)등 북측에서 제공한 자료

및 선행연구35)를 기반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국내 연주 활동 파악

30) 1955년부터 간행된 북한의 음악잡지로 조선작곡가연맹(朝鮮作曲家聯盟)이 간행하였
다. [송방송, 한겨례 음악대사전,(보고사, 2012).]

31) 『조선음악』이 1967년부터 『조선예술』(朝鮮藝術)로 잡지이름을 바꾸었다.[송방송,
한겨례 음악대사전,(보고사, 2012).]

32) 김태연, 우리나라 민족악기의 과학기술적 원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33) 김창진, 조선 민족악기 총서(3) 피리, (문예출판사,1986).
34) 리명철,주근용, 조선 민족악기 총서(4) 새납, (문예출판사,1986).
35) 강승호, ｢북한 저피리의 주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한국예술종합학교, 2019).

권경숙, ｢북한 대피리의 주법연구 : 이정면 작곡<대피리 협주곡 1번>의 대피리 선율
을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2018).
김희선, ｢월경(越境)음악의 문화번역: 동시대 남한 전통음악계의 북한음악｣, 이화음
악논집24,no2(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20).
배상중, ｢김성경 작곡 <북한저피리와 국악관현악 ‘樂天’> 분석 연구 : 저피리독주와
관현악선율에 기하여｣ 국내석사학위논문(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배인교, ｢남북한 음악교류의 양산과 방향｣, 『통일과 평화』, 10/2(2018)

｢1950～60년대 북한의 민족 악기 개량과 민족 관현악 편성｣,국악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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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 온라인36) 및 오프라인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기사, 공연

팜플렛, 공연 실황 영상 등을 통해 연주일시, 연주 곡명, 연주자가 확인

되는 경우를 조사하였고, 음반 및 영상작업과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대학교의 졸업 연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Ⅲ.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 분석을 위해서 대상 악곡을 지역적 범위와

시기적 범위로 구분하고, 악곡 형태를 제한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여 국내에서 연주된 악곡이 해당된다. 시기적 범위는 분단 이후

국내에 북한의 음악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1985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로 하며, 악곡 형태는 이 시기에 북한 개량관악기로 연주된 악곡 중 악

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독주곡과 협주곡의 독주 선율을 살펴보고자 한

다.

악곡 분석을 위해 북한 악곡은 조선 민족음악 전집중 ｢독주곡｣편 1

권37), 2권38)과 ｢중주곡, 관현악곡｣편 1권39),2권40), 조선 민족악기 총서

(3) 피리41),조선 민족악기 총서(4) 새납42),에 수록된 악보를 사용하고,

국내 곡은 작곡가, 초연자 혹은 초연된 악단에서 악보를 제공 받아 사용

하겠다.

연구대상 악곡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각 악기로 연주하는 악

곡을 분류하였고, 각 악곡의 연주를 조사하여 연주 횟수를 파악하고, 기

준에 적합한 악곡을 악기별로 선정하였다.

​​제40집(국립국악원,2019).
이영훈, ｢북한 장새납 독주곡 연주주법에 관한 연구-<그네 뛰는 처녀><만경대의
봄><룡강기나리>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서인화, ｢남과 북의 악기 개량｣, 동양음악 제 30호,(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양음악
연구소, 2008).

36) 국악아카이브, 유튜브, google,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
37) 김길환,김용실,리명숙,림동숙,박형섭,주근용,최석봉,한남용,황진철, 조선민족음악 전집

(독주곡편 1)(평양:2.16예술교육출판사, 2001).
38) 리명숙,림동숙,주근용,한남용,황진철, 조선민족음악 전집(독주곡편 2)(평양:2.16예술
교육출판사, 2002).

39) 김용실,주근용,황진철, 조선민족음악 전집(중주곡,협주곡편 1)(평양:2.16예술교육출
판사, 2008).

40) 리명숙,주근용,한남용,황진철, 조선민족음악 전집(중주곡,협주곡편 2)(평양:2.16예술
교육출판사, 2008).

41) 김창진, 앞의 책.
42)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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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납이 처음 국내에서 연주된 1985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국내에

서 연주된 악곡들은 작·편곡 형태 및 작곡 국가를 기준으로 모두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국내에서 작곡된 형태, ② 북한에서 작·편

곡된 형태43), ③ 국내 곡을 협주곡으로 편곡한 형태, ➃ 북한의 악곡을

국악관현악에 맞추어 국내에서 협주곡으로 편곡한 형태44), ⑤ 서양곡을

편곡한 형태, ⑥ 협주곡의 반주가 양악기 편성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형

태로 나누어진다. 이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에서 국악기의 일부로 사용되는 북한 개량관악기의 음악을

연구하기 때문에 ⑤ 서양곡을 편곡한 형태와 ⑥협주곡의 반주가 양악기

편성 오케스트라로 편곡된 형태의 경우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겠다.

43) 본 고에서 다루는 악곡 중 북한 악곡은 북한 작곡가에 의한 곡과 북한의 문화적 영
향을 받은 중국 연변, 일본 조총련 국적 작곡가의 곡까지 포함한다. ② 북한 작·편곡
악곡에는 북한의 악곡과 연변출신 작곡가 박위철의 <윷놀이>와 일본 금강산가극단
소속 최영덕,전상진의 <열풍>이 이에 해당한다.

44) ➃ 북한의 악곡을 국악관현악에 맞추어 국내에서 협주곡으로 편곡한 형태에는 북한
의 악곡과 일본 금강산가극단 소속 최영덕,전상진의 <열풍>이 해당한다.

악

기

연

주

형

태

악곡형태에 따른 곡명45)

① 국내

작곡

② 북한

작·편곡

③ 국내

곡

편곡

➃ 북한 곡

재편곡

⑤ 서양곡

편곡

⑥ 양악기

오케스트라

협주곡으로

편곡

장

새

납

독

주
<월화둥이>

<그네뛰는

처녀>,

<농악가락>,

<룡강기나리>,

<모란봉>,

<열풍>,<풍년

든금강마을>,

<회양닐리리>

<고잉홈>,

<어메이징

그레이스>,

<플로베츠

인의춤>

[표 1] 악곡 형태에 따른 악곡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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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나다순으로 정렬함.
46) 2007.7에 ‘전라북도립국악원 목요국악예술무대’에서 대피리를 위한 중주곡<윷놀이>

(作박위철/편성:대피리,저피리,장새납,고음저대,저음저대)가 초연되었다. 이후 2010년
대피리협주곡으로 편곡초연 되었다.

협

주
<봄>

<그네뛰는처

녀>, <룡강기

나리>,<소방

울

소리>,<열풍

>,<풍년맞이

기

쁨>,<풍년든

금강마을>,

<처녀총각>

<어메이징

그레이스>,

<넬라판타

지아>,

<산체

스의아이들>

<그네뛰는

처녀>,

<룡강기나리>,

<열풍>,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대

피

리

독

주

<거울속에서>,

<기분좋은

날의오후>,

<대피리협

주곡1번>,

<무언가,바람

>,

<추억...그리고...

>, <풍류>,

<흰>,<Enter>,

<One day>,

<placetobe>,

<VoYaGe>

<들끓는

건설장>,

<룡강타령>,

<창성은

좋아>

협

주

<대화>,

<몽(夢)>,

<자즌>

<윷놀이>46) <풍류>
<새날의

기쁨>

<베사메무쵸

>

악곡

수
17 11 1 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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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곡 형태에 따라 악곡을 분류해보면 같은 제목이지만 편곡으로

인해 악곡 형태가 다양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편곡된 악곡 형

태들을 모두 반영하면 장새납으로 연주하는 악곡은 모두 27곡이고 이 중

서양곡을 편곡하여 연주한 곡 7곡과 서양 오케스트라로 반주한 4곡은 제

외되고 나머지 16곡이 연구범위에 해당한다. 대피리로 연주하는 악곡은

모두 21곡으로 이 중 서양곡을 편곡하여 연주한 곡 1곡을 제외한 나머지

20곡이 연구범위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총 49곡의 협주곡과 독주곡이 장

새납과 대피리로 연주 되었고 이중 38곡이 연구범위에 해당한다.

각 악기별로 연주된 악곡들의 특징과 연주 횟수를 살펴 위의 악곡들

중에서 분석대상을 선별하고자 한다. 장새납의 경우 국내 작곡 곡보다

북한 악곡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악곡을 협주곡

으로 편곡한 곡이 많아 8곡 중 5곡이 독주곡과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주 선율을 연구하므로 선행연구를 통해 북한 작·편곡 악곡과 북한 악

곡을 재편곡한 악곡에 해당하는 곡 중 독주 악기의 선율이 90프로 이상

동일한 악곡은 한 곡으로 간주하고 원곡을 분석하겠다. 장새납 악곡의

연주 횟수는 협주 67회, 독주 46회로 총 113회 연주되었다. 이중 연주 횟

수가 가장 많은 곡은 <열풍>으로 협주 33회와 독주 17회이다. 연주 횟

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두 번째는 <봄>(14회), 세 번째 <룡강

기나리>(11회), 네 번째 <그네 뛰는 처녀>와 <풍년 맞이 기쁨>(3회),

마지막으로 <소방울소리>와 <풍년든 금강마을>, <처녀총각>(1회)로 나

타났다. 독주에서는 두 번째로 <그네 뛰는 처녀>, <룡강기나리>(7회),

세 번째는 <풍년든 금강마을>(4회), 네번째는 <풍년 맞이 기쁨>, <모란

봉>, <회양닐리리>(3회)이다. 마지막으로 <농악가락>과 <월화둥이>(1

회)가 가장 적게 연주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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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기

연주형태

(총연주

횟수)

곡명(초연년도) 작/편곡자 초연자
연주

횟수

장

새

납

협주

(67회)

<열풍>(2010)
최영덕,정상진/

고명수
이영훈 33회

<봄>(2002) 김대성 최영덕 14회

<룡강기나리>(2002)
최명천,정춘일

/김대성
최영덕 11회

<풍년 맞이 기쁨>

(2004)
안국민/김선 김호윤

3회
<그네 뛰는 처녀>

(2005,2011)47)
최로사/

유병진,김미림

위재영,

이영훈

<처녀총각>(2004) 박세성/김선 김호윤

1회
<풍년든 금강마을>

(2007)

김영도/

조원행
홍성연

<소방울소리>(2012) 김성경 이영훈

독주

(46회)

<열풍>(2005) 최영덕,정상진 최영덕 17회

<그네 뛰는 처녀>

(1985)

최로사/

최재선
최명천

7회
<룡강기나리>(2000) 최명천,정춘일 최영덕

<풍년든 금강마을>

(1985)
김영도 최명천 4회

<모란봉>(2000) 미상 안명진

3회
<풍년맞이 기쁨>

(2006)

안국민/

유병진
위재영

<회양닐리리>(2004) 김향 최영덕

<농악가락>(2006) 미상 위재영
1회

<월화둥이>(2006) 김택훈 위재영

[표 2] 장새납 악곡별 연주 횟수

47) 2005년 유병진 편곡은 북한의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를 편곡한 버전이고,
2011년 김미림 편곡은 북한의 장새납 협주곡 <그네 뛰는 처녀>를 편곡한 것으로 원
곡의 편곡버전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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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누적 연주 횟수가 전체 연주 횟수의 10%이상48) 연주된 곡을 추

려보면 장새납 협주곡은 6회 이상 연주된 곡으로 <열풍>49), <봄>50),

<룡강기나리>51)가 해당하고 독주곡은 4회 이상 연주된 곡으로 <열

풍>52) , <그네 뛰는 처녀>53), <룡강기나리>54), <풍년든 금강마을>55)이

해당한다. 이 중 <열풍>과 <룡강기나리>는 독주곡의 선율과 협주곡의

독주 선율이 90프로 이상 동일하여 독주곡의 선율로 분석하겠다. 그러므

로 장새납 악곡에서는 독주곡 <열풍>, <룡강기나리>, <그네 뛰는 처

녀>, <풍년든 금강마을>과 협주곡 <봄>의 선율을 분석하겠다.

대피리의 경우 국내에서 작곡된 곡이 북한 악곡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피리 악곡의 연주 횟수는 협주 30회, 독주 20회로 총

50회 연주되었다. 대피리 협주곡에서 연주 횟수가 가장 많은 곡은 <새날

의 기쁨>으로 17회 연주되었다.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두 번째는 <대

화>(7회), 세 번째 <윷놀이>(3회), 네 번째 <풍류>(2회), 다섯 번째 <몽

(夢)>과 <자즌>(1회)이다. 대피리 독주곡의 경우 모든 악곡이 1～2회 연

주로 차이가 미미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48) 총 연주 횟수 ×0.1 계산 후 소수점은 버린 값.
49) 2010.12.15. 성남시립국악단 제 25회 정기연주회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초연되었다.

50) 2002.3.16. 국립국악관현악단 제24회 정기연주회 "2002 겨레의 노래뎐" 국립극장 해
오름극장에서 초연되었다.

51) 2002.3.16. 국립국악관현악단 제24회 정기연주회 "2002 겨레의 노래뎐" 국립극장 해
오름극장에서 초연되었다.

52) 2006.6.4. "금강산 가극단 특별공연"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초연되었다.
53) 1985.9.21. "평양예술단 공연" 국립중앙극장에서 초연되었다.
54) 200012.15. "금강산 가극단 첫 내한공연"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초연되었다.
55) 1985.9.21. "평양예술단 공연" 국립중앙극장에서 초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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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기

연주형태

(총연주

횟수)

곡명(초연년도) 작/편곡자 초연자
연주

횟수

대

피

리

협주

(30회)

<새날의 기쁨>(2002)
정세룡/

고명수
리재호 17회

<대화>(2008) 이용탁 이상준 7회

<윷놀이>(2010) 박위철 심재근 3회

<풍류>(2015) 홍민웅 심재근 2회

<몽(夢)>(2011) 진성수 이상준
1회

<자즌>(2020) 김백찬 이영훈

독주

(20회)

<Enter>(2010) 장현숙 김기재

2회

<VoYaGe>(2010) 방지환 김기재

<기분좋은날의

오후>(2010)
임교민 임동원

<추억...그리고,..>(2012) 임교민 임동원

<거울속에서>(2012) 이정호 임동원

<풍류>(2014) 홍민웅 심재근

<One day>(2010) 방지환 김기재

1회

<대피리 협주곡1번>(2011) 이정면 권경숙

<place to be>(2012) 배새롬 이상준

<룡강타령>(2014) 최련 강룡해

<창성은 좋아>(2016) 최련 리군

<들끓는 건설장>(2016) 박정수 리군

<무언가, 바람>(2018) 계성원 손정민

<흰>(2019) 김영상 손정민

[표 3] 대피리 악곡별 연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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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누적 연주 횟수가 전체 연주의 10%이상 연주된 곡을 추려보면

대피리 협주곡은 3회 이상 연주된 곡으로 <새날의 기쁨>56), <대화>57),

<윷놀이>58)가 해당하고, 독주곡은 2회 이상 연주된 곡이 해당하는데 대

피리 독주곡은 총 14곡 가운데 6곡이 2번씩 연주되고 8곡이 1번씩만 연

주되어 누적 횟수로 비중 차이를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독주곡

의 경우 독주 악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곡으로 선정하겠다. 더불어

장새납과 달리 대피리는 본 연구의 시간적 기한인 2020년 기준으로 3년

안에 초연된 곡들이 있는데, 이런 곡들은 재연되기에는 기간적으로 불충

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해당하는 곡 중 협주곡 <자즌>59)은 2020년에

초연된 가장 최근에 작곡된 곡으로 대부분의 대피리 협주곡이 2010년대

초에 작곡된 것에 비해 근 10년 만에 작곡된 곡이다. 이 악곡은 다양한

빠르기의 변화와 넓은 음역이 사용되어 솔로의 기량을 충분히 뽐낼 수

있는 곡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대피리 협주곡에서는 <새날의 기

쁨>, <대화>, <윷놀이>, <자즌>을 분석하겠다.

대피리 독주곡의 경우 14곡 중 북한 곡이 3곡인데, 그 중 <창성은 좋

아>와 <룡강타령>은 대피리 교재인 조선민족악기총서(3)-피리60)에도
수록되어있다. 이중 <룡강타령>은 장새납 독주곡인 <룡강기나리>와 선

율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외하겠다. <창성은 좋아>의 경우 중앙대

학교에서 대피리 교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지도되고 있다.61)

따라서 국내에 대피리 연주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라고 생각되

고 또한 교육현장에서 지정될 만큼 대피리 음악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56) 2003.3.29. 국립국악관현악단 제27회 정기연주회 "2003 겨레의 노래뎐" 국립극장 해
오름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57) 2008.4.11. 서울시청소년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봄의 노래" 세종문화회관 체임버
홀에서 초연되었다.

58) 2010.6.2. 전라북도립국악원 기획공연 "제7회 청소년 협연의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초연되었다.

59) 2020.12.4. 창작악단 99회 정기공연 "비주비즈(非主Beads)"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초
연되었다.

60) 김창진, 조선민족악기총서(3)-피리(문예출판사,1986).
61) 대피리곡 <창성은 좋아>와 <새날의 기쁨>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교육 및 시험곡
으로 연주되고 있다.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에서 전공실기(개량악기)를 2012년 개
설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도하고 이영훈과의 담화(2020.03.04.)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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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라 판단되어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그 외의 국내에서 작곡된 대피리 독주곡들은 대피리 독주곡이 처음 등

장한 2010년62)부터 2020년을 반으로 나누어 5년 단위로 대표 악곡을 1

곡씩 선정하였다. 대표 악곡 선정 시 악곡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같은

선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구조의 악곡을 1차로 제외하고, 기

성 작곡가의 작품 위주로 선정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에 해당하는 악

곡은 2011년에 초연된 이정면63) 작곡 <대피리 협주곡 1번>64)이다. 다음

으로 2014년 이후 후반 5년 중에 초연된 곡은 2018년에 초연된 계성

원65) 작곡 <무언가,바람>66)이다.67) 따라서 대피리 독주곡은 <창성은 좋

아>,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바람> 총 3곡을 분석하겠다.

이상으로 분석 대상 곡목에 선정된 악곡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장새납 악곡 5곡, 대피리 악곡 7곡이다.

62) 국내 첫 대피리 독주회가 2010.3.5.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됐다.
김기재 대피리 독주회 "飛" 대피리가 포함된 중주곡 3곡과 독주곡 3곡(<One Day> 作
방지환, <VoYaGe> 作방지환, <Enter> 作장현숙:모두 초연)이 연주되었다.

63) 이정면(1970-)은 서원대학교 음악과에 진학하여 서양음악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
학교 전통예술원 한국 음악 작곡과에서 전문사를 취득하였다. 다수의 실내악곡과 관
현악을 작곡하였고, 뮤지컬 편곡 및 관현악곡 편곡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경기도립
국악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조형주. 이정면 작곡
「Drumming & Scat For Magic String」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64) 2011.5.8. 권경숙 피리독주회 "피리에 스며들다 1", 한국문화의 집 KOUS에서 초연되
었다.

65) 계성원(1970-)은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
를 졸업하고 1990년 제1회 서울국악대경연 창작부 은상, 1996년 서울국악대경연 창작
부 금상, 2005년 제 24회 대한민국 작곡상 실내악부문 우수상, 2010년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하며 국악계에 두각을 나타냈다.[윤중강, 이주연, 박은혜, 한국창작음악
사전: 가야금중심.(민속원, 2005), p.21.]
이후 다양한 장르의 음악작업을 시도하고, 중앙국악관현악단 및 국악실내악단 슬기
둥 단원,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66) 2018.12.11.. 손정민 제2회 피리독주회 "무언가·無言歌·song without words". 한국문
화의 집 KOUS에서 초연되었다.

67) <무언가,바람>과 <흰>은 두곡 모두 필자의 개인 독주회에서 위촉 초연되었으며 이
전의 독주곡들에 비해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반주 악기도 1개로 독주자에게 비중이
더 실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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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분석대상 곡목 초연년도 (작곡년도) 작곡 국가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 1985 (1960년대) 북한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 1985 (1970년대) 북한

독주곡 <룡강기나리> 2002 (1993) 북한

독주곡 <열풍> 2005
북한

(일본)
협주곡 <봄> 2002 국내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 2016 (1977) 북한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
2011 국내

독주곡 <무언가, 바람> 2018 국내

협주곡 <새날의 기쁨> 2003 (1960) 북한

협주곡 <대화> 2008 국내

협주곡 <윷놀이> 2010
북한

(연변)

협주곡 <자즌> 2020 국내

[표 4] 분석 대상 곡목

2) 연구방법

선별된 각 악곡을 분석하기에 앞서 Ⅱ. 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고찰

에서는 장새납, 대피리68)의 개량과정, 악기의 구조와 음역 및 운지법과

같이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악기 유입과정, 국내 연주 활동 등을

파악하겠다.

Ⅲ.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 분석에서는 연구범위에서 선정된 대표 악곡

들의 악곡구조를 파악하고 선율을 분석 한 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악

68) 본 고에서 논하는 대피리는 북한대피리를 뜻한다. 편의성을 위해 ‘북한’을 생략하고
‘대피리’로 용어를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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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확인해보겠다. 상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악곡구조 파악은 악보에 제시된 박자, 빠르기, 출현음, 선율 진행

등을 기준으로 악곡형식을 파악하여 단락을 나누어 보겠다. 단 악보에

악곡형식이 제시된 경우 그대로 사용하겠다.

둘째, 선율 분석에서는 앞의 악곡형식에 따라 악보를 나누어 네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겠다. ➀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이 출

현하는 부분을 분석하겠다.69) ➁ 악보에 제시된 표현법을 살펴보겠다.

기존 악보에 표현법이 생략되어있는 경우 연구자가 북한 개량관악기를

학습70)하며 습득한 실제 연주에서 사용되는 표현법들을 사보71) 하겠다.

➂ 각 선율의 음계를 분석하겠다. 음계의 경우 국악에서 사용되는 음계

인 5음 음계를 중점으로 분석을 진행하겠다. ➃ 곡에서 사용된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조선 민족악기 총서(3) 피리72)와 조선 민족악기 총서(4)

새납73)책에 나온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겠다.

셋째, 도출된 악곡 분석 결론을 토대로 악곡별 출현음 및 음역, 악곡형

식, 음역 및 선법을 비교하여 각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확인해보겠다.

69) 반복되는 선율에서 주제가 되는 선율은 로, 종지선율은 로, 변형되어 나

타나는 선율은 와 같이 점선으로 표기하고, 특징적인 선율은 로 표기하겠
다.

70) 연구자는 이영훈에게 북한 개량관악기를 사사 받았다. 이영훈은 중앙대학교 국악대
학 졸업 및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일본 쇼비음악학교 졸업 및 일본 금강산 가극단에
서 수년간 북한 개량관악기를 학습한 연주자로 금강산 가극단 장새납 연주자이자 공
훈배우인 최영덕에게 사사 받았다. 그 외의 수많은 가극단 단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 개량관악기를 학습하였다. 귀국 후 북한 개량관악기 연주자로서 활발한 연주 활
동과 후학 양성을 하고 있다.

71) 실제 연주 시 사용되는 표현법들 사보시 사용할 기호들은 다음과 같다. 농음은 평농음nnnn, 굵은
농음bbbb, 사라지는 농음,mmmm, 두 번 집는 농음øø, 흘리는농음 으로 표기하고, 호흡은 넣는 더하

는 호흡∩, 빼는 호흡∪으로 표기하겠다. 퇴성x의 경우 호흡기호와, ＜,＝,＞기호를 조합하여 표기

하겠다. 그외에전성c, 퇴성+추성<, 목튀김e, 강한텅잉(∘) 으로 표기하겠다.

72) 김창진, 앞의 책.
73)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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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법연구에서는 앞의 Ⅲ.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 분석에서 살펴본

표현법들을 대상으로 연주법을 제시하고 악곡에서 사용된 실례를 제시하

여 이해를 돕겠다. 주법연구는 전통음악 주법과 서양음악 주법, 그 외 주

법(호흡법, 운지법)으로 나누어 연구하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악보들은 통일성을 위해 다시 사보하였다. 북한

개량관악기는 실음 ‘B♭’이 ‘도’인 B♭조 이조 악기로 기보 역시 B♭조로

통일하겠다. 또한 조선 민족악기 총서(3) 피리74)와 조선 민족악기 총

서(4) 새납75)책에 나오는 기보를 따라 높은음자리표로 사보 하겠다.

악곡 분석 시 사용되는 음이름(pitch names)76)을 표기할 때는 영문 표

기법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옥타브(Octave)에 따른 표기는 영국식 표기

법인 ‘가온도(c′)’를 중심으로 C-c-c′(가온 도)-c″-c‴77)로 한다.

74) 김창진, 앞의 책.
75)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76) “옥타브에 포함된 음들을 알파벳(alphabet)글자 또는 음절로 표시한 것들을 말한다.”(한양대학
교 편, “음악용어 정리목록,”  음악논단 (서울: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1985), 제2집, p.365.

77) 이성천, 음악통론과 그 실습(음악예술사, 195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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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고찰

본장에서는 1950년대부터 추진된 북한의 악기 개량사업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장새납과 대피리의 개량과정, 국내유입과정, 국내 연주 활동,

악기 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을 통해 두 악기를 고찰해보겠다.

1. 북한의 악기 개량사업 개괄

북한은 통치이념인 주체사상78)이 정립됨에 따라 민족 자주 주의가 등

장하였고, 이에 따라 음악계에서는 ‘민족음악79)’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

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는 민족악기 개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

다.80)

1952년 가을 화선악기81) 전람회장을 돌아본 김일성은 조선 시대부터

전해져오는 옛것 그대로의 악기로는 현시기를 사는 사람들의 정서를 충

분히 표현할 수 없고, 민족음악을 현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개량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족악기 개량사업은 발전하는 현세의 요구와 사람

들의 미학적 요구에 맞게 민족 악기들의 형태와 소리를 개조하고 발전,

완성 시키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민족음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는 악기를 더욱 완성 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적인 악기 개량사업이

추진되었다.82)

조경하의 ｢조선 민족 악기 개조 사업에 있어서 나의 경험｣83)에 의하면

78) 북한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통치이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일성주체사상(金日成主體思想) http://encykorea.aks.ac.kr/
Contents/Item/E0010275)

79) 북한에서 서양음악에 반대되는 용어이다.
80) 전영선, ｢한민족생활문화편람 연도별 로드맵｣(통일부, 2015년10월), p.69
81) 화선악기(火線樂器): [북한어] 음악 6ㆍ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자체적으

로만들어 연주하던 악기.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ko/entry/koko/4f4203

c64710480bac5cb332dc228957)
82) 김태연, 우리나라 민족악기의 과학기술적 원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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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하가 민족악기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연구 사업에 착수한 시기는

1953년 6월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 악기 개량작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

타난다. 첫째, 전통악기의 음정 관계를 파악 후 표준안을 만드는 것, 둘

째, 양악기와 같이 자유롭게 전조가 가능하게 하는 것, 셋째 악기의 음량

조절이다. 이를 통해 기존 관악기의 지공 수와 현악기의 줄 수에 변화를

주어 악기를 서양음악과 같이 12평균율로 제작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김태연의 책에 의하면 “악기 개량사업의 첫 단계에서는 5음 음

계 체계의 악기를 7음 음계 체계의 악기로 발전시켜 음계 체계에서 한걸

음 발전시켰으며, 조절 관을 설치하여 음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

었다. … 중략 … 196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악기 제작 부문에

서는 민족관악기들은 누르개 장치를 도입하여 12음계 악기로 개량하고

현악기들은 줄의 수를 늘리거나 운지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형식으로 전

반적으로 12음계 악기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84)고

기록 되어있다. 이를 보았을 때 1950년대의 조경하의 작업에서는 12 반

음 체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하였고 7음 음계 체계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960년대 중엽부터는 악기의 음량, 음색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운지 체

계의 합리와 문제가 연구대상85)이 되었다. 음색에 대한 연구로는 전통음

악에서 나타나는 탁성을 제거하기 위해 현악기의 줄이나 관악기의 서

(reed)에서 나는 탁성을 제거할 방법을 찾았다.86), 운지 체계는 관악기의

경우 ‘가락지 유도 건장치(누르게)’ 즉 키(key)를 달아 운지 진행에 도움

을 주고 현악기는 줄 수를 늘려서87) 운지를 편하게 하였다.

이러한 악기 개량을 통해 북한은 주체 음악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악

기 형태와 주법을 개량하고, 악기의 재료를 변경하였다. 관현악에서 음역

83) 조경하, ｢조선 민족 악기 개조 사업에 있어서의 나의 경험｣,  조선음악  제2호(평
양: 조선작곡가동맹중앙위원회, 1955), p.39-42.

84) 김태연, 앞의 책, p.37-39.
85) 김태연, 앞의 책, p.40.
86) 본사기자 한춘원, ｢악기 개량은 민족 음악 발전의 당면 고리: 평론 분과 위원회에서
｣, 조선음악 6호(평양: 조선음악출판사, 1960), p.30.

87) 김태연, 앞의 책, 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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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로 악기를 보완하였으며 특히 저음부를 보강하기 위하여 악기를 창

작하기도 했다.

조선 음악88)조선 예술89)에 실린 북한의 민족악기 개량에 관한 글

의 분포를 토대로 개량사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1950년대를 시작으로 60

년대에 매우 활발하였고, “80년대 초에 일단락 지어진 것”90)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개량된 민족 악기는 민족 관현악과, 배합 관현악에 편성되어 사용되었

으며, 1970년대 초에 등장한 피바다식 혁명가극 반주에 편성91)되었다.

2. 장새납에 관한 고찰

장새납의 악기 개량과정, 국내 유입과정, 국내 연주 활동, 악기 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을 북측에서 제공한 자료92), 선행연구, 온라인 및 오프

라인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보겠다.

1) 개량과정

1950년대에 발행된 조경하의 경험담인 ｢조선 민족 악기 개조 사업에

있어서 나의 경험｣93)은 민족악기 개량에 관한 최초의 글이다. 이 글에

따르면 “민족악기 개량작업은 민족음악 연주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88) 1955년부터 간행된 북한의 음악잡지로 조선작곡가연맹(朝鮮作曲家聯盟)이 간행하였
다. [송방송, 한겨례 음악대사전,(보고사, 2012).]

89) 『조선음악』이 1967년부터 『조선예술』(朝鮮藝術)로 잡지이름을 바꾸었다.[송방송,
한겨례 음악대사전,(보고사, 2012).]

90) 서인화, ｢남과 북의 악기 개량｣, 동양음악 제 30호(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양음악
연구소, 2008), p.48

91) 김희선, ｢월경(越境)음악의 문화번역: 동시대 남한 전통음악계의 북한음악｣, 이화음
악논집24,no2(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20), p.195.

92) 조선 음악, 조선 예술, 우리나라 민족악기의 과학 기술적 원리, 조선 민족악
기 총서(4) 새납등

93) 조경하,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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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악기 중 가야금, 장고, 새납, 저대(대금), 단소를 대상으로 진행되

었다”고 기록되어있다.94) 이를 통해 새납은 악기 개량사업 초기에 개량

이 시작된 악기임을 알 수 있다.

전통악기인 새납을 관현악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악기가

바로 장새납이다. 기존의 전통 새납에 비해 음색이 부드럽고 특색 있어

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처음 개발한 장새납은 운지 진행에서 문제점들

이 발견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량이 진행되었다. 재개량에서는

음역을 넓히고, 더 능률적으로 운지 할 수 있도록 키(key, 누르개장치)의

위치를 수정하여 운지 진행의 편리성을 높이고, 음색을 더 부드럽게 발

전시켰다.95) 현재의 장새납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창안되고 최종 완성96) 되었다.

일본 소재‘금강산 가극단’97)의 장새납 연주자인 최영덕98)의 인터뷰에

따르면 “새납 초기 개량 시기에는 박달나무를 가공해 관대를 규격화시켰

으며 그에 맞도록 나팔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정도였다. 1960년대에 들어

서며 관대의 재료를 울림이 좋고 단단한 박달, 자단, 흑단 나무로 규격화

시켰으며 관대에 음공을 더 뚫고 키(key, 누르개 장치)를 설치하여 12음

94) 배인교, ｢1950～60년대 북한의 민족 악기 개량과 민족 관현악 편성｣,국악원논문집
제40집(국립국악원,2019), p.159.

95) 김태연, 앞의 책, p.42.
96)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p.9.
97) “금강산 가극단은 1955년 6월 6일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 산하의 예술단으로 창

립되었다.”[김득청, ｢주체적 음악연주｣,주제음악총서 11(평양: 문예출판사, 1992), p.204.]

“창립 당시 이름은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이었다. 이 가극단 역시 성악과 기악 및 춤, 그
리고 양악기와 민족 악기를 종합한 예술단으로 가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음악 무
용작품을 창작공연 한다. 관현악 편성 역시 배합관현악 편성이 되어있다. 총련 산하의
유일한 중앙예술단체이다.”, [노동은, 「북한음악중앙단체의 현황과 전망」, 『한국음
악사학보』(한국음악사학회, 2002), p.529.]

98) 최영덕(1974～)은 제일동포 3세로 현 금강산 가극단의 장새납 연주자이다. 9세부터
장새납을 배우기 시작하여 평양음악무용대학의 김명철,최근영에게 사사받고 장새납의
제1인자인 최명천에게 사사 받았다.(｢최영덕 장새납 독주곡집 <열풍> SRCD-1639, 서울음
반, 2006 참고)
제일 민족교육의 최고 교육기관인 조선대학교와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나왔으며, 조선
중·고급학교 시절 재일조선학생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평양2.16예술상
2위에 입상하였다. 북한에서 최고 교육기관의 엘리트코스를 밟은 공훈배우이다. [이철
주, ｢장새납 연주가 ‘최영덕 디너쇼’: 연주의 열풍(熱風)을 통일의 열풍(熱風)으로｣, 
민족 21 통권 제146호(서울:민족21, 2013),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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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는 새납을 개량하였다. 그리고 새납속악기로 새납의 관대 길이를

길게 만들어 음공을 뚫고 키를 부착하여 음역을 넓혀 12음 반음 체계로

조율한 장새납을 창안, 제작하였다.”99)고 한다.

2) 국내 유입과정

북한에서 개량된 장새납은 음역이 확대되었고, 음량 조절이 가능하여

국내의 태평소와는 차별점이 있는 악기다. 장새납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건 1985년 남북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의 서울, 평양 동시 교환

공연이다. 9월 21부터 23일까지 평양의 평양대극장과 서울의 국립중앙극

장에서 남한의 서울예술단과 북한의 평양예술단의 동시교환 공연이 있었

고, 평양예술단의 장새납 연주자인 최명천100)이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

는 처녀>와 <풍년든 금강마을>을 연주해 장새납을 남한에 처음 소개하

였다.101) 이후 남과 북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 교류가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였고, 장새납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된 건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102) 이후이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연변지역과 일본

을 통해 장새납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고, 일본과 중국 연변의 장새납

연주자들이 남한에서 연주 및 교육활동을 하게 되었다. 악기 유입 초기

에는 몇몇 피리연주자들이 악기를 소장하여 독학으로 연주를 시도하였으

나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로 연주법과 리드의 제작법을 알지 못했던 연주

99) 위의 내용은 현재 일본 금강산 가극단 장새납 연주자인 최영덕과의 인터뷰이고, 인
터뷰는 2009년 11월 19일 일본 금강산 가극단에서 이루어졌다. (이영훈, 앞의 논문,
p.7.)

100) 최명천 (1940～1997). 함경남도 금야군 출신으로 단소, 피리, 새납연주가로 활동 하
였고 민족악기 개량사업에 참가하여 1961년 새납을 개량하여 개량된 장새납 협주곡
<경축>(정세룡 작곡)의 장새납 솔로를 성공적으로 연주하였다. 그리고 장새납 독주곡
<만경대의 봄>, <계곡>, <농악가락>등을 작곡하고 연주하여 장새납 개량의 진보를
이루었따. 1972년 만수대 예술단에 들어갔으며, 1979년에 공훈배우로 지정되었다. [김
덕군, 김득천, 『조선민족음악가사전(상)』(연변대학출판사, 1998), p.386-387. 참고]

101) 배인교, ｢남북한 음악교류의 양산과 방향｣, 『통일과 평화』, 10/2(2018), 42-45쪽.
102)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
정일 위원장 간에 성사된 정상회담이다.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 연구소,
http://www.pm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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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제대로 악기를 연주 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의

피리연주자들도 중국 연변 지역과 일본 유학을 통해 장새납 학습을 경험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국내에서도 장새납 연주자들이 연주 및

교육 활동을 시작하였다. 장새납을 국내에 알리고 교육한 연주자는 금강

산 가극단에 최영덕과 연변가무단의 김호윤103)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내

연주자로는 금강산 가극단에 유학을 다녀온 이영훈이 수차례의 연주와

교육으로 국내 장새납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그로 인해 장새납이 국악

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작곡가들의 새로운 작품들도 다수 발

표되었다.

3) 국내 연주 활동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연주된 장새납 독주곡과 협주곡을 모

두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1985년 북한의 최명천을 시작으로 금강산 가

극단의 최영덕 연변가무단의 김호윤 등 북한 연주자104)들의 연주와 국내

에서 장새납을 처음 연주한 위재영105),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장새납을 연

주한 이영훈 등 19명의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주형태가 매우 다양한데 협주곡은 국악관현악과 서양 오케스트라,

윈드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 되었고 독주곡은 실내악 반주와 MR반주로

연주되었다. 장새납의 경우 다른 악기와 달리 반주형태에서 MR반주가

있는데 이는 최영덕 2007년 음반106)작업 시 제작된 것으로 금강산 가극

단과 최영덕이 연주한 독주 형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연주된 장새납 공연을 일시, 장소, 반주형태,

곡명, 작/편곡자, 독주자로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103) 김호윤(1958～) 현 연변가무단 1급 단원이며 조선평양음악무용대학과 한국 남원시
립국악단에서의 연수를 거쳤다. (https://cafe.naver.com/7101kyb/3976)

104) 본 고에서 북한 연주자는 북한 포함 북한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중국 연변, 일본
조총련 국적 연주자까지를 포함한다.

105) 현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
106) 최영덕 장새납 독주집 "열풍",서울레코드,CD,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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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반주
형태 곡명 작/편곡자 독주자

1985.09.21
～22.2회 국립중앙극장 실내악

그네 뛰는 
처녀 

김준도/
최재선 최명천

풍년든금강마
을 

김영도/
최명천

2000.05.26
-28 3회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실내악 모란봉 미상　 안명진 

2000.12.15
～17. 4회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실내악 룡강기나리 최명천,

정춘일 최영덕

2002.3.1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현악

봄 김대성
최영덕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2004.6.24 서울동대문두산
타워 

실내악
(밴드) 회양닐리리 김향  

편곡 최영덕

2004.6.26 잠실실내체육관 실내악
(밴드) 회양닐리리 김향  

편곡 최영덕

2004.11.24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관현악

풍년맞이 기쁨 안국민/
김선 김호윤

처녀총각 박세성/
김선

2004.12.2.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현악 봄 김대성 최영덕

2005.12.17 군포문예회관
대공연장 관현악

그네 뛰는 
처녀

최로사/
유병진 위재영

풍년맞이기쁨 안국민/
유병진

2006.6.4 경기도
문화의전당 실내악

열풍 최영덕,
정상진 최영덕Amaging  

Grace 　

2006.6.7 서울 올림픽홀 
무대 실내악

열풍 최영덕,
정상진 최영덕Amaging  

Grace 　

2006.6.8 서울 올림픽홀 
무대

실내악 열풍 최영덕,
정상진 최영덕Amaging  

Grace 　

2006.09.29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 관현악 봄 김대성 최영덕

[표 5] 국내 장새납 독주·협주곡 연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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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4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현악 봄 김대성 이영훈

2006.12..2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현악 봄 김대성 이영훈

2006.12.14 국립국악원
우면당 실내악

그네 뛰는 
처녀 

최로사,최재
선/유병진

위재영

풍년맞이의기
쁨 　안국민

월화둥이 김택훈

룡강기나리 최명천,정춘
일/김대성 

Goinghome 케니지/
김택훈

농악가락 　

2007.5.10 국립국악원
예악당 실내악 열풍 최영덕,

정상진 최영덕

2007.9.05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현악

풍년든금강마
을&풍년맞이

기쁨 
김영도,안국
민/조원행 홍성연

2008.11.13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정유진

2008.11.14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정유진

2009.05.29 대구문화예술회
관소극장 실내악

Amaging 
Grace 　

최민영그네 뛰는 
처녀 

최로사,
최재선

2009.9.2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케스
트라 룡강기나리 최명천,

정춘일　 위재영

2009.2.25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케스
트라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김옥성 이영훈

2010.3.25 성남아트센터콘
서트홀 관현악 봄 김대성 이영훈

2010.5.19
대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관현악 봄 김대성 최민영

2010.9.1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현악 그네 뛰는 

처녀 
최로사/
김미림 이영훈

2010.12.15 성남아트센터콘
서트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1.4.4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케스
트라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김옥성　 이영훈

2011.9.29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현악 봄 김대성 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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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6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실내악 풍년맞이 기쁨 안국민 라령령

2011.11.4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넬라판타지아 　

2011.6.23 성남아트센터콘
서트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그네 뛰는 

처녀 
최로사/
홍정희

2011.7.21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이영훈

2012.12.4 소월아트홀 관현악 소방울소리 /김성경 이영훈

2013.3.6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현악 봄 김대성 이영훈

2013.7.6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3.8.3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모악당

MR Amaging  
Grace 　

이영훈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2013.12.27
경기도 

문화의전당행복
한대극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최영덕

2013.12.08 노원문화예술회
관 대극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4.4.5 안양천 둔지 
특설무대

오케스
트라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김옥성　 이영훈

2014.8.20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 관현악 봄 김대성 이영훈

2014.9.3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관현악 봄 김대성 이영훈

2014.9.27
목포 

시민문화체육센
터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혜중

2014.10.28 연세대학교 MR 그네 뛰는 
처녀 

최로사,
최재선 박재현 

2014.11.4 순천 
문화예술회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4.11.10 국립국악원 
우면당     실내악 풍년든금강마

을 김영도 정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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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빛고을 
시민문화관 MR

열풍 최영덕,
정상진 이영훈Amaging 

Grace 　

2015.04.19 춘덕산
복숭아꽃공원 MR 열풍 최영덕,

정상진 이영훈

2015.7.18 서대문문화회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5.7.24 군산예술의전당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5.10.15 대가야문화누리 
대공연장 MR

Amaging 
Grace 　

이영훈
열풍 최영덕,

정상진　

2015.10.29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현악 봄 김대성 박재현

2015.11.24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연지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박재현

2015.11.2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현악 봄 김대성 최영덕

2016.5.23 경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 MR 열풍 최영덕,

정상진 안룡철 

2016.10.28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구경훈 

2016.12.1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김호윤

2017.5.20 영주 
시민회관공연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구경훈

2017.5.24. 국립극장해오름
극장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이영훈

2017.8.4 보문수상공연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7.8.11 두류공원코오롱
야외음악당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안룡철

2017.9.6 부산문화회관대
극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안룡철

2017.11.16 광명시민회관대
공연장 MR 열풍 최영덕,

정상진 이영훈

2017.11.21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구경훈

2017.12.17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현악

Amaging  
Grace 　

이영훈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 31 -

2017.12.19 한국소리문화의
전당모악당 관현악

Amaging  
Grace 　

이영훈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2018.5.24 성남아트센터앙

상블시어터 관현악 봄 김대성 박재현

2018.6.25 빛고을 
시민문화관 MR

Amaging  
Grace 　

이영훈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2018.08.31 서초문화예술회
관아트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8.12.5 서초문화예술회
관아트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8.12.8 
삼척 

문화예술회관대
공연장 

윈드
오케스
트라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구경훈

2018.12.13 성남아트센터콘
서트홀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이영훈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2018.12.29 
노원 

문화예술회관대
공연장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이영훈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2019.3.17 나루아트센터  
대극장 MR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9.4.4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9.4.16 광주문화예술회
관대극장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이영훈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2019.4.24 국립민속국악원
소극장(예음헌) 실내악 열풍 최영덕,정

상진 이영훈 

2019.5.4. 석장리구석기축
제주무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9.5.17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MR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안룡철

2019.6.21 인천문화예술회
관  대공연장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9.7.20 광주공연마루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이영훈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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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26. 
공주아트센터 

고마특설무대 및 
일원 

MR 열풍 최영덕,
정상진 이영훈 

2019.9.10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산체스의아이
들 

ChuckMa
ngione/
송지훈

2019.9.26
봉은사  

조루종앞 
야외무대

MR 열풍 최영덕,
정상진 이영훈

2019.10.24 금나래아트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19.12.15 치악예술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구경훈

2019.12.18 추계예술대학교
콘서트홀 실내악 풍년맞이기쁨 안국민 김호윤

2019.12.23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MR

회양닐리리 김향 편곡
이영훈Amaging  

Grace
2020.1.19 서울영등포구민

회관 MR 풍년든금강마
을 김영도 최상현 

2020.2.9 서울돈화문국악
당 MR 열풍 최영덕,

정상진 박새한 

2020.5.23 군포문화예술회
관철쭉홀 관현악 봄 김대성 이영훈

2020.6.24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 MR

그네 뛰는 
처녀 

최로사,
최재선 이영훈 

룡강기나리 최명천,  
정춘일

2020.07.25 
 취옹예술관 MR

룡강기나리 최명천,  
정춘일

이영훈

플로베츠인의
춤 

알렉산드
르보로딘 

그네 뛰는 
처녀 

최로사,
최재선

열풍 최영덕,
정상진 

Amaging 
Grace 　

2020.10.17 국립공주박물관
특설무대 관현악 열풍 최영덕,정상

진/고명수 이영훈

2020.11.19 안산문화예술의
전당해돋이극장 관현악 룡강기나리 최명천,정

춘일/김대성 고령우

2020.11.30 제주아트센터대
극장 

오케스
트라

그네 뛰는 
처녀 

김준도/
김윤봉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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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악기 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

장새납의 악기 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에 대하여 조선 민족악기 총서

(4) 새납107)과 연구자의 악기를 기반으로 확인해보겠다.

(1) 악기 구조

장새납은 목관악기로서 전통악기인 새납의 음색과 음역 등을 개량하여

발전시킨 악기로 그 크기가 새납보다 더 길어서 장(長)새납이라는 명칭

이 붙게 되었다.

장새납은 리드(reed·서)와 악기 본체를 결합하여 연주하는 악기로, 리

드, 조롱목, 관대, 나팔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총 23개의 음공이

있고 키를 달아 12반음이 연주 가능하다. 총 길이는 약 550mm이고 관의

모양은 나팔 방향으로 갈수록 조금씩 넓어지는 원추형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기존 새납과 동일하다.

새납 악기 구조 중 리드(reed·서)는 장새납의 조롱목 윗부분에 꽂고 두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부분이다. 갈대로 만들어지고 새납에 사용되

는 리드(reed·서)는 갈대를 접어서 만든 겹리드(double reed·겹서)이다.

리드(reed·서)는 장새납에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원천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리드를 만드는 재료와 방법 또는 길이 등 상태에 따라 음색에

많은 영향을 주고, 더불어 음고에 까지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장새납 연주자는 연주 기량을 높이는 동시에 리드 제작법 및

본인 입술 조건과 맞도록 가공하는 방법을 연마해나가야 한다.108) 조

롱목은 금속 재료인 백동이나 황동을 사용109)하여 조롱박 모양으로 잘록

하게 만들어 나무 부분인 관대와 리드(reed·서)를 연결해주는 부분이다.

조롱목의 역할은 리드(reed·서)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확장 시켜

음공이 뚫린 관대로 보내는 것이다. 또한 조롱목을 이용하여 음정 조절

107) 리명철,주근용, 조선 민족악기 총서(4) 새납, (문예출판사,1986).
108)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p.11.
109)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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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조롱목의 깊이 조절로 음정 조절이 가능하다. 조롱목을 관

대와 가깝게 하여 악기 전체의 길이가 짧아지면 음정이 높아지고, 연결

부분을 관대와 멀리하여 악기 전체의 길이가 길어지면 음정이 낮아진다.

조롱목 위치 이동으로 가능한 음정 조절은 단2도 정도이다.

장새납의 조롱목에는 기존 새납의 조롱목과 달리 배음구멍이 있다. 이

배음구멍은 평상시에는 후면 지공 근처에 위치한 키에 의해 닫혀있고 키

를 누르면 열려서 고음역대 연주를 용이하게 한다.

관대는 박달, 자단, 흑단처럼 굳고 울림이 좋은 나무110)를 사용하여 원

추형태로 깎은 관을 말하며, 지공이 뚫려있다. 관대의 윗부분은 조롱목과

연결되고, 아랫부분은 나팔과 연결된다.

관대는 조롱목을 거쳐 온 리드(reed·서)에서 만들어 낸 소리를 확대해

주는 역할뿐 아니라 음공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음률과 음색을 결정한

다. 총 23개의 음공 중 6개의 음공은 손가락으로 직접 조절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키(key, 누르개장치)를 사용하여 여닫는다.

나팔은 관대의 아래부분에 연결하는 백동으로 만든 나팔 모양의 부분

이며111) 태평소의 동팔랑에 해당한다. 나팔은 관대를 통해 나온 소리의

음량을 크게 해주고, 음색적으로도 소리의 울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나팔의 재질과 두께, 생김새에 따라 음량과 음색에 영향을 준다.

장새납의 모양은 다음 [사진 1]과 같다.

[사진 1] 장새납의 모양

110)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p.119.
111)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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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역 및 운지법

장새납은 B♭조 악기로 실음 ‘B♭’이 ‘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소리는 악

보보다 장2도 낮은 소리가 난다. 최저음이 ‘도’(실음은 ‘B♭’)가 되어야 하

지만‘레’(실음은 ‘C’)인 상태로 개량이 중지되어 변형된 B♭조 악기라고 얘

기한다.112) 악보는 높은음자리표를 사용하고 기보 음역의 최저음은 레(d/

실음:c)음이고 최고음은 솔#(g#‴/실음:f#‴)음으로 2옥타브 4도의 음역대

를 소리 낼 수 있다. 장새납의 음역을 악보로 표기하면 [예보 1]과 같다.

기보 실음

[예보 1] 장새납의 음역

장새납의 음구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로 나눌 수 있다. 이

를 악보로 표기하면 [예보 2]와 같다.

[예보 2] 장새납의 음구

112) 북한의 목관악기류인 새납과, 피리를 개량한 장새납, 대피리, 저피리는 개량과정에
서 B♭이 ‘도’가 되는 B♭조 악기로 개량 되었다. 장새납과 대피리는 수차례 개량을 통
해 최저음이 ‘d’음(실음 ‘c’)인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이후 최저음 ‘B♭’까지 연주할 수
있도록 더 개량해야 했지만 한 음정을 더 내릴 시 악기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연주에
불편한 상태가 되어 현재의 상태에 멈췄고,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악기 개
량이 멈추게 되어 개량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는 일본 금강산 가극단에서 수년간 북
한 개량관악기들을 학습한 연주자 이영훈과의 대화(2021.5.9.)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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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납의 운지법은 다음 [그림 1]113)과 [예보 3]114)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장새납의 지공 번호

113)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p.35의 ‘장새납의 지공 번호’를 화질 향상을 위해 모사(摹寫)하였
다.

114)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p.35의 ‘장새납의 운지표’를 화질 향상을 위해 모사(摹寫)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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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3] 장새납의 운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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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피리에 관한 고찰

대피리의 악기 개량과정, 국내 유입과정, 국내 연주 활동, 악기 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을 북측에서 제공한 자료115), 선행연구, 온라인 및 오프

라인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해보겠다.

1) 개량과정

민족악기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민족악기를 현대 음악의 요구에 맞게

개량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피리 종류들이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중음피리인 대피리가 창안되었다.

처음에 대피리가 새로 창안되어 사용될 때에는 참대에 구멍을 뚫고 5

음계로 연주하게 되었으며 참대로 만든 리드는 악기의 윗부분에 연결하

여 연주하였다. 이 악기들은 북한의 민족 음악을 연주 하는데는 무리가

없었으나 12음계 체계로 연주할 수 없고 음정을 조절할 수 없는 등 몇

가지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피리를

다시 개량하였다. 이때는 리드의 형태와 제작하는 방법이 새로 나왔으며

음정을 조절할 수 있게 취구도 새로 만들어졌다. 또한 반음들도 자유롭

게 연주할 수 있도록 키(key, 누르개장치)를 달음으로서 북한의 민족음

악 계통과 현대적 미감에 맞는 음악들까지 조성에 제한 없이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116)

대피리는 박달나무 또는 자단나무를 재료로 사용하고117) 둥근 기둥형

울림통에 지공과 여러 개의 키(key, 누르개장치)를 설치한 형태로 전통

피리와 서양의 클라리넷을 조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전통 피리의 주법

이 가능하고 더불어 12음을 소리 내는데 제한이 없어 새로 창작한 음악

을 연주하기에도 용이하다.

115) 조선 음악, 조선 예술, 우리나라 민족악기의 과학 기술적 원리, 조선 민족악
기 총서(3) 피리등

116) 김창진, ｢대피리｣,조선예술 제5호, (문학예술종합출판사가1988), p.79.
117) 김창진, 조선민족악기총서(3)-피리,(문예출판사,1986),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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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유입과정

1992년 중국과 한국의 수교 이후 중국 연변의 조선음악 연주자인 장익

선, 김호윤의 유학과 음악 활동118)으로 인해 북한 개량 악기들이 한국에

소개되었다. 또한 2000년 금강산 가극단공연 및 2002, 2003년 금강산 가

극단 단원들의 국내 연주 활동119)을 시작으로 국내의 연주자들이 일본에

찾아가는 등 교류를 지속하여 북한 대피리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

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와 그 이전의 국내 연주자들은 장새납과 마찬

가지로 독학으로 대피리 연주를 시도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사정에 맞게

대피리의 리드를 개량하여 사용했다.120)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로 독학으

로 대피리를 학습한 국내 연주자들은 국내 상황에 맞춰 실음 운지법으로

대피리를 연주하게 되었고 악보도 실음으로 기보된 악보를 사용하였

다.121) 이후 금강산 가극단에 유학을 다녀온 국내 연주자들이 생기고 이

들은 변형된 B♭조 악기로 대피리를 이해하고 이조 운지법 및 이조 기

보 악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제자를 통해 유지되

고 있고 현재 북한대피리를 연주하려는 피리연주자 또는 북한대피리로

118) 단소 연주자이자 연변대교수 장익선은 2002년 한양대학교에 유학을 왔으며, 연변가
무단의 장새납 연주자 김호윤은 2003년에 남원시립국악단에서 교환 연주자로 활동했
다. [김희선, ｢월경(越境)음악의 문화번역: 동시대 남한 전통음악계의 북한음악.｣, 이
화음악논집 24.2, (이화 (2020), p.195-197.] 이들은 북한대피리연주자들은 아니었지만
북한대피리를 국내에 소개하였다.(권경숙,앞의 논문, p.18.)

119) 2002년 ｢겨레의 노래뎐｣에서 최영덕이 장새납 협주곡 <룡강기나리>와 <봄>을 그
리고다음해 2003년 ｢겨례의 노래뎐｣에서 리재호가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을
국립국악관현악단 반주에 맞춰 협연하였다.

120) “국내에서 초기에 북한대피리를 연주하던 연주자는 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故장순혁선생님과 전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동하선생님이 계셨어요, 당시 서
(leed)의 상태가 국내연주자들이 불기엔 너무 약해서 이동하 선생님께서 국내에서 개
량된 대피리 서서(leed)의 밑동을 자르고 실로 묶어서 사용하셨어요.” (2021.3.5. 권경
숙과의 통화내용)

121) "북한대피리가 국내에 유입된 후 독학으로 북한대피리를 익힌 남한의 연주자들은
2000년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북한 악기 연주자들의 국내 활동을 통해 북한대피리가
B♭조 악기이며 B♭조 악보로 연주 해야 한다는 걸 알았고, 그 당시 실음 악보에 익숙
해진 상태로 기존의 실음으로 기보 된 대피리 악보를 B♭조 악보로 이조하는 어려움
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 중국, 일본에 있는 북한대피리연주자들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남한의 대부분의 북한대피리연주자들은 실음 악보로 연주하고 있다." (권경
숙, 앞의 논문,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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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창작하려는 작곡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3) 국내 연주 활동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연주된 대피리 독주곡과 협주곡을 모

두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2003년 대피리는 금강산 가극단의 리재호를

필두로 한 북한 연주자122)들과 국내에서 대피리로 처음 협연을 한 이상

준123)을 비롯한 국내 연주자까지 총 22명의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피리 독주곡은 2010년부터 국내에서 작곡되어 연주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대피리 협주곡만 연주되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연주

된 대피리 공연을 일시, 장소, 반주형태, 곡명, 작/편곡자, 독주자로 정리

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122) 본 고에서 북한 연주자는 북한 포함 북한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중국 연변, 일본
조총련 국적 연주자까지를 포함한다.

123) 현 국립국악관현악단 피리단원

일시 장소 반주형태 곡명 작/편곡자 독주자

2003.3.29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리재호

2003.12.1 
대학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이상준

2004.3.19 대전시민회관
대극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이상준

2005.5.11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이상준

2005.7.27 여수거북공원
야외무대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이상준

2005.9.9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김선우

[표 6] 국내 대피리 독주·협주곡 연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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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이상준

2006.6.14 대구문화예술회
관대극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이상준

2006.8.31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심재근

2006.12.13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유승열 

2007.5.16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배상중 

2008.4.11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관현악 대화 이용탁 이상준

2008.5.27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현악 대화 이용탁 오노을

2009.4.17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박순자

2009.4.25 경기도국악당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김세경 

2009.5.06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관현악 대화 이용탁 박준용

2009.7.11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유승열

2010.3.5 국립국악원 
우면당

소규모 
실내악

One day 방지환
김기재VoYaGe 방지환

Enter 장현숙

2010.6.2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관현악 윷놀이 박위철 심재근

2010.9.9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유승열

2010.9.10
～11

대구 
아트엔시어터

소규모 
실내악

기분좋은날
의 오후 임교민 임동원 

2010.9.14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현악 윷놀이 박위철 박천하 

2010.12.11 안양아트센터
수리홀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이상준

2011.4.7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관현악 새날의기쁨 정세룡 서인철

2011.5.3 한국문화의집 
KOUS 

소규모 
실내악

대피리 
협주곡 1번 이정면 권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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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현악 대화 이용탁 임정호

2011.6.8 성남아트센터 관현악 대화 이용탁 이상준

2012.5.12 대구봉산문화센
터

소규모 
실내악

추억...그리
고… 임교민 임동원 

2012.5.18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소규모 
실내악 place to be 배새롬 이상준

2012.11.17 수성아트피아
무학홀 

소규모 
실내악 거울속에서 이정호 임동원

2013.4.5 대구봉산문화센
터

소규모 
실내악

추억...그리
고… 임교민 임동원 

2013.11.30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 

소규모 
실내악

거울속에서 이정호
임동원 VoYaGe 방지환

Enter 장현숙

2014.10.14 안양아트센터
챔버 

오케스트
라

대화 이용탁 김기재

2014.11.10 국립국악원
우면당 실내악 룡강타령 최련 강룡해 

2014.11.21 노원문화예술회
관대공연장 

소규모 
실내악 풍류 홍민웅 심재근

2015.07.30 노원문화예술회
관소공연장 

소규모 
관현악 풍류 홍민웅 심재근

2015.11.15 포은아트홀 소규모 
관현악 풍류 홍민웅 심재근

2015.12.22 경기도국악당 관현악 베사메무쵸
콘수엘로
벨라스케

스 
박준용

2016.8.26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실내악

창성은 좋아 최련
리군들끓는 

건설장 박정수

2018.6.8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관현악 윷놀이 박위철 김동민

2018.11.7 국립극장 
하늘극장 관현악 대화 이용탁 이상준

2018.12.11 한국문화의집 
KOUS

소규모 
실내악 무언가,바람 계성원 손정민

2019.05.22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소규모 
실내악 흰 김영상 손정민

2019.11.14 청주아트홀 관현악 풍류 홍민웅 심재근



- 43 -

4) 악기 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

대피리의 악기 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에 대하여 조선 민족악기 총서

(3) 피리124)와 연구자의 악기를 기반으로 확인해보겠다.

(1) 악기 구조

대피리는 리드(reed·서)와 본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악기로, 리드, 리

드연결관, 윗관, 아랫관, 나팔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의

음공이 있고 키(key, 누르개 장치)를 달아 12반음이 연주 가능하다. 총

길이는 약 550mm이고 내경의 모양은 나팔 방향으로 갈수록 조금씩 넓

어지는 원추형으로 되어있다.

대피리의 악기 구조 중 리드(reed·서)는 대피리의 리드 연결관 윗부분

에 꽂고 직접적으로 연주자의 입과 접촉되는 부분이다. 참대로 제작되며

국내의 피리 리드 제작법125)과 달리 반으로 완전히 쪼갠 뒤 조각을 모아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리드 연결관은 황동으로 된 원추형 관의 형태126)로 관대와 리드(reed·

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리드 연결관의 깊이 조절로 음정 조

절이 가능하다. 연결관을 관대에 깊게 꽂으면 악기 전체의 길이가 짧아

지고 음정이 높아진다. 반대로 연결관을 얕게 꽂으면 악기 전체의 길이

가 길어지면서 음정이 낮아진다. 리드연결관의 위치 이동으로 가능한 음

정 조절은 단2도 정도이다.

124) 김창진, 조선 민족악기 총서(3) 피리, (문예출판사,1986).
125) 시누대를 반으로 접는 방식.
126) 김창진, 앞의 책, p.15.

2020.1.9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현악 베사메무쵸
콘수엘로
벨라스케

스 
박준용

2020.12.4 국립국악원예악
당 관현악 자즌 김백찬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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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리의 악기 구조 중 윗관과 아랫관은 울림통이라고도 칭한다. 울림

통은 박달나무, 자단나무, 흑단나무를 사용127)하여 만든다. 윗관은 리드

연결관이 꽂혀있는 윗부분으로 왼손으로 잡는 부분이고, 아랫관은 윗관

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오른손으로 잡는다. 아랫관 하단에는 나팔이 연결

된다.

대피리의 울림통 내부는 둥근 기둥형으로 되어있으나 아랫부분은 점차

넓어지면서 끝부분은 원추 형으로 끝난다. 이는 울림통을 처음부터 끝까

지 원통형으로 제작하면 저음역대의 소리가 어두워지기 때문128)이다. 울

림통에는 24개 음공이 있고 그중 13개는 개방형이고 11개는 덮개129)가

덮여있다. 개방형 음공 중 7개는 손가락으로 직접 조절하고 그 외에는

키(key, 누르개장치)를 사용하여 여닫는다.

대피리의 나팔은 울림통과 같은 재질의 나무로 되어있고 원추형이다.

나팔은 악기의 울림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피리의 모양은 다음 [사진 2]와 같다.

[사진 2] 대피리의 모양

127) 김창진, 앞의 책, p.98.
128) 김창진, 앞의 책, p.16.
129) 덮개는 키를 사용하여 열고 닫힌다.



- 45 -

(2) 음역 및 운지법

북한대피리는 실음 ‘B♭’이 ‘도’가 되는 변형된 B♭조 악기이다. 따라서

실제 소리는 악보보다 장2도 낮은 소리가 난다. ‘변형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악기의 모든 지공을 다 막았을 때 소리 나는 최저음이 이조

계이름으로 ‘도’가 아닌 ‘레’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변형된 악기이

다.130) 악보는 높은음자리표를 사용하고 기보 음역의 최저음은 레(d/실

음:c)음이고 최고음은 도(c″/실음:b♭″)음으로 2옥타브 7도의 음역대를

소리 낼 수 있다. 대피리의 음역을 악보로 표기하면 [예보 4]와 같다.

기보 실음

[예보 4] 대피리의 음역

대피리의 음구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로 나눌 수 있다. 이

를 악보로 표기하면 [예보 5]과 같다.

130) 장새납에서 얘기했듯이 최저음 ‘B♭’까지 연주할 수 있도록 더 개량해야 했지만 한
음정을 더 내릴 시 악기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연주에 불편한 상태가 되어 현재의 상
태에 멈췄고, 더불어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악기 개량이 멈추게 되어 개량이 중지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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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5] 대피리의 음구

대피리의 가장 많이 쓰이는 음역은 [예보 6]과 같다.

[예보 6] 대피리의 가장 많이 쓰이는 음역

대피리의 운지법은 다음 [그림 2]131)와 [예보 7]132)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131) 김창진, 앞의 책, p.32의 ‘대피리의 지공 번호’를 화질 향상을 위해 모사(摹寫)하였
다.

132) 김창진, 앞의 책, p.32의 ‘대피리의 운지표’를 화질 향상을 위해 모사(摹寫)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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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피리의 지공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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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7] 대피리의 운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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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 분석

본장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의 음악을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던 1985

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연주된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을 분석해보고

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음악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장새납 독주곡 악곡구조 및 선율 분석

장새납 독주곡 중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 금강마을>, <룡강기나

리>, <열풍> 4곡의 악곡구조 및 선율을 분석하겠다.

1) <그네 뛰는 처녀> (편곡:최재선/1960년대)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는 북한에서 1957년에 작곡가 김준

도133)에 의해 민요풍의 노래로 작곡되었다.

1960년대에 최재선이 장새납 독주곡으로 편곡하였고, 최명천이 장새납

개량 시연회에서 처음 연주134)하였다. 국내에서는 1985년 남북한 고향방

문단 및 예술 공연단 서울, 평양 동시 교환 공연에서 초연되었다.

133) 김준도(1929～1975) 북한의 작곡가, 1950년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 제1기생으로
졸업, 1951년부터 국립 예술극장 가극단 단원, 국립아동예술극장 작곡가, 조선음악가
동맹 현역작곡가, 량강도 예술단 작곡가로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작곡했다.
민요풍의 노래 <그네 뛰는 처녀>를 작곡(1957)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후 많은 가요들과 아동가요, 교성곡, 합창곡, 연극 음악들을 비롯하여 200여편의 작
품들을 창작 국기훈장2급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들을 받았다. (김덕균, 김득청, 앞의
책, p.95-96.)

134) 이영훈, 앞의 논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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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의 악곡형식 및 박

자, 빠르기,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네 뛰는 처녀>의 악곡형식은 A-B-A′ 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도입-a-b-c-a′-c′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a′-c

로 구분된다. 단락 A′는 a-b-c-a′-c′로 나누어진다. 곡의 도입부는



박자이고, 이후 
박자로 진행된다. 도입부의 빠르기는 ‘자유롭게’이고,

이후 단락 A와 B의 빠르기는 ‘즐겁고 희망차게’이다. 단락 A와 B는 조

표가 없고, A′에서 플랫 세 개의 조표로 전조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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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도입 2-6마디 1박 

, 자유롭게

a 12-19





즐

겁

고

희

망

차

게

b 20-27

c 28-39

a′ 40-47

c′ 48-63

B

a 65-71

b 72-76마디 1박

a′ 78-83

c 84-88마디 1박

A′

a 96-103

폭

넓

게

b 104-111

c 112-123

a′ 124-131

c′ 132-148

[표 7]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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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의 악

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

다.

(①) <그네 뛰는 처녀> 단락 A의 도입부

단락 A의 도입부는 제2～6마디 1박이고, 이는 다음 [악보 1]과 같다.

[악보 1] <그네 뛰는 처녀> 제1～7마디

단락 A의 도입부는 세 개의 프레이즈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프레이즈

에 해당하는 제2마디에서  리듬형 제시 후 꾸밈음과 지속음으로 마무

리하는 선율형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선율형이 두 번째 프레이즈에 해당

하는 제3마디와 세 번째 프레이즈에 해당하는 제4～6마디에서 변형⋅반

복된다. 제2～4마디는 ‘라도레미솔’의 5음 음계를 사용하여 ‘라’로 종지하

는 라(A)선법의 반경토리이다. 이때 제2, 제3마디의 지속음은 폭이 좁은

농음을 하며 마무리한다. 제4마디에서는 ‘G’음을 제외한 음계 내 조혜령

해금순차 진행 후 ‘a″’음에서 살짝 퇴성하며 5마디부터 ‘g″’음을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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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음하며 지속하여 음계 전환을 예고한다. 음역대는 중음구 위주로 진행

되고 고음구‘a″’음과 ‘c‴’음이 출현한다.

(②) <그네 뛰는 처녀> 단락 A-a

본 항에서는 단락 A-a(제12～19마디)의 선율을 분석하고 이 선율이

변형·반복되는 제40～47마디, 제96～103마디, 제124～131마디의 선율을

함께 살펴보겠다. 또한 <그네 뛰는 처녀>에서 나타나는 종지선율들을

살펴보겠다. 단락 A-a는 제12～19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2]와 같다.

ⓐ 주제 ⓐ-1

종 지 선

율

[악보 2] <그네 뛰는 처녀> 제8～19마디

단락 A-a의 제12～13마디의 선율은 <그네 뛰는 처녀>의 ⓐ주제로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다. 제15마디는 ⓐ주제를 변형해 놓

은 부분으로 ⓐ-1로 표기하였다.

제17～19마디의 선율은 종지선율로 ‘d″’음으로부터 음계 내에서 순차

하행하여 ‘g′’음으로 반종지 한다. 이러한 종지형은 단락 A와 단락 A′

의 소단락의 선율을 종지 할 때 변형되어 반복된다.

특징적인 표현으로는 제17마디에서 ‘d″’음의 음정을 아래로 흘리며 하

는 농음이 출현한다. 이 외에 악보에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과 굵은 농

음, 퇴성 등이다. 음역대는 중음구이고, 출현 음계는 ‘G-A-C-D-E(솔-라

-도-레-미)’로 솔(G)선법 5음 음계이다.

단락 A-a선율이 변형・반복되어 출현하는 마디는 제40～47마디,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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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마디, 제124～131마디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악보 3], [악보 4],

[악보 5] 와 같다.

ⓐ-2 ⓐ-1

종 지 선

율

[악보 3] <그네 뛰는 처녀> 제40～47마디

위 [악보 3]은 A-a의 변화형으로 A-a′단락이다. 제40～41마디는 ⓐ

-2로 ⓐ주제(제12～13마디)가 단3도 위로 이도 된 후 리듬이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42마디는 ⓐ-1로 제15마디와 동일하고, 제45～47마디는

단락 A-a에서 출현한 종지선율과 동일하다.

제41마디에서 ‘g″’음을 연주할 때는 호흡에 차이를 주어 불어서 마치

그네가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연상135)되도록 연주한다. 그 외의 표현

법은 평농음, 흘리며 하는 농음, 사라지는 농음, 스타카토 등이다. 음역대

는 중음구 위주로 진행되며 ‘a″’음이 등장하여 고음구도 해당된다. 음계

는 A-a와 동일하다.

135) 호흡을 넣고 빼는 주법을 통해 그네가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이 연상되도록 불어야
한다. 장새납 연주가 이영훈이 금강산 가극단 최영덕에게 <그네 뛰는 처녀>를 교육
받을 당시 최영덕이 이영훈을 지도할 때 가장 강조한 부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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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1-1

종지선율-1

[악보 4] <그네 뛰는 처녀> 제96～103마디

위 [악보 4]는 단락 A′-a이다. 제96～97마디는 단락 A의 ⓐ주제(12～

13마디)가 단3도 위로 이도 된 선율이다. 제99마디는 ⓐ-1-1로 ⓐ-1(제

15마디)이 단3도 위로 이도 된 것으로 역시 a주제가 변형되어 나타난 부

분이다.

제101～103마디는 종지선율-1로 단락 A의 종지선율(제17～19마디)을

단3도 위로 이도 한 것이다. 즉‘f″’음으로부터 음계 내에서 순차 하행하

여 ‘b♭’음으로 반종지 하고, ‘f″’음은 음정을 아래로 흘리며 하는 농음이

출현한다.

솔(G)선법을 단3도 위로 전조 한 솔(B♭)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위주로 진행되며, 고음구에 해당하는 ‘b″’음이 출현한다.

ⓐ-2-1 ⓐ-1-1

종지선율-1

[악보 5] <그네 뛰는 처녀> 제124～131마디

위 [악보 5]는 단락 A′-a′이다. 제124～125마디는 단락 A의 ⓐ-2(제



- 56 -

40～41마디)가 단3도 위로 이도 된 후 리듬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선율이

다. 제126마디와 제129～131마디는 각각 단락 A′-a에서 출현한 ⓐ-1-1

선율, 종지선율(제101～103마디)과 동일하다.

제125마디에서 ‘b♭″’음을 연주할 때 호흡에 차이를 주어 불어서 마치

그네가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하게 연주한다.

솔(G)선법을 단3도 위로 전조 한 솔(B♭)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로 진행된다.

단락 A와 A′의 종지선율은 앞에서 살펴본 제17～19마디, 제45～47마

디, 제101～103마디, 제129～131마디 외에도 작은 단락이 마무리될 때 변

형・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단락 A의 제25～27마디, 제37～39마디, 제

61～63마디와 단락A′의 제109～111마디, 제145～148마디로, [악보 6],

[악보 7], [악보 8], [악보 9]와 같다.

종지-1

[악보 6] <그네 뛰는 처녀> 제24～27마디

위 [악보 6]의 제25～27마디의 선율은 종지선율이 변형된 형태로, ‘d″’

음으로 시작하여 흘러내리며 하는 특징적인 농음 이 나타난다. 이어 음

계 내에서 순차 하행한 후 상행하여 ‘c″’음으로 종지 한다. 이 선율은

제61～63마디에서도 출현한다.

종지-2

[악보 7] <그네 뛰는 처녀> 제36～39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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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7]의 제37～39마디의 선율은 종지선율이 변형된 형태로, 앞서

등장한 2개의 종지선율(제17～19마디, 제25～27마디)과 달리 ‘e″’음으로

시작하여 퇴성 한 후 ‘d″’음을 거쳐 선율의 방향을 ‘a″’음으로 상행진행

시켜 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g″’음으로 반종지 한다.

종지-1-1

[악보 8] <그네 뛰는 처녀> 제108～111마디

위 [악보 8]의 제109～111마디의 선율은 종지-1의 선율이 변형된 형태

이다. ‘f″’음으로 시작하여 흘러내리며 하는 특징적인 농음을 하고, 음계

내에서 순차 하행한 후 상행하여 ‘e♭″’음으로 종지 한다. 이 선율은 제

145～148마디에서도 출현한다. 하지만 이때는 아래 [악보 9]의 제146～

148마디와 같이 페르마타와 디크레센도를 사용하여 표현적으로 변화를

주어 악곡을 최종 종지 한다.

종지선율-1-1

[악보 9] <그네 뛰는 처녀> 제144～148마디

(③) <그네 뛰는 처녀> 단락 A-b

본 항에서는 단락 A-b(제20～27마디)의 선율을 분석하고 이 선율이

변형·반복되는 제65마디 제3박～67마디 제3박, 제78마디 제3박～79마디

제1박, 제104마디 제7박～106마디 제6박, 제117마디 제3박～119마디 제1

박의 선율을 함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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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A-b는 제20～27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0]과 같다.

종지-1

ⓑ 주제

[악보 10] <그네 뛰는 처녀> 제20～27마디

단락 A-b의 제20마디 7박～22마디 6박의 선율은 <그네 뛰는 처녀>의

ⓑ주제로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다. ‘c″’음으로 시작하여 음계 내에서

순차 상행하여 ‘c‴’음에 도달한다. 제25～27마디 선율은 앞에서 확인한

종지-1 선율이다. 제20, 21마디에서 호흡에 차이를 주어 불어서 마치 그

네가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하게 연주한다. 이 외에 제시된 표현

법은 평농음과 흘리는 농음 등이다.

음역대는 중음구 위주로 진행되고 고음구에 해당하는 ‘a″’음과 ‘c‴’음

이 출현한다, 음계는 ‘C-D-E-G-A(도-레-미-솔-라)’로 도(C)선법 5음

음계이다.

ⓑ주제는 모두 네 곳에서 변형 반복되어 나타난다. 해당부분은 제65마

디 제3박～67마디 3박, 제78마디 제3박～79마디 제1박, 제104마디 제7

박～106마디 제6박, 117마디 제3박～119마디 제1박이고 이는 다음 [악보

11], [악보 12], [악보 13], [악보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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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보 11] <그네 뛰는 처녀> 제64～67마디

위 [악보 11]의 제65마디 제3박～67마디 제3박의 선율은 ⓑ주제가 변

형된 형태이다. ‘c″’음으로 시작하여 음계 내에서 순차 상행하는데, 이

구간의 리듬이 축소되었다. ‘c‴’음 도달 후 해당음을 지속하는 것은 동

일하다.

ⓑ-2

[악보 12] <그네 뛰는 처녀> 제76～79마디

위 [악보 12]의 제65마디 제3박～67마디 제3박의 선율은 ⓑ주제가 변

형된 형태로 기존의 상행진행에서 역행한다. ‘c‴’음에서 시작하여 음계

내에서 순차 하행하여 ‘c″’음에 도달한다.

ⓑ 주제-1

[악보 13] <그네 뛰는 처녀> 제104～107마디

위 [악보 13]의 제104마디 제7박～106마디 제6박의 선율은 ⓑ주제를

단3도 위로 이도한 선율이다. ‘c″’음을 단 3도 올린 ‘e♭″’음으로 시작하

여 음계 내에서 순차 상행하여 ‘e♭‴’음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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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악보 14] <그네 뛰는 처녀> 제116～119마디

위 [악보 14]의 제117마디 제3박～119마디 제1박의 선율은 ⓑ-1(제65

마디 제3박～67마디 제3박) 선율을 단3도 위로 이도 한 선율이다. ‘c″’

음을 단 3도 올린 ‘e♭″’음으로 시작하여 음계 내에서 순차 상행하여 ‘e
♭‴’음에 도달 후 지속한다.

(④) <그네 뛰는 처녀> 단락 A-c

본 항에서는 단락 A-c(제28～39마디)의 선율을 분석하고 이 선율이

변형·반복되는 제48～63마디, 제132～148마디의 선율을 함께 살펴보겠다.

단락 A-c는 제28～39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5]와 같다.

종지-2

ⓒ 주제

[악보 15] <그네 뛰는 처녀> 제28～39마디

단락 A-c의 제28～29마디와 제30～31마디는 메기고 받는 선율로 각각

독주선율과 반주선율이 한 마디씩 번갈아 나오며 선율을 주고받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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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은 단락 c의 특징적인 선율 진행이다. 제28, 30마디에 메기는 선율

마무리에는 호흡을 들어서 표현한다. 제32～35마디의 선율은 <그네 뛰는

처녀>의 ⓒ주제로서 제52～55, 제 84～86마디, 제136～139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제37～39마디는 앞에서 살펴본 종지-2 선율의 반복이다. 제37

마디에서는 흘리는 농음을 하지 않고 퇴성이 나타난다. 이 외에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스타카토, 사라지는 농음 등이다

A-c의 음역대는 고음구 위주로 진행되며 중음구의 ‘e″’음과 ‘d″’음이

출현한다. 음계는 솔(G)선법 5음 음계로 진행된다.

단락 A-c선율이 변형・반복되어 출현하는 마디는 제48～63마디, 제13

2～148마디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악보 16], [악보 17]에서 제시하

겠다.

종지-1

ⓒ-1

㈀ ㈁ ㈀ ㈁

[악보 16] <그네 뛰는 처녀> 제48～63마디

위 [악보 16]의 제48/49마디, 제50/51마디는 A-c의 변형선율이지만, 독

주선율과 반주선율이 주고받는 형태가 아니라, 독주선율의 대응선율 형

태로 나타난다. 음정은 변화하지만 선율의 리듬형태와 스타카토와 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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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제51마디의 마지막 음만 던지는 퇴성으로 표

현이 달라진다. 제52～55마디는 ⓒ주제의 선율을 변형 한 ⓒ-1선율이다.

제52～54마디까지는 선율이 동일하나, 제55마디의 셩우 본래 ⓒ주제에서

는 ‘e″’음으로 하행진행 하지만, ⓒ-1에서는 ‘a″’음으로 상행진행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제56～57마디, 제58～59마디에서는 A-c의 메기고 받는

선율과 같이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형태로 선율이 진행

되고 메기는 선율 끝을 호흡을 들어서 마무리 짓는다. 제61～63마디는

앞에서 살펴본 종지-1선율의 반복이다.

A-c′에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굵은 농음, 흘리는 농음, 스타카토,

퇴성 등이다. 음역대는 중음구 위주로 진행되며 고음구에 해당하는 ‘a″’

음과 ‘c‴’음이 출현한다, 음계는 솔(G)선법 5음 음계이다.

ⓒ-1-1

종지선율-1-1

㈀ ㈁
㈀ ㈁

[악보 17] <그네 뛰는 처녀> 제132～148마디

위 [악보 17]은 단락 A′-c′로 솔(G)선법인 A-c′ 선율을 단3도 위

로 전조 한 솔(B♭)선법 5음 음계로, 선율 진행이 동일하다. 제145～148

마디는 <그네 뛰는 처녀>의 최종 종지로, 앞서 살펴본 종지선율-1-1(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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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1마디)의 선율과 동일하나, 페르마타와 디크레센도를 사용하여

표현이 달라진다.

앞의 설명에서 출현한 변형된 ⓒ주제 외에 단락 B-a′에서도 변형된

선율이 나타난다. 이는 다음 [악보 18]과 같다.

ⓒ-2

최고음

[악보 18] <그네 뛰는 처녀> 제83～88마디

앞의 [악보 18]의 84～88마디는 단락 B-c이다. 단락 B를 마무리 짓는

선율로 점차 상행진행하여 최고음 ‘e‴’음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 중

84～87마디 선율은 ⓒ-2로 ⓒ주제와 앞에 2마디는 선율이 동일하고, 뒤

에 2마디가 달라진다. ‘a″’음으로 진행 후 ‘g″-a″-c‴-d‴’의 음계 내

에서 상행 진행한다.

(⑤) <그네 뛰는 처녀> 단락 B-a

단락 B-a는 제65～71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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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보 19] <그네 뛰는 처녀> 제65～71마디

단락 B-a의 제65마디 제3박～67마디 제3박은 앞에서 살펴본 ⓑ-1선율

의 반복이다. 제69마디 제3박～71마디는 단락 B에서 가장 특징적인 선율

로 쉼표 후에 도약 상행진행 한 후 순차 하행진행을 반복한다. 도약진행

을 통해 긴장감을 유도한다.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하고, 음계

는 도선법 5음 음계이다.

이상으로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의 선율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네 뛰는 처녀>를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 ⓒ주

제선율과 종지선율로, 각 선율이 변형·반복되며 악곡이 구성된다. A′단

락은 A단락을 단3도 위로 이도한 형태로 A′-c 단락을 제외하고는 모

든 선율 진행이 동일하다. 이 악곡의 특징적인 선율은 메기고 받는 선율

과 대응선율이다. 독주와 반주가 선율을 메기고 받는 형태가 나타나고,

독주선율에서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지만 음정에 변화를 주어 두 선율

을 서로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어지는 , 흘리는

),퇴성, 호흡 주법(∩,∪), 스타카토 등이다.

셋째,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는 솔(G)선법과 솔(B♭)선법, 라

(A)선법, 도(C)선법의 5음 음계로만 구성되어있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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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도입 라(A)선법 5음 음계 (A-C-D-E-G)

a 솔(G)선법 5음 음계 (G-A-C-D-E)

b 도(C)선법 5음음계 (C-D-E-G-A)

c

솔(G)선법 5음 음계 (G-A-C-D-E)a′

c′

B

a 도(C)선법 5음음계 (C-D-E-G-A)

b

솔(G)선법 5음 음계 (G-A-C-D-E)a′

c

A′

a 솔(B♭)선법 5음 음계 (B♭-C-E♭-F-G)

b 도(E♭)선법 5음 음계 (E♭-F-G-B♭-C)

c

솔(B♭)선법 5음 음계 (B♭-C-E♭-F-G)a′

c′

[표 8]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의 음계 및 음역

넷째,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를 구성하는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이다.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최저음이 ‘g′’ 최고음이 ‘e
♭‴’이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9]

와 [예보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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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대

A

도입 a′-c‴ 중음구, 고음구

a g′-g″ 중음구

b g′-c‴

중음구, 고음구

c e″-c‴

a′ g′-

c′ g′-c‴

B

a c″-d‴

b e″-d‴

a′ g′-c‴

c g″-e♭‴ 고음구

A′

a b♭′-b♭″

중음구, 고음구

b b♭′-e♭‴

c b♭′-e♭‴

a′ b♭′-c‴

c′ b♭′-e♭‴

[표 9]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의 음역

중음구
고음구

[예보 8]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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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년든 금강마을> (편곡:최명천/1970년대)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은 북한 작곡가 김영도에 의해 작곡

된 곡이다. 김영도136)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137)의 창작 작업을

하며 작곡한 <사회주의 우리 농촌 좋을시구>138)를 장새납 연주가 최명

천이 장새납 독주곡으로 편곡한 것이다. 정확한 편곡 시기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72년에 최명천이 만수대예술단 장새납 연주가로 활동하기 시

작하였으며 이 시기에 <풍년든 금강마을> 등 여러 곡을 연주하였다는

기록139)이 있다. 국내에서는 1985년 남북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서울, 평양 동시교환 공연에서 초연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의 악곡형식 및 박

자, 빠르기,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풍년든 금강마을>은 A-B-A′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도입-a-b-a′-b′-b″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a″로 구분

된다. 단락 A′는 a-b-c로 나누어진다.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

136) 김영도(1932～1979) 북한의 작곡가, 6.25 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입대해 복무기간 중
군무자 예술축전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만난 음악가들로부터 음악기초를 배
웠다. 1958년 제대한 후 국립민족가극극장 연주자를 거쳐 국립영화촬영소 민족관현악
단 단장 및 지휘자, 피바다 가극단 작곡가, 예술영화 촬영소 작곡가로 활약했다. 영화
음악에 주력했고, 혁명가극·《피바다》·《금강산의 노래》등 제작에 참가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작곡한 작곡가로 1979년에 공훈예술가가 되었으며
김일성 주석의 명함이 새겨진 시계와 국기훈장 1급을 비롯한 훈정, 메달들을 받았다.
(김덕균,김득청, 앞의 책, p.129-130.)

137) 1973년 4월 김일성(金日成)의 61회 생일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혁명가극으로, 평양예
술단이 창작하여 처음 선보였다. 서장, 본장 7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의 5
대 혁명가극, 즉 《꽃파는 처녀》·《피바다》·《당의 참된 딸》·《금강산의 노래》·
《밀림아 이야기하라》 가운데 하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강산의 노래 (두산백
과) 2021.4.19검색

138) 김명철,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 조선예술
(문예출판사, 1978), p.34.

139) 김덕균,김득청, 앞의 책, p.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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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
박자로만 이루어지고, 곡 전반에서 명확한 빠르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음악적 표현을 통해 빠르기에 변화를 주고 있다. 단락 A의

도입부는 빠르기가 제시되어있지 않지만 ‘Pieno di emozione(감정을 가

득 담아)’140)라고 명시되어있다. 이후 단락 A의 a부터 b″는 ‘Con

agilita(민활하게)’141)이고 단락 B와 A′는 ‘Moderato lirico(보통빠르기

서정적으로)’로 변화한다. 곡 전반에서 공통되는 출현음은 ‘g′, a′,d′,

f′, g″, a″’음이다. 이를 단락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도입 1-9





Pieno di

emozione

a 10-15

Con agilita

b 16-23

a′ 24-29

b′ 30-37

b″ 38-44

B

a 47-55

Moderato

lirico

a′ 56-59

a″ 60-63

A′

a 64-69

b 70-77

c 78-86

[표 10]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의 악곡구조

140) Pieno di:～에 가득찬/ emozione: (emotion)감정
141) Con:～와 함께/ agilita:(agility)민활, 민첩, 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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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의 악

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

다.

(①) <풍년든 금강마을> 단락 A의 도입부

단락 A의 도입부는 제1～9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20]과 같다.

[악보 20] <풍년든 금강마을> 제1～9마디

단락 A의 도입부는 5개 또는 6개의 프레이즈로 구분할 수있다. 제1, 2

마디의 경우 두 개의 프레이즈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한 호흡으로 진행

해도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제4마디는 ‘f′-d′-c′-a′’의 순차하행 동기를 천천히 연주 후 16분

음표를 사용한 순차 하행 동기를 점차 빨라지게 연주한다. 그 속도를 이

어 제5마디의 음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한 다음 10잇단음표를 사용하

여 빠르게 상행해 최고음 ‘d‴’음에 도달 후 농음, 퇴성하여 프레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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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한다. 이때 10잇단음표의 첫 음인 ‘d′’음은 가볍고 빠르게 집고

상행진행 해야 한다. 제7마디에서는 다시 16분음표를 사용한 순차 하행

동기로 4마디의 형태와 같이 점점 빨라지며 하행한 다음 빠르게 상행하

여 ‘a′’음을 악센트와 fp로 강조해주고 ‘g′’음으로 도입 단락을 마무리한

다. 이 외에 제시된 표현법은 퇴성+추성, 테누토가 있다.

출현 음계는 ‘G-A-C-D-F(레-미-솔-라-도)’로 레(G)선법 5음 음계로

수심가토리로 진행된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위주로 출현하며 고음

구도 출현하고 있다.

(②) <풍년든 금강마을> 단락 A-a

본 항에서는 단락 A-a(제10～15마디)의 선율을 분석하고 이 선율이

변형·반복되는 제24～29마디의 선율을 함께 살펴보겠다. 또한 <풍년든

금강마을>에서 나타나는 종지선율들을 살펴보겠다.

단락 A-a는 제10～1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21]과 같다.

종지선율1

ⓐ주제

[악보 21] <풍년든 금강마을> 제10～15마디

단락 A-a는 <풍년든 금강마을>의 ⓐ주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

어 나타난다. ⓐ주제는 ‘a″-g″’음으로 시작한다. 제14～15마디 선율은

종지선율1로 단락 A와 단락 A′에서 단락을 마무리하는 선율로 출현한

다. 제13, 14마디에 ‘d″’, ‘a′’, ‘g′’음은 강한텅잉(∘)으로 강조142)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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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3마디의 ‘d″’음은 서도소리 특유의 굵은 농음으로 연주한다. 이

외에 제시된 표현법은 악센트, 평농음, 퇴성, 퇴성+추성이다.

출현 음계는 ‘G-A-D-F(레-미-라-도)’로 레(G)선법 5음 음계 수심가

토리에서 C(솔)음이 제외된 4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중음구 위주로 진행

되고 고음구에 해당하는 ‘a″’음이 출현한다.

ⓐ주제는 A′-a(제54～57마디)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A-a′(제24～

29마디)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변형된 선율은 다음의 [악보 22]와 같

다.

종지선율

1

ⓐ주제-1

[악보 22] <풍년든 금강마을> 제22～29마디

위의 [악보 22]에서 제24～29마디는 A-a′단락이다. ⓐ주제-1선율에

해당한다. 선율 진행은 ⓐ주제와 거의 동일하지만 제26마디가 서로 다르

다. ⓐ주제에서는 ‘g″-a″-g″-f″-d″’음 진행이 두 번 반복되지만 ⓐ

주제-1에서는 1번만 나타난다.

단락 A와 A′의 종지선율1은 작은 단락이 마무리될 때 변형・반복된
다. 제14～15마디와 동일한 마디는 단락 A의 제28～29마디, A′의 제6

8～69마디이다. 선율이 변형되어 반복되는 마디는 단락A의 제22～23마

디(제36～37마디, 제43～44마디, 단락A′의 제76～77마디 동일)와 제8

142) 강한텅잉은 장새납 연주가 이영훈이 금강산 가극단 최영덕에게 <풍년든 금강마을>
를 교육받을 때 가장 중요시 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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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마디이다. 이는 다음 [악보 23], [악보 24]와 같다.

종지선율1-1

[악보 23] <풍년든 금강마을> 제22～23마디

위 [악보 23]은 종지선율1-1로 제22마디의 1～6박 리듬이 변형되고, 제

23마디는 종지선율1과 동일하다. 종지선율1에서는 ‘a′’, ‘g′’음을 강한텅

잉(∘)으로 강조해주었지만 종지선율1-1에서는 ‘a′’, ‘g′’음을 호흡에

차이를 주어 ♩♪리듬을 강조해준다.

ⓐ 종 지 선 율

-1-1

[악보 24] <풍년든 금강마을> 제81～86마디

위의 [악보 24]에서 제83～86마디는 곡의 최종 종지로 종지선율1-1-1

이다. 제83마디는 종지선율1-1과 동일하지만 제84마디의 선율 진행이 달

라진다. 종지선율1에서는 ‘g″-f″-d″’음 이후에 ‘a′-g′’음으로 하행진

행하지만 제84마디에서는 ‘g″-f″-d″’음 이후 ‘f″-a″’음으로 선율의

방향을 상행진행으로 변화시킨 후 ‘g″’음을 지속음으로 연주하며 종지

한다.

(③) <풍년든 금강마을> 단락 A-b

본 항에서는 단락 A-b(제16～23마디)의 선율을 분석하고 이 선율이

변형·반복되는 제30～37마디, 제38～44마디의 선율을 함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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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A-b는 제16～23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25]와 같다.

종지선율1-1

ⓑ주제

[악보 25] <풍년든 금강마을> 제14～23마디

위의 [악보 25]에서 제16～23마디는 A-b 단락이고, ⓑ주제이다. ⓑ주

제는 특징적인 선율로 메기고 받는 선율이 나타난다. 제16～17마디, 제1

8～19마디, 제20마디에서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선율이

나타난다.

단락 A-b의 악보에 제시된 표현법은 스타카토, 퇴성, 평농음, 퇴성+추

성, 호흡 주법이다. 제22～23마디는 앞에서 살펴본 종지선율1-1이다. 음

계, 음역대가 A-a단락과 모두 동일하다.

ⓑ주제는 A′-b(제70～77마디)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A-b′와 A-

b″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는 다음 [악보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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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선율1-1

종지선율1-1

ⓑ 주 제

-1

ⓑ주제-1-1

[악보 26] <풍년든 금강마을> 제30～44마디

위의 [악보 26]은 ⓑ주제를 변형 반복한 선율인 ⓑ주제-1과 ⓑ주제

-1-1이다. 구성된 선율은 모두 동일하지만 ⓑ주제-1의 제30～33마디와

ⓑ주제-1-1의 제38～42마디의 선율이 초반에 메기고 받는 순서가 다르

다. ⓑ주제-1에서는 제30～31, 32～33, 34마디에서 독주 선율과 반주 선

율의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 반주 선율이 먼저 등장한다. ⓑ주제-1-1

은 ⓑ주제-1이 축소된 형태로 제38, 40, 41마디의 선율은 동일하나 메기

고 받는 순서가 변경되었다.

단락 A-b′와 A-b″는 출현 음계가 ‘G-A-C-D-F(레-미-솔-라-도)’

로 레(G)선법 5음 음계 수심가토리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로 앞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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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풍년든 금강마을> 단락 B-a

단락 B-a는 제47～55마디이고, 다음 [악보 27]과 같다.

종지선율2-1

종지선율2ⓒ주제

[악보 27] <풍년든 금강마을> 제45～55마디

단락 B-a의 첫마디는 ⓒ주제이다. ⓒ주제는 단락 B-a′, B-a″에서

반복된다.

제48마디는 종지선율2로 제51마디에서 변형·반복 된다. 종지선율2-1은

음정이 변하고 리듬형태는 종지선율2와 동일하다. B-a에서는 다양한 형

태의 퇴성이 나타난다. 제49마디에 ‘d″’음은 서도소리 특유의 굵은 농음

으로 연주한다. 이 외에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호흡 주법이다.

B-a의 출현 음계는 ‘G-A-D-F(레-미-라-도)’로 레(G)선법 5음 음계

수심가토리에서 C(솔)음이 제외된 4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중음구 위주

로 진행되고, 고음구에 해당하는 ‘a″’음이 출현한다.

ⓒ주제가 반복되는 B-a′, B-a″단락을 살펴보면 다음 [악보 2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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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선율

2

종지선율2-1

ⓒ주제

ⓒ주제

[악보 28] <풍년든 금강마을> 제56～62마디

위의 [악보 28]에서 단락 B-a′는 B-a 단락의 제47～50마디와 동일하

다. 단락 B-a″의 제60마디는 B-a 단락의 첫마디와 동일하고, 제62마디

는 B-a 단락의 마지막 마디와 동일하다. 제61마디는 새로운 선율이 추

가되어 다리 역할을 한다.

(⑤) <풍년든 금강마을> 단락 A′-c

A′-c는 제78～86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29]와 같다.

종지선율1-1-1

최고음

[악보 29] <풍년든 금강마을> 제78～8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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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A-c의 제78～80마디는 단락 내 최고음인 ‘c‴’음을 지속음으로

연주한 후 하행하여 ‘g″’음을 지속하며 점점 여리게 연주한다. 제81마디

에서 독주악기와 반주악기들이 메기고 받는 선율이 출현한다. 제83～85

마디는 앞에서 살펴본 종지선율1-1-1이다.

A-c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호흡 주법, 퇴성, 테누토이다. 출현

음계는 G-A-C-D-F(레-미-솔-라-도) 레(G)선법 5음 음계로 수심가토리

이다.

이상으로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의 선율 분석결과를 종합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새납 독주곡<풍년든 금강마을>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

제, ⓑ주제, ⓒ주제와 종지선율1, 2가 변형·반복되며 구성 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선율이 나타난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어지는 ),퇴성, 퇴

성+추성, 호흡 주법(∩,∪), 강한텅잉(∘), 스타카토, 테누토 등이다.

셋째,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은 레(G)선법 5음 음계, 4음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레선법은 ‘레-미-솔-라-도’로 수심가 토리이다. 단

락별로 음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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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도입 레(G)선법 5음 음계(G-A-C-D-F)

a
레(G)선법 4음 음계 (G-A-D-F)

5음 음계 중 C(솔)음 생략
b

a′

b′
레(G)선법 5음 음계(G-A-C-D-F)

b″

B

a

레(G)선법 4음 음계 (G-A-D-F)

5음 음계 중 C(솔)음 생략

a′

a″

A′

a

b

c 레(G)선법 5음 음계(G-A-C-D-F)

[표 11]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의 음계

넷째,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을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이다. 곡 전체의 출현음은 ‘f′’(‘d′’)음부터 ‘d‴’까지 출

현한다. 이때, 최저음인 ‘d′’음은 도입부에서 아주 짧게 집고 지나가는

음으로 주요 출현음은 ‘f′’음부터로 볼 수 있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12], [예보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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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대

A

도입 d′-d‴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a

g′-a″

중음구, 고음구

b

a′

b′
g′-c‴

b″

B

a

f′-a″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a′

a″

A′

a
g′-a″

중음구, 고음구b

c g′-c‴

[표 12]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의 음역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예보 9] 장새납 독주곡 <풍년든 금강마을>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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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룡강기나리> (편곡:최명천,정춘일/1993)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는 평안남도 용강 지방에서 불리던 긴아

리 즉, 느린 아리랑에 좀 더 빠른 장단의 타령을 더한 곡이다. 구성진 가

락의 노래곡 <룡강기나리>를 장새납 명인 최명천이 평양음악무용대학

기악 학부를 졸업하던 해인 1993년에 졸업 독주곡으로 편곡143)하여 연주

하였다.

국내에서는 2000년 금강산 가극단 내한 연주에서 장새납 연주자 최영

덕144)에 의해 초연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르

기,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룡강기나리>의 악곡형식은 A-B-A′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

는 다시 도입-a-a′-b-a″-c 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b′-c-d

로 구분된다. 단락 A′는 a-a′-b-c로 나누어진다. 도입부가 
박자로

시작하며 이후 

박자와 

박자가 번갈아 가며 이루어진다. 도입부와

A-c 단락의 경우 각 단락의 마지막 마디에서 변박이 이루어진다. 도입

부의 빠르기는 ‘류창하게’이고, A, B, A′-a′ 단락의 절반까지는 ‘흥겹

게 (굿거리장단)’로 유지된다. A′-a′단락 후반부터 A′-b단락 첫마디

까지 ‘점차 느리게’로 느려지며 A′-b단락 남은 부분을 ‘자유롭게’로 연

주 후 A′-c단락에서 ‘빠르게’로 갑자기 박을 변화하여 곡을 마무리한

다. 단락 A와 B는 조표가 없고, A′에서 플랫 세 개의 조표로 전조 된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143) 김덕균,김득청, 앞의 책, p.387.
144) 공훈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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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도입
1-

5마디 1박




류창하게





(5마디1

박-

43마디)

a 11-15

흥겹게

(굿거리장단)

a′ 16-19

b 24-27

a″ 28-31

c
32-

44마디 1박





(44마디

1박-91

마디)

B

a 46-51

a′ 52-55

b 60-65

b′ 66-70

c 71-80

d 81-91

A′

a 92-96



a′ 97-100 점차 느리게

b 101-103 자유롭게

c 104-107 


빠르게

[표 13]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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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

된 표현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룡강기나리> 단락 A의 도입부

단락 A의 도입부는 제1～5마디 제1박이고, 이는 다음 [악보 30]과 같다.

[악보 30] <룡강기나리> 제1～5마디

단락 A의 도입부는 4개의 프레이즈로 나누어진다. 제1마디에서는 A-a

에서 출현하는 ⓐ주제의 골격음을 제시한다. 제3마디의 ‘e″’음은 흘리는

농음을 한다. 제4마디에서는 제2박부터 16음표의 나열로 빠른 리듬이 전

개되며, 음계 구성음을 순차진행하여 상하행을 반복한다. ‘b″’음 도달 후

호흡을 들어 자연스럽게 페르마타 시켰다가 ‘a″’음을 트릴 한다. 악보에

사보 되어있지 않지만 트릴시 ‘a″-d‴-b″’음 진행을 3～4번 점점 빠르

게 하다가 ‘a″-b″’음을 반복하다가 
박자로 넘어가며 최고음 ‘d‴’에

도달하며 마무리한다. 출현 음계는 ‘A-B-D-E-F#(솔-라-도-레-미)’로 솔

(A)선법 5음 음계 경토리, 평조선법이고, 음역대는 중음구와 고음구를 위

주로 진행되고, 저음구인 ‘e′’음이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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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룡강기나리> 단락 A-a, a′

단락 A-a는 제11～15마디이고, a′는 제16～19마디이다. 이는 다음

[악보 31]과 같다.

종지선율

ⓐ주제

ⓐ-1

[악보 31] <룡강기나리> 제5～19마디

위 [악보 31]의 제11～15마디는 A-a단락이고, 제16～19마디는 A-a′

단락이다. 제11～12마디는 <룡강기나리>의 ⓐ주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

반복되어 나타난다. 제16～17마디는 ⓐ-1로 제16마디는 ⓐ주제선율과 동

일하고 제17마디가 ‘e″-g″’로 상행진행하여 선율 진행이 바뀐다. 제11,

13, 15, 16, 18마디의 ‘e″’음에서 서도소리 특유의 굵은 농음으로 연주하

고 제12마디의 첫음 ‘e″’는 전성한다. 이 외에 제시된 표현법은 퇴성+추

성, 평농음, 호흡 주법이다.

제19마디는 종지선율로 ‘a′-e′-a′’로 진행하며, 이 선율형이 곡 전

반에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다.

A-a, A-a′단락의 출현 음계는 ‘A-B-E-G(레-미-라-도)’로 레(A)선

법 5음 음계에서 D(솔)가 빠진 4음 음계 수심가토리이다. 음역대는 중음

구에서 진행된다.

제16～17마디(ⓐ-2) 외에 ⓐ주제가 변형 반복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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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마디(ⓐ-2), 제46～47마디(ⓐ주제-1), 제52～54마디(ⓐ-2-1), 제9

2～93마디(ⓐ주제-2), 제97～98마디(ⓐ-2-2)가 있다. 이는 다음 [악보 3

2], [악보 33], [악보 34]와 같다.

ⓐ-2 종지선율

[악보 32] <룡강기나리> 제28～31마디

위 [악보 32]는 A-a″단락으로 제28～29마디에서 ⓐ-2선율이 나타난

다. 제28마디는 ⓐ주제선율과 동일하고 제29마디가 ‘e″-a″’로 상행진행

하여 선율 진행이 바뀐다. 종지선율은 앞과 동일하다.

ⓐ주제-1

ⓐ-2-1

종지-1

[악보 33] <룡강기나리> 제44～55마디

위 [악보 33]의 제46～51마디, 제52～55마디는 단락 B-a, B-a′이다.

제46～47마디는 ⓐ주제-1이고, 제52～53마디는 ⓐ-2-1이다. 이는 각각

ⓐ주제와 ⓐ-2의 리듬을 
박자의 리듬 구조로 전환하였다. 제55마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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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1선율 역시 종지선율의 리듬을 
박자로 변경한 것이다. 출현음계

는 레(A)선법 5음 음계 수심가토리이며, 음역대는 중음구 위주로 진행

되며 저음구, 고음구도 나타난다.

ⓐ주제-2

ⓐ-2-2

종지선율-1

[악보 34] <룡강기나리> 제92～100마디

위 [악보 34]의 제92～96마디, 제97～100마디는 단락 A′-a, A′-a′

이고, A-a와 A-a′단락의 선율을 단3도 위로 전조 한 선율이다. 제92～

93마디는 ⓐ주제-2이고, 제97～98마디는 ⓐ-2-2이다. 이는 각각 ⓐ주제

와 ⓐ-2선율을 단 3도위로 전조 한 선율이다. 제100마디의 종지선율-1의

선율도 동일하다. 출현 음계는 ‘C-D-F-G-B♭(레-미-솔-라-도)’로 레(C)

선법 5음 음계로 수심가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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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룡강기나리> 단락 A-c

단락 A-c는 제32～44마디 제1박이고, 이는 다음 [악보 35]와 같다.

㈀ ㈁

㈀ ㈁ ㈀

㈁

㈀ ㈁

[악보 35] <룡강기나리> 제32～44마디

단락 A-c는 대응되는 선율 진행이 특징이다. 제32～39마디까지 2마디

씩 대응을 이루고, 제40마디와 제41마디가 대응을 이룬다. 제32마디와 제

34마디는 처음 3박의 선율이 같고 후반 선율이 달라지며 대응을 이룬다.

제33마디의 ‘b″’음은 사라지는 농음을 하며 다음 선율을 대비한다. 제3

6～40마디의 대응선율은 동일한 리듬에 음정의 변화를 주어 대응된다.

A-c에 제시된 표현법은 스타카토, 호흡 주법, 평농음, 퇴성, 악센트 등이

다.

출현 음계는 ‘A-B-D-E-G(레-미-솔-라-도)’로 레(A)선법 5음 음계인

수심가토리이다. 단락 c는 
박자로 넘어가며 마무리되는데, 이때 5음 음

계 외의 음인 F#-G#을 장식음으로 사용하여 일시적 조바꿈 효과를 준다.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로 진행된다.

단락A-c의 특징과 같이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나는 부분은 B-b, B-

b′, B-c, B-d단락이다. 이는 다음 [악보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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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악보 36] <룡강기나리> 제54～91마디

앞의 [악보 36]에서 대응되는 선율 중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

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은 제66～65/66～70마디, 제82/8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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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88마디, 제89마디이다. 그 외의 제71～72/73～74마디, 제75/76마디,

제77～78/79～80마디는 리듬 형태가 유사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

된다. 제86마디는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며 대응되는 형태이다.

B단락의 경우 a와 a′를 제외하고 모두 대응되는 선율로 구성되어있

다. 단락 B-b, B-b′는 출현 음계가 ‘A-B-D-E-F#(솔-라-도-레-미)’로

솔(A)선법 5음 음계의 경토리로 볼 수 있다. 이는 도입부에서 나타난 음

계와 동일하다. 단락 B-c, B-d의 출현 음계는 ‘A-B-D-E-G(레-미-솔-

라-도)’로 레(A)선법 5음 음계인 수심가토리이다. 단락 B-b, B-b′,

B-c, B-d 모두 중음구, 고음구 위주로 진행되는데 B-d에서 ‘e′’음이 출

현하여 저음구도 해당된다.

(④) <룡강기나리> 단락 A′-c

단락 A′-c는 제104～107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37]과 같다.

종지-2

[악보 37] <룡강기나리> 제104～107마디

단락 A′-c는 <룡강기나리>의 마지막 단락으로 제104～106마디까지

16분음표 음형을 반복하여 곡을 고조시켜 제107마디의 종지-2선율로 마

무리된다. 종지-2선율은 A-a′의 종지선율(제19마디)을 변형한 선율이

다. 악센트로 ‘c‴’음을 강조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다. 출현 음계는

‘C-D-F-G-B♭′(레-미-솔-라-도)’로 레(C)선법 5음 음계, 수심가토리이

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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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는 ⓐ주제선율과 종지선율이 변형·

반복되어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선율이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

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과 리듬 형태가

유사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며

대응되는 형태까지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어지는 , 흘리는

, 사라지는,mmm), 퇴성, 전성, 퇴성+추성, 호흡 주법(∩,∪), 악센트, 스타

카토, 테누토 등이다.

셋째,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는 레(A)선법 4음 음계, 5음 음계,

레(C)선법 5음 음계, 솔(A)선법 5음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레선법은 ‘레-

미-솔-라-도’로 수심가 토리이며 솔선법은 ‘솔-라-도-레-미’로 경토리로

볼 수 있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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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도입 솔(A)선법 5음 음계 (A-B-D-E-F#)

a 레(A)선법 4음 음계 (A-B-E-G)

5음 음계 중 D(레)음 생략a′

b

레(A)선법 5음 음계 (A-B-D-E-G)

a″

c

B

a

a′

b
솔(A)선법 5음 음계 (A-B-D-E-F#)

b′

c
레(A)선법 5음 음계 (A-B-D-E-G)

d

A′

a

레(C)선법 5음 음계 (C-D-F-G-B♭)
a′

b

c

[표 14]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의 음계

넷째,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를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

구, 고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이 ‘e′’ 최고음이 ‘d‴’이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15], [예보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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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대

A

도입 e′-d‴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a e′-a″

a′ e′-g″

b a′-a″ 중음구, 고음구

a″ e′-a″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c e′-d‴

B

a
e′-a″

a′

b a′-a″

중음구, 고음구b′ a′-d‴

c b′-d‴

d e′-b″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A′

a
g′-c‴

중음구, 고음구
a′

b c″-d‴

c g′-d‴

[표 15]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의 음역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예보 10] 장새납 독주곡 <룡강기나리>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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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풍> (작곡:최영덕,정상진/2005)

장새납 독주곡 <열풍>은 금강산 가극단의 작곡가 정상진145)과 연주가

최영덕에 의해 작곡되었다. 자신들이 소속된 금강산 가극단의 창단 50주

년을 기념하여 2005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악곡 해설은 최영덕의 CD146)

에 실린 글을 인용하겠다.

“분단의 아픔을 뛰어 넘어 통일의 뜨거운 바람이 한반도를 휘몰
아치길 기대하며 형상한 작품으로, 민족배합관현악단의 반주와 장
새납의 절묘한 조화가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국내에서는 2006년에 ‘6·15 공동선언 6주년 기념 금강산 가극단 특별

공연’에서 장새납 연주자 최영덕에 의해 초연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장새납 독주곡 <열풍>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르기,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열풍>의 악곡형식은 A-B-C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도입-a-b-a′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c-b′로 구분된다. 단락 C는

a-b-c-d로 구성되어 있다. 곡의 도입부는 
박자로 시작하여 

박자로

마무리된다. 이후 
박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

박자로 후반부를 진행하

여 마무리한다. 빠르기는 도입부에서는 ♩=50와 ♩.=60으로 진행된다.

A-a단락부터는 ♩.=58로 진행되다가 A-a′단락 후반부터 두 배 이상

빨라져서 ♩.=132의 진행되며 단락 C에서는 ♩=140으로 곡의 빠르기가

속 있게 진행된다. 단락 A는 조표가 플랫 한 개이고, 단락 B는 플랫 두

개로 중간에 전조 됐다가 A′에서 다시 플랫 한 개로 돌아온다. 이를

145) 금강산 가극단의 작곡가, 공훈예술가
146) ｢최영덕 장새납 독주곡집 <열풍> SRCD-1639, 서울음반,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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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도입 1-12



♩=50




♩.=60

a 24-31





♩.=58
b 32-37

a′ 38-46

♩.=132
B

a 47-55

b 56-69

c 76-85

b′ 86-93

C

a 98-103 제3박




♩=140

b
103 제4박

-114 제3박

c
114 제4박

-129 제3박

d
129 제4박

-140

[표 16] 장새납 독주곡 <열풍>의 악곡구조



- 94 -

(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장새납 독주곡 <열풍>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

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열풍> 단락 A의 도입부

단락 A의 도입부는 제1～12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38]과 같다.

[악보 38] <열풍> 제1～12마디

단락 A의 도입부는 4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된다. 도입은 
박자 중 마

지막 박에 프레이즈가 시작되는 못갖춘마디 형태가 특징이다. 4개의 프

레이즈 모두 ♩. ♪ 의 리듬 후 길게 지속하는 동일한 리듬 형태로

진행되며 음정만 변화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사라지는

농음으로 지속음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네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평농음

으로 다음 선율을 준비한다. 4출현 음계는 ‘D-(E)-F-G-A-C(라-(시)-도

-레-미-솔)’로 라(D)선법 5음 음계에 시(E)가 추가된 6음 음계이다. 음

역대는 중음구와 고음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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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부분의 선율은 단락 C-b(제105마디 제4박～제114마디 제1박)에서

변형되어 다시 나타난다. 이는 다음 [악보 39]와 같다.

㈀ ㈁

[악보 39] <열풍> 제104～116마디

위 [악보 39]의 제105마디 제4박-제114마디 제1박은 단락 C-b로 단락

A의 도입 선율과 구성음 및 리듬 형태가 유사하다. 도입 선율의 마지막

프레이즈에서 ‘g″-a″-c‴-d‴-d‴’로 진행됐던 선율이 제112～113마디

에서는 ‘g″-a″-c‴-d‴-e‴’로 상행하여 선율을 고조시킨다. 제105마

디 제4박～제106마디 제3박(ㄱ)과 제106마디 제4박～제109마디 제3박

(ㄴ)은 대응 형태로 마지막 3박의 음정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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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열풍> 단락 A-a

단락 A-a는 제24～31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40]과 같다.

ⓐ주제

반종지선율ⓐ-1

종지선율ⓐ-1

ⓑ주제

ⓑ주제

[악보 40] <열풍> 제24～31마디

단락 A-a의 제24마디는 ⓐ주제고, 제25마디는 ⓑ주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다. ⓐ주제는 ‘d‴- c‴-a″-g″’의 음 진행이 특징

이다. ⓐ주제의 시작음인 ‘d‴’음은 뱉는 호흡으로 크고 당차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적인 표현이다. ⓑ주제는 ‘a′-c″-d″-f″-g″-a″’의 상행진

행이 특징이다.

제27마디 선율은 반종지선율로, 제31마디 종지선율과 제1～3박이 동

일하지만 4박에서 16분음표로 상행진행하는 선율을 추가하여 다음으로

연결된다. 종지선율 제3박의 ‘a″’음 연주 시 호흡을 들어내어 앞의 ‘a′’

와 대비 되도록 살짝 내고 다음 음으로 넘어간다. 그 외에 제시된 표현

법은 평농음, 퇴성, 사라지는 농음이다.

출현 음계는 ‘D-F-G-A-C(라-도-레-미-솔)’로 라(D)선법 5음 음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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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역대는 중음구와 고음구로 진행된다.

ⓐ주제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1(제26～27마디, 제30～31마디,

38～39마디), ⓐ-2(제98～99마디), ⓐ-2-1(제102～103마디)이다. ⓑ주제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1(제41마디), ⓑ-2(제100～101마디)이고 이

는 다음 [악보 41], [악보 42]와 같다.

ⓐ-2 ⓑ-2

ⓐ-2-1

[악보 41] <열풍> 제94～103마디

위 [악보 41]의 제98～99마디는 ⓐ-2선율로 
박자인 ⓐ주제를 

박

자 선율로 축소하였다. 제102～103마디는 ⓐ-2-1선율로 ⓐ-2선율의 제98

마디의 선율을 변형하였다. ⓐ-2선율의 ‘d‴-d‴-c‴’음 진행을 ‘d‴-d‴

-f‴’음으로 상행진행으로 변형하였다.

제100～101마디는 ⓑ-2선율로 
박자인 ⓑ주제를 

박자 선율로 변형

하였다. ⓑ주제의 특징인 ‘a′-c″-d″-f″-g″-a″’의 상행진행이 나타

나며, 다음 마디의 상행진행과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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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악보 42] <열풍> 제40～46마디

위 [악보 42]는 A-a′단락으로 제41마디는 ⓑ주제를 변형한 ⓑ-1선

율이다. ⓑ주제의 특징인 ‘a′-c″-d″-f″-g″-a″’의 상행진행이 나타

나며, 제42마디 음정도 상행진행한다. 42마디의 ‘d‴’음은 굵고 격하게 농

음해준 후 ‘c‴’음은 던지듯 퇴성한다.

단락 A-a′에서는 대응선율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41마디

의 제1～2박/제3～4박 및 제44마디의 제1～2박/제3～4박에서 나타나는

데, 두 부분이 대응되는 유형이 서로 다르다. 제40마디의 경우 선율진행

과 리듬 형태가 유사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형태이고, 제44

마디의 경우 제40마디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된다. 라(D)선법 5음 음계이며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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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열풍> 단락 B-a

단락 B-a는 제47～5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43]과 같다.

㈀

㈁

㈁

[악보 43] <열풍> 제47～55마디

단락 B-a는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대응되는 큰 대응 선율로 구

성되어있다. 제47～50마디와 제51～54마디가 대응된다.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형태이다. 헤미올라와 지속음이

복합적으로 등장한다.

B-a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전성이다. 출현 음계는 ‘G-B♭

-C-D-F’(라-도-레-미-솔)로 라(G)선법 5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중음구

위주로 진행되며 고음구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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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열풍> 단락 B-b

단락 B-b는 제56～69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44]와 같다.

㈀ ㈁

[악보 44] <열풍> 제56～69마디

단락 B-b에서는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형태의 선율과

대응선율이 모두 나타난다. 제56～57, 제58～59, 제65마디는 메기고 받는

선율이고 제63/64마디는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형태이다.

B-b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호흡 주법, 퇴성이다. 출현 음계는

‘G-A-B♭-C-D-F (라-시-도-레-미-솔)’로 라(G)선법 5음 음계에 시(A)

음이 추가된 6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위주로 진

행되며 최고음구에 해당하는 ‘f‴’음도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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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열풍> 단락 C-d

단락 C-d는 제129마디 제4박～제140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45]와

같다.

ⓒ주제 ⓒ-1

ⓒ-2 ⓒ-2 ⓒ-3

최고음

[악보 45] <열풍> 제128～140마디

단락 C-d의 제129마디 제4박～제130마디는 <열풍>의 ⓒ주제이다.

C-d단락은 ⓒ주제를 변형한 ⓒ-1, ⓒ-2, ⓒ-3으로 선율이 진행된다. ‘ⓒ

주제는 a″-c‴-e‴-d‴-c‴’의 음구성으로 리듬 형태가 변형된다. ⓒ-2

는 ‘e‴’음에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선율에 변화를 준다. ⓒ-3은 순차 하

행과 순차 상행을 반복하며 선율을 점차 고조시킨 후 ‘e‴’음 지속 시 호

흡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주며 농음한다. 한 호흡으로 제135마디까지 연

주한다.

제131, 135마디에서는 <열풍>의 출현음 중 가장 최고음인 ‘g‴’음이

출현한다. 출현 음계는 ‘D-F-G-A-C’(라-도-레-미-솔)로 라(D)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고음구, 최고음구 위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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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새납 독주곡 <열풍>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새납 독주곡 <열풍>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도입선율, ⓐ주

제, ⓑ주제, ⓒ주제와 종지선율이 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

율은 대응선율과 메기고 받는 선율이 나타난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과 리듬을 다소 변화시

키며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 두 가지로 나눠진다. 메기고 받

는 선율은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주고받는 형태이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어지는 , 사라지

는,mmm), 퇴성, 전성, 호흡 주법(∩,∪), 악센트, 스타카토 등이다.

셋째, 장새납 독주곡 <열풍>은 라(D)선법 5음 음계, 6음 음계와 라(G)

선법의 5음 음계, 6음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곡 전반을 구성하는 라선법

은 ‘라-도-레-미-솔’로 반경토리로, 계면조 스케일이다. 이는 이 곡의 작

곡가인 최영덕과의 인터뷰147)에서 확인한 작곡 의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최영덕은 작곡 당시 단조, 즉 계면조의 느낌을 추구하여

작곡하였다고 했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147) 2021.02.19. 최영덕과의 인터뷰 中 최영덕은 “저의 고향이 경상남도이고 그래서 곡
조가 뭐랄까 남도 그런 감을, 서도적인 것이 아니라 키가 마이너이잖아, 단조의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열풍이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후 생략)”



- 103 -

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도입
라(D)선법 6음 음계(D-E-F-G-A-C)

5음 음계에 E음 추가
a

라(D)선법 5음 음계 (D-F-G-A-C)b

a′

B

a 라(G)선법 5음 음계 (G-B♭-C-D-F)

b
라(G)선법 6음 음계 (G-A-B♭-C-D-F)

5음 음계에 E음 추가
c

라(G)선법 5음 음계 (G-B♭-C-D-F)
b′

C

a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b
라(D)선법 6음 음계 (D-E-F-G-A-C)

5음 음계에 E음 추가

c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d

[표 17] 장새납 독주곡 <열풍>의 음계

넷째, 장새납 독주곡 <열풍>을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

음구, 최고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이 ‘d′’ 최고음이 ‘g‴’으로 장새

납 음역대의 전반적인 음이 출현하고 있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18], [예보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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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대

A

도입 d″-e‴
중음구, 고음구

a a′-d‴

b f′-d‴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a′ a′-f‴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B

a f′-d‴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b d′-f‴

c d″-f‴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b′ d′-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C

a a′-f‴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b a′-e‴ 중음구, 고음구

c d′-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d e″-g‴ 고음구, 최고음구

[표 18] 장새납 독주곡 <열풍>의 음역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예보 11] 장새납 독주곡 <열풍>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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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새납 협주곡 악곡구조 및 선율 분석

장새납 협주곡 중 <봄>의 악곡구조 및 선율을 분석하겠다.

1) <봄> (작곡:김대성/2002)

장새납 협주곡 <봄>은 국내에서 2002년에 작곡가 김대성148)에 의해

작곡되었다. 작곡가 쓴 작품 해설을 보면 이 곡은 장새납과 국악관현악

을 위한 작품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으로부터 위촉받아 2002년에 작곡되

었다. 작곡가의 곡해설149)은 다음과 같다.

“나는 평상시 2001년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을 나의 마음속 깊숙
이 간직하며 지내왔는데 이런 마음이 이 곡을 쓰는데 큰 힘이 되
었다.

이산가족의 마음에는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있고  그리
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픔에 못지 않은 희망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곡을 통해 그들의 분노와 고통을 표현하였고 다
음으로 그들의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
로 빠른 부분에서는 ‘만남’에 대한 그들의 의지와 힘도 힘을 내어 
표현해 보았다.

특히 중간의 느린 부분에서는 서도민요의 음계를 사용하여 그들
의 향수에 더 접근하고자 했다.

이 곡을 쓰면서 나는 자꾸 어머니의 구전된 자장가가 떠올랐다. 
서도적인 부분을 작곡하면서도 어머니의 자장가는 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이 곡에서 어머니의 자장가가 현실을 노래
하고 현실 극복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했다.“

148) 김대성(1967～)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서 작곡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199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예술전문사(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요 채집 및 채보를 하였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
해 많은 경험을 쌓았다. 또한 민요, 풍물, 무속음악 등 한국 음악의 현장연구를 기반
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며 창작 국악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오고 있다. 그는 현재까
지 26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그중 창작 국악 작품에는 총 166편이 있다. 김대성
은 1992년 계간지『한국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작곡가’로 선정된 것을 필
두로, 다양한 공모전에서 당선되었으며 3회에 걸친 ARKO 한국창작음악제 공모에서
해금협주곡 <윤회>(2013), 가야금협주곡 <슬픔의 강>(2014), 대금․피리를 위한 2중
협주곡 <비천도>(2016)가 당선되었다. [박나영. 김대성 작곡 가야금과 타악기를 위
한 <매화산조> 분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p.5]

149) 작곡가가 악보 제공 시 함께 보낸 준 곡해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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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곡은 2002년 국립국악관현악단 제24회 정기연주회｢겨례의 노래뎐｣

에서 금강산 가극단 최영덕의 협연으로 초연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장새납 협주곡 <봄>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르기, 출

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봄>의 악곡형식은 A-B-C-D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a-b-c-d-e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b-c로 구분된다. 단락 C는

a-a′-b-b′-c로 나누어지고, 단락 D는 a-a′-a″-b-b′-c-d-b″로

구분된다. 장새납 협주곡 <봄>에서는 
 , 

 , 
 , 

 , 
 , 

 ,
 박

자가 등장하고 빠르기는 ♩=64, ♩=68, ♩=54, ♩=56, ♩.=104, ♩=116으

로 박자와 빠르기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조표는 곡 전반에서 플랫

한 개로 진행되는데, 제135～171마디에서 조표가 없이 전조 되었다가 다

시 플랫 한 개로 돌아온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a
22- 23 



♩=64

24- 29





b 30- 40

c 54- 65 



d 68- 76 


,


e 77- 84 



[표 19] 장새납 협주곡 <봄>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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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86- 98

♩=110a′ 99- 110

b 113- 126

c 127- 135




(135마디-

150마디)

♩=68

C

a 137- 141

♩=68
a′ 147- 150

b 151- 159




b′ 160- 166

c 172- 179 ♩=56




(179마디부터)

,

,


♩.=104

D

a 185- 196
a′ 203- 214

a″ 215- 220

b 229- 238





b′ 239- 247

c 255- 262




♩=116d 271- 278

b″ 279- 29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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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장새납 협주곡 <봄>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

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봄> 단락 A-a

단락 A-a는 제22～29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46]과 같다.

ⓐ주제

[악보 46] <봄> 제1～29마디

곡의 시작은 관현악이 21마디 진행된 후 제22마디에서 독주 선율이 처

음 등장한다. 단락 A-a의 제22-24마디는 <봄>의 ⓐ주제이다. ⓐ주제는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된다. ⓐ주제는 ‘d‴-c‴- d″-a″-d‴-c‴- d″

-g″’의 음 진행으로 이루어진다. A-a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호

흡 주법 등이다.

출현 음계는 ‘D-F-G-A-C(라-도-레-미-솔)’의 라(D)선법 5음 음계이

고, 음역대는 중음구와 고음구를 위주로 선율이 진행된다.

ⓐ주제는 제127～128마디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주제를 변형한 선

율은 ⓐ-1(제37～38마디), ⓐ-2(제131～135마디), ⓐ-3(제172～174마디)

에서 출현한다. 이는 다음 [악보 47], [악보 48], [악보 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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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보 47] <봄> 제37～38마디

위 [악보 47]은 ⓐ-1선율로 
박자였던 주제선율을 

박자로 변화시키

며 선율의 일부를 생략하였다.

ⓐ-2

[악보 48] <봄> 제131～135마디

위 [악보 48]은 ⓐ-2선율로 132마디에서 ‘d‴-c‴- d‴-c‴’로 선율의

방향이 바뀐다. 쉼표를 활용하여 선율의 호흡을 다르게 한 부분으로, 프

레이징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느낌을 주었다.

ⓐ-3

[악보 49] <봄> 제172～174마디

위 [악보 49]의 172～173마디는 ⓐ-3선율로 
박자였던 주제선율을 



박자로 변형하였고, 선율은 ⓐ주제선율과 거의 동일하게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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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봄> 단락 A-d

단락 A-d는 제68～76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50]과 같다.

㈀ ㈁
㈀

㈀

[악보 50] <봄> 제68～76마디

단락 A-d에서는 특징적인 선율인 대응 선율이 출현한다. 모두 두 부

분인데, 리듬 형태가 유사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인 제

68/69마디와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며 대응되는 선율은 제70～71/72～73

마디이다. A-d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스타카토, 테누토, 악센트,

크레센도이다. 출현 음계는 ‘D-F-G-A-C’(라-도-레-미-솔)로 라(D)선법

5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고음구 위주로 선율이 진행되며 최고음구의 ‘f‴’가 출현한다.

대응선율은 단락 A-e, B-a, B-a′, B-b에서도 특징적으로 출현한다.

이는 다음 [악보 51]과 같다.



- 111 -

㈀ ㈁

㈀ ㈀

㈀ ㈁

㈀

㈁

㈀ ㈀

㈀ ㈁

㈀ ㈁

㈀ ㈁

㈀ ㈀

㈀ ㈀ ㈁

[악보 51] <봄> 제77～126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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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악보 51]에서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

화를 주어 대응 되는 선율과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는 대응선율이 출현

한다. 제95～97마디의 경우 똑같은 선율 대응 후 마지막 음만 변형하여

세 선율이 대응된다.

(③) <봄> 단락 C-a, a′

단락 C-a는 제137～146마디이고, C-a′는 제147～150마디에 해당한다.

이는 다음 [악보 52]와 같다.

ⓑ주제

ⓑ-1 ⓑ-2

[악보 52] <봄> 제137～150마디

단락 C-a의 제139마디는 ⓑ주제이다. ⓑ주제를 변형·반복하여 단락

C-a′를 구성한다. ⓑ주제를 변형한 ⓑ-1과 ⓑ-2는 ‘a′-c″-d″-e″-

a‴’의 음구성으로 상행진행하며 리듬의 형태가 변형된다.

C-a와 a′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테누토, 악센트,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다. C-a단락의 출현음은 ‘A-C-D-E-G’(라-도-레-미-솔)로 라(A)선법

5음 음계이고, C-a′단락의 출현음은 A-B♭-B-C-D-E이다.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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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봄> 단락 C-b, b′

단락 C-b는 제151～159마디이고, C-b′는 제160～166마디에 해당한

다. 이는 다음 [악보 53]과 같다.

ⓒ주제

ⓒ-1

ⓒ-2

[악보 53] <봄> 제151～166마디

단락 C-b의 제151～153마디는 ⓒ주제이다. ⓒ주제는 단락 C-b와 b′

에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다. ‘a′’음 사이사이 꾸밈음으로 ‘e′’음이 등

장하는 선율 진행이 특징이다. ⓒ-1, ⓒ-2선율은 ‘a′-e′’음의 리듬형태

를 변형시키고 16분음표의 음정을 변형한 선율이 나타난다.

C-b와 b′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스타카토, 테누토, 악센트 등

이다. C-b, C-b′ 단락의 출현음은 ‘A-C-D-E–G’(라-도-레-미-솔)로

라(A)선법 5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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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봄> 단락 D-a

단락 D의 a는 제185～196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54]와 같다.

ⓓ주제

[악보 54] <봄> 제185～196마디

단락 D-a의 제185～190마디는 ⓓ주제이다. ⓓ주제는 단락 D-a′의 제

203～208마디에서 반복하여 나타난다. 제191～195마디에서 제시된 악센

트와 테누토는 변박 되는 리듬을 강조해준다. D-a의 출현음은 라(D)선

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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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봄> 단락 D-b, b′

단락 D-b는 제229～238마디이고, D-b′는 제239～248마디에 해당한

다. 이는 다음 [악보 55]와 같다.

ⓔ주제

ⓔ-1

ⓔ-2

[악보 55] <봄> 제229～248마디

단락 D-b의 제231～234마디는 ⓔ주제로 단락 B-b와 b′에서 변형·반

복되어 나타난다. ⓔ주제는 앞에 2마디는 3박+2박+2박+2박+2박+2박으로

8분음표 나열로 상행진행하고, 후반 3박+3박+2박+2박+2박+2박+2박은 점

사분음표와 사분음표에 악센트와 테누토를 사용하여 리듬 형태를 강조해

준다. 출현 음계는 ‘D-E♭-F-G-A-C(라-시♭-도-레-미-솔)’로 라(D)선법

5음 음계에 E♭(시♭)음이 출현한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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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봄> 단락 D-c, d

단락 D-c는 제255～262마디이고 D-d는 제271～278마디에 해당한다.

이는 다음 [악보 56]과 같다.

㈀

㈁

[악보 56] <봄> 제255～278마디

단락 D-c에서는 B-b와 b′에서 나타났던 3박+3박+2박 리듬이 본격적

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

어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단락 D-d는 악센트를 사용하여 3박+3박

+2박 리듬이 더 강조된다. 그 외의 제시된 표현은 메조스타카토, 테누토,

악센트테누토이다.

D-c의 출현 음계는 ‘D-F-G-A-C’(라-도-레-미-솔)로 라(D)선법 5음

음계이고 중음구로만 구성되어있다. D-d에서는 c의 음계에 ‘e♭′’음과 ‘a
♭″’음을 변화음으로 사용하여 긴장감을 더한다.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

구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장새납 협주곡 <봄>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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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새납 협주곡 <봄>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 ⓒ

주제, ⓓ주제, ⓔ주제선율이 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되는 선율이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

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는

대응선율이 출현한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nnnn), 퇴성, 호흡 주법(∩,

∪), 스타카토, 메조스타카토, 악센트, 악센트 테누토 등이다.

셋째, 장새납 협주곡 <봄>은 국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5음 음계와 서

양의 음계인 7음 음계 및 형식이 없는 무조 음계까지 다양한 형태의 음

계가 출현한다. 그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는 D-F-G-A-C의 라(D)

선법 5음 음계이고, 이는 ‘라-도-레-미-솔’로 반경토리로, 계면조 스케일

이다. 그 외에는 라(A), 레(A/G), 솔(B♭)선법 5음 음계와, 도(F)선법 7음

음계, 무조 음계 등 고루 출현 한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20]과 같다.

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a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

b
F-G-A♭-A-B♭-C-D-E♭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

c 도(F)선법 7음 온음계 (F-G-A-B♭-C-D-E)

d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

e

솔 (B♭)선법 5음 음계에 A음 추가

(B♭-C-E♭-F-G-(A ))

G-A-B♭-B-C-D-F

[표 20] 장새납 협주곡 <봄>의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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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장새납 협주곡 <봄>을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

구, 최고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이 ‘d′’ 최고음이 ‘g‴’로 장새납 음

역대의 전반적인 음이 출현하고 있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

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21], [예보 12]와 같다.

B

a
솔(B♭)선법 5음 음계 (B♭-C-E♭-F-G )

솔(F)선법 5음 음계 (F-G-B♭-C-D ))

a′
레(G)선법 5음 음계에 B♭음 추가

(G-A-(B♭)-C-D-F)

b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

G-A-B♭-C-D-E♭-E-F

c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

C

a 라(A)선법 5음 음계 (A-C-D-E-G )

a′ A-B♭-B-C-D-E-G

b
레(A)선법 5음 음계 (A-B -D-E-G )

b′

c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

D

a

a′

a″

b 라(D)선법 5음음계에 E♭음추가 (D-(E♭)-F-G-A-C)

b′
라(D)선법 5음음계 (D-F-G-A-C)

c

d D-E♭-F-G-A♭-C

b″ 라(D)선법 5음음계 (D-F-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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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예보 12] 장새납 협주곡 <봄>의 출현음 및 음역대

큰

단락

작은

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대

A

a c″-d‴ 중음구, 고음구

b c″-f‴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c d′-b♭″ 저음구, 중음구

d d″-f‴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e d″-c‴ 중음구, 고음구

B

a f′-d‴ 저음구, 중음구,고음구

a′ f′-g‴ 저음구, 중음구,고음구,최고음구

b g′-e‴

중음구, 고음구
c d″-d‴

C

a g′-a″

a′ a′-b♭″

b e′-e″
저음구, 중음구

b′ e′-b″

c d″-f‴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D

a
c″-d‴ 중음구, 고음구

a′
a″ a′-f‴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b d′-e♭‴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b′ f′-c‴

c c″-d‴ 중음구, 고음구

d g′-g″ 중음구

b″ d′-d‴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표 21] 장새납 협주곡 <봄>의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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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새납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 <풍년

든 금강마을>, <룡강기나리>, <열풍>의 4곡과 장새납 협주곡 <봄>의

악곡구조 및 선율 분석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악곡별 출현음 및 음역, 악곡형식, 음계 및 선법을 기준으로 비교

하여 장새납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출현음 및 음역

5개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을 정리해 보겠다.

<그네 뛰는 처녀>에서는 최저음이 ‘g′’음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

구로 이루어진다.

<풍년든 금강마을>에서는 현재 장새납의 최저음인 ‘d′’음이 등장하나

아주 잠깐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f′’음을 최저음으

로 볼 수 있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로 <그네뛰는 처녀>에

비해 넓어졌다.

<룡강기나리>에서는 한음 더 낮아진 ‘e′’음이 최저음으로 등장하며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로 <풍년든 금강마을>과 동일하다.

<열풍>과 <봄>에서는 장새납의 최저음인 ‘d′’음이 최저음이고, 최고

음은 ‘g‴’으로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까지 넓어져

장새납으로 연주 가능한 음역대의 전반이 출현한다.

장새납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을 비교해보면 최저음이 점차 낮아지고

음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악곡이 작곡된

시기와 연관이 있다. 시대별 악기 개량의 결과물 및 작곡경향의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Ⅱ. 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고찰’ 부분에서 서술했듯이150)

1960년대에 처음 개량한 장새납을 위해 작곡된 1960년대의 <그네 뛰는

150) 본 논문의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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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녀>와 이후 장새납 재개량과정 중인 1970년대의 <풍년든 금강마을>,

현행 장새납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인 1997년의 <룡강기나리>, 2000년대

에 작곡된 <봄>과 <열풍>에서 최저음 및 음역대의 변화가 나타난다.

“처음 개발한 장새납은 운지 진행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량이 진행되었다. 재개량에서는 음역을 넓
히고, 더 능률적으로 운지 할 수 있도록 키(key, 누르개장치)의 위
치를 수정하여 운지 진행의 편리성을 높이고, 음색을 더 부드럽게 
발전시켰다. 현재의 장새납은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여러 시행
착오를 거쳐 창안되고 최종 완성되었다.”151)

앞의 내용에 의하면 장새납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현재의 모습과 유

사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 악곡에서는 출현하지

않던 ‘d’음이 <풍년든 금강마을>에서 짧게 출현 한 것을 보았을 때 1970

년대 장새납의 개량과정이 온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의 모습

과 유사한 형태로 개량되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렇듯 장새납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의 확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악기 개량의 결과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

151) 리명철,주근용, 앞의 책,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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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악곡명

(작품년

도)

출현음 및 음역

1960's

그네

뛰는

처녀

(1960

년대)

-출현음: ‘g′’ - ‘e♭‴’

중음구
고음구

1970's

풍년든

금강마

을

(1970

년대)

-출현음: ‘f′’(‘d′’) - ‘d‴’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1990's

룡강기

나리

(1993)

-출현음: ‘e′’ - ‘d‴’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2000's

봄

(2002)

-출현음: ‘d′’ - ‘g‴’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열풍

(2005)

-출현음: ‘d′’ - ‘g‴’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

[표 22] 장새납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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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곡형식

5개의 악곡의 악곡형식을 살펴보겠다.

<그네 뛰는 처녀>는 A-B-A′의 형식이고, 단락 A는 다시 도입

-a-b-c-a′-c′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a′-c로 구분된다. 단락

A′는 a-b-c-a′-c′로 나누어진다.

<풍년든 금강마을>은 A-B-A′형식이고, 단락 A는 다시 도입-a-b-

a′-b′-b″ 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a″로 구분된다. 단락 A′

는 a-b-c로 나누어진다.

<룡강기나리>는 A-B-A′형식이고, 단락 A는 다시 도입-a-a′-b-

a″-c 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b′-c-d로 구분된다. 단락 A′는

a-a′-b-c로 나누어진다.

<열풍>은 A-B-C의 형식이고, 단락 A는 다시 도입-a-b-a′로 나누

어지고, 단락 B는 a-b-c-b′로 구분된다. 단락 C는 a-b-c-d로 나누어진

다.

<봄>은 A-B-C-D형식이고, 단락 A는 다시 a-b-c-d-e 로 나누어지

고, 단락 B는 a-a′-b-c로 구분된다. 단락 C는 a-a′-b-b′-c로 나누

어지고, 단락 D는 a-a′-a″-b-b′-c-d-b″로 구분된다.

장새납 악곡의 악곡형식을 비교해보면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 금

강마을>과 <룡강기나리>는 A-B-A′형식으로 동일하고, 도입선율이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났고, <봄>이 A-B-C-D형식으로 A-B-C형식인

<열풍>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나눠졌다. 이러한 차이는 작곡된 국가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5개의 악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봤을 때, 북한

에서 작곡된 <그네 뛰는 처녀>,<풍년든 금강마을>, <룡강기나리>와 일

본 소재 가극단연주자 및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열풍>, 국내에서 작곡

된 <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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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국가 악곡 악곡형식

북한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금강마을>, <룡강기나리>

A-B-A′

도입부가 있음

일본 소재 가극단 <열풍> A-B-C

한국 <봄> A-B-C-D

[표 23] 장새납 악곡의 작곡 국가별 악곡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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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계 및 선법

5개의 악곡의 음계 및 선법을 살펴보겠다. <그네 뛰는 처녀>는 솔

(G/B♭)선법, 라(A)선법, 도(C)선법의 5음 음계로만 구성되어있다. <풍년

든 금강마을>은 레(G)선법 5음 음계, 4음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룡강기

나리>는 레(A)선법 4음 음계, 5음 음계, 레(C)선법 5음 음계, 솔(A)선법

5음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열풍>은 라(D/G)선법 5음 음계, 6음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봄>은 국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5음 음계와 서양의 음계

인 7음 음계 및 형식이 없는 무조음계까지 다양한 형태의 음계가 출현한

다. 라(D/A), 레(A/G), 솔(B♭)선법 5음 음계와 도(F)선법 7음 음계, 무조

음계 등 고루 출현한다.

장새납 악곡의 음계 및 선법을 비교해보면 각 곡의 차이를 국가별 특

징으로 연관 지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장새납을 민족악기의 일부로 사

용되어 악곡의 스타일이 민요풍을 기반으로 하는 악곡이 많다. 따라서 5

음 음계나 한 음이 생략된 4음 음계의 솔선법(경토리), 레선법(수심가토

리), 도선법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내에서 작곡된 곡은 라선법(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레선법(수심가

토리), 솔선법(경토리) 5음 음계와 도(F)선법 7음 온음계 그리고 무조 음

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내에서 장새납이 12 반음계가 연

주 가능한 개량 악기로써 그 특징을 살려 창작 음악에서 활용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일본 소재 가극단연주자 및 작곡가에 의해 작

곡된 곡은 5음 음계와 한음이 추가된 6음 음계로 라선법(반경토리, 계면

조스케일)으로 구성되어있다. 북한계통의 일본 가극단은 사회주의 체제

의 문화와 일본의 민주주의 체제의 문화가 공존하는 특징이 있는 곳으로

음악적 특징에서도 형식은 북한과 비슷하지만 출현 음계 및 선법은 국내

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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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국가
악곡 음계 선법

북한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금강마을

>, <룡강기나리>

4음 음계
솔(G,C,B♭)선법 경토리

레(C,G,A)선법 수심가토리

5음 음계
도(C)선법

일본

소재

가극

단

<열풍>

5음 음계

라(D,G)선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6음 음계

한국 <봄>

5음 음계

솔(B♭)선법 경토리

레(A,G)선법 수심가토리

라(D,A)선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7음 음계 도(F)선법/ 서양 온음계

무조 음계

[표 24] 장새납 악곡의 작곡 국가별 출현 음계

장새납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확인해보기 위해 출현음 및 음역,

악곡형식, 음계 및 선법을 비교해 본 결과 시대별 흐름에 따른 변화와,

국가별 차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 장새납 악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변화의 원인은 개량 악기 특성상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악기 개량의 결과

물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각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모습이 반영된 국가

별 차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127 -

4. 대피리 독주곡 악곡구조 및 선율 분석

대피리 독주곡 중 <창성은 좋아>,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 바

람> 3곡의 악곡구조 및 선율을 분석하겠다.

1) <창성은 좋아>(작곡:최련/1977)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는 1977년에 북한 작곡가 최련에 의해

작곡되었다. 국내에서는 2016년에 국립남도국악원 금요공감 ｢중국 연변

예술원 초청｣ 공연에서 대피리연주자 리군152)에 의해 국내 초연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르기,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창성은 좋아>의 악곡형식은 A-B-C-A′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도입-a-b-c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b-c로 구분

된다. 단락 C는 a-b-c-d로 나누어지고, 단락 A′는 a-b-c로 구분된다.

<창성은 좋아>의 박자는  ,  ,  박자로 구성되며 빠르기의 변화가

다양하다. 4분박에서는 ‘안땅장단’ 한가지의 빠르기이지만, 8분박에서는

‘느리고 여유있게’, ‘건드러지게’, ‘자유롭게’, ‘굿거리장단’으로 빠르기 변

화가 다양하다. ‘e, g, a, c′, d′, e′’음이 주요 출현음이고, 조표는 없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152) 중국 연변 예술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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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도입 2-12  느리고

여유있게

a 14-22  ,

건드러지

게

b 23-30


c 31-40

B

a 45-52

a′ 53-60

b 61-64

c 65-74
자유롭게


안땅장단

C

a 76-83

b 84-91

c 92-101

d 104-111

점차

느리게


굿거리장

단A′

a 113-121  ,
b 122-129

c 130-140

[표 25]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의 악곡구조



- 129 -

(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창성은 좋아>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

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창성은 좋아> 단락 A의 도입부

단락 A의 도입부는 제2～12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57]과 같다.

[악보 57] <창성은 좋아> 제1～12마디

단락 A의 도입부는 5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된다. 2마디에서 ‘g’음을 확

실하게 퇴성하여 ‘e’음으로 연결시키고 ‘c′’음을 퇴성+추성하여 ‘a’음으로

연결 후 굵고 강한 농음으로 강조하고 다음 마디로 넘어간다. 5마디에서

는 ‘c’음을 흘리며 농음해준다. 9마디 첫박 ‘a′’음은 2마디 ‘a’음과 같이

굵고 강하게 강조해준다. 다음 ‘b′’음의 테누토는 꾹꾹 눌러 강조하여

연주한다. 마지막 프레이즈에서는 퇴성이 가장 특징적인 표현이고 마지

막 ‘a’음을 강하게 악센트로 끝낸다. 악곡 도입부의 출현 음계는

‘E-G-A-B-C-D(미-솔-라-시-도-레)’의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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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B(시)음이 추가된 형태이다. 음역대는 저음구로 시작하여 중음구

까지 등장한다.

(②) <창성은 좋아> 단락 A-a, b

단락 A-a는 제14～22마디이고, A-b는 제23～30마디이다. 이는 다음

[악보 58]과 같다.

ⓑ주제

ⓐ주제

[악보 58] <창성은 좋아> 제14～30마디

단락 A-a는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의 ⓐ주제이고, A-b는 ⓑ주

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다. ⓐ주제는 ‘e′’음을 반복하다

가 ‘g’음을 꾸밈음으로 재빠르게 연주한다. 제16, 18마디의 ‘e, e′’음은

굵게 농음 하고, 18마디의 ‘라솔미’ 음진행은 메나리토리의 특징적인 표

현이다. ⓑ주제는 ‘g′’음을 퇴성하여 ‘d′’음을 농음하며 시작한다. ⓐ주

제와 ⓑ주제의 첫마디는 헤미올라 리듬으로 시작한다. 그 외 표현법은

스타카토와 악센트이다. A-a, b단락의 출현 음계는 ‘E-G-A-B-C-D(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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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레)’의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에 B(시)음이 추가

된 형태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로 진행된다.

ⓐ주제와 ⓑ주제는 단락 A’-a, A’-b에서 반복된다. 변형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C-a, C-b이다. 이는 다음 [악보59]와 같다.

ⓐ-1

ⓑ-1

[악보 59] <창성은 좋아> 제76～91마디

위 [악보59]의 단락 C-a는 ⓐ-1선율이고, C-b는 ⓑ-1선율이다. 두 선

율은 8박 계열의 ⓐ주제와 ⓑ주제 선율을 4박 계열 리듬으로 변화시켜

박자로 변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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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성은 좋아> 단락 B-a, a′

단락 B-a는 제45～52마디에 해당하고, B-a′는 제53～59마디에 해당

한다. 이는 다음 [악보 60]과 같다.

ⓒ주제

ⓒ-1

종지-1

반종지

[악보 60] <창성은 좋아> 제45～59마디

단락 B-a의 제45～48마디는 ⓒ주제로 단락 B-a′에서 ⓒ-1로 변형되

어 나타난다. 선율 초반의 ‘e-g-e-a-c′’까지는 선율 진행이 동일하고

이후 리듬은 같고 음정만 변형된다.

B의 a-a′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퇴성, 퇴성+추성, 스타카토 등이다. 출

현 음계와 음역대는 단락 A와 동일하다.

제51～52마디는 반종지선율로 ‘e’음으로 반종지 하고, 제58～59마디는

‘a’음으로 완전히 종지한다.



- 133 -

(④) <창성은 좋아> 단락 B-b, c

단락 B-b는 제61～64마디에 해당하고, 단락 B-c는 제65～74마디 제1

박에 해당한다. 이는 다음 [악보 61]과 같다.

㈀ ㈁

㈀ ㈁

[악보 61] <창성은 좋아> 제61～74마디

단락 B-b에서는 대응선율이 특징적이다. 리듬은 동일하고 음정을 변형

하여 두 선율을 대응시킨다. 8분 쉼표와 16분음표 리듬을 사용한 동기를

바탕으로 선율이 진행되고 있다.

제69마디부터는 3개의 프레이즈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72마디는

‘e-g-a-c′-d′-e′-g′-a′’음이 출현하는데, 이 음들은 순서로 3음씩

한 묶음으로 점차 빨라지며 상행진행하여 ‘b′’음에 도달한다.

B-b의 출현음계는 ‘E-G-A-C-D(미-솔-라-도-레)’로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이고, B-c의 출현음계는 ‘E-G-A-B-C-D(미-솔-라-시-

도-레)’로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에 B(시)음이 추가된 형태이

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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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창성은 좋아> 단락 A′-c

단락 A′-c는 제130～140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62]와 같다.

종 지선 율

-1

[악보 62] <창성은 좋아> 제130～140마디

단락 A′-c는 <창성은 좋아>의 최종 단락으로 A-c와 선율이 유사하

다. 제130～138마디는 A-c의 제31～39마디와 동일하고, 마지막 제139～

140마디가 달라진다.

제130마디의 첫 ‘b′’음은 빼는 호흡으로 강하지 않게 잡아서 소리내준

다. 제138마디 ‘e’음은 굵게 농음하여 종지선율-1 시작을 강조한다. 그 외

에 제시된 표현법은 호흡법, 평농음, 퇴성등이다.

출현 음계는 ‘E-G-A-B-C-D(미-솔-라-시-도-레)’로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에 B(시)음이 추가된 형태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

구에 해당한다.

A-c의 종지선율 악보는 다음 [악보 63]과 같다. A-c의 제40마디에서

는 순차적으로 하행하여 ‘a’음으로 종지하는 반면, 단락 제139～140마디

에서는 ‘a′’음으로 상행하여 악곡을 최종 종지 하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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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선율

[악보 63] <창성은 좋아> 제39～40마디

이상으로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를 구성하는 선율은 ⓐ주제, ⓑ주

제, ⓒ주제, 종지선율이 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

되는 선율과 메기고 받는 선율이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

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과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

기고 받는 선율이 나타난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어지는 , 흘리는

), 퇴성, 전성, 퇴성+추성, 호흡 주법(∩,∪), 스타카토, 악센트 등이다.

셋째,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는 ‘E-G-A-C-D(미-솔-라-도-

레)’의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를 중심으로 B(시)음이 추가되는

6음 음계가 출현한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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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도입

미(E)선법 6음 음계 5음 음계에 B음 추가

(E-G-A-B-C-D)

a

b

c

B

a

a′

b 미(E)선법 5음 음계 (E-G-A-C-D)

c
미(E)선법 6음 음계 5음 음계에 B음 추가

(E-G-A-B-C-D)

C

a 미(E)선법 5음 음계 (E-G-A-C-D)

b
미(E)선법 6음 음계 5음 음계에 B음 추가

(E-G-A-B-C-D)

c D-E-G-A-B

d
미(E)선법 6음 음계 5음 음계에 B음 추가

(E-G-A-B-C-D)A′

a

b

c

[표 26]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의 음계

넷째,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를 구성하는 음역대는 전체 곡이

저음구와 중음구로 진행된다. 곡 전체의 최저음이 ‘e’ 최고음이 ‘b′’이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27], [예보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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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대

A

도입 e-b′

저음구, 중음구

a
e-g′

b

c e-b′

B

a
e-g′

a′

b e-e′

c e-b′

C

a e-g′

b e-a′

c e-b′

d

e-g′

A′

a

b

c e-b′

[표 27]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의 음역

저음구
중음구

[예보 13]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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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피리 협주곡 1번>(작곡:이정면/2011)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153)은 2011년에 피리연주자 권경

숙154)의 위촉으로 작곡가 이정면에 의해 작곡되었다. 작곡가의 곡해

설155)은 다음과 같다.

“피리의 음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또는 관현악에서의 저음부를 
담당할 목적으로 개량된 피리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솔로악기로서
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악기이다.

음색 또한 동과 서의 중간 즈음 되는 악기라고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니라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피리보다 더 민첩하고 음량이 풍부한 악기를 잘 연구해보면 좋
은 음악이 완성되리라.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 단계로서 3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협주곡의 양식을 빌어 작곡하
였다.” 

이 곡은 권경숙 피리독주회 ｢피리에 스며들다 1｣에서 권경숙에 의해

초연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악보는 작곡 이후 실연을 위해 대피리 음역에 맞지

않는 음정이 수정된 악보로, 권경숙의 논문에 실린 작곡 직후의 초기 악

보와 몇 부분에서 음정의 차이가 있다.156)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르기, 출현

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악곡형식은 A-B-C-D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153) 본 곡은 관현악과의 협주곡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 단계로서 북한대피리, 가야금,
타악기의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협주곡의 양식을 빌어 작곡하였다. (앞의 권경숙 논
문, p.32.)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주곡으로 분류하였다.

154) 현 안산시립 피리 수석
155) 권경숙 피리독주회 ｢피리에 스며들다 1｣판플렛 참조
156) 초연자인 권경숙과의 확인을 통해 악보 수정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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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다시 a-b-c-d-e-f 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 로 구분된다. C는 a-a′

-b로 나눠지고, 단락 D는 a-b-Cadenza A -Cadenza B-c 로 구분된다.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의 박자는 박자와 박자로만 구

성되어있다. 박자에서는 빠르기가 ♩=80에서 ♩=70으로 변화한다. 박

자에서는 ♩.=50 ♩=130, ♩.=70, Tempo rubato로 다양하게 변화한다. 단락

A, B에서 조표가 플랫 한 개이고, 단락 C에서 조표 두 개로 전조 됐다가

단락 D에서 다시 플랫 한 개로 돌아온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8]과

같다.



- 140 -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

자
빠르기 출현음

A

a
9-18마디

1박


♩=80

b
18마디

2박-25

c 26-33

d 34-41

e 42-53

f 62-69

B

a 70-85

♩=70

b 86-107

C

a 113-121



♩.=50a′ 122-131

b 132-140

D

a 143-150

♩=130

b 151-166

Cadenza

A
167-177 ♩.=70

Cadenza

B
179-187

Tempo

rubato

c 188-198 ♩=130

[표 28]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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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대피리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

에 제시된 표현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

하겠다.

(①) <대피리 협주곡 1번> 단락 A-a

단락 A-a는 제9～18마디 제1박이고, 이는 다음 [악보 64]와 같다.

ⓐ주제

ⓐ-1 ⓐ주제

[악보 64] <대피리 협주곡 1번> 제9～19마디

단락 A-a는 제9～10마디는 ⓐ주제로 단락 A-a에서 변형·반복되어 나

타난다. 마디마다 8분쉼표로 시작하여 엇박으로 선율 진행하는 것이 특징

이다. ⓐ-1에서는 ⓐ주제를 2도 아래로 이도 시켜 변형하였다. 제13～14마

디에서 다시 ⓐ주제를 반복한 후 순차 하행으로 ‘e♭’음까지 내려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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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하여 ‘d′’음으로 강하게 종지 한다. A-a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악센

트, 악센트스타카토이다. 출현 음계는 ‘D-E♭-F-G-A-B♭-C’이다. 음역대

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②) <대피리 협주곡 1번> 단락 A-b

단락 A-b는 제18마디 제2박～2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65]와 같

다.

ⓑ주제

ⓑ-1

[악보 65] <대피리 협주곡 1번> 제17～25마디

단락 A-b의 제18마디 제2박～22마디 제1박은 ⓑ주제로 제22마디 제2

박～25마디에서 ⓑ-1로 변형되어 반복된다. ⓑ-1선율은 거의 유사하나

제24마디 마지막 박에서 제25마디 첫 박까지 ‘c′’음이 붙임줄로 연결되

면서 리듬이 달라진다. A-b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테누토, 악센트 스타카

토이다. 출현 음계는 ‘D-(E)-F-G-A-C(라-(시)-도-레-미-솔)’로 라(D)

선법 5음 음계에 E(시)음이 추가된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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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피리 협주곡 1번> 단락 A-c

단락 A-c는 제26～33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66]과 같다.

㈀

㈀

[악보 66] <대피리 협주곡 1번> 제26～33마디

단락 A-c에서는 동일한 선율을 반복하여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곡 전반에서 이러한 선율 진행이 여러 번 나타난다. 제26～29마디의 선

율이 제30～32마디에서 반복된다. A-c단락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테누토

이다. 출현 음계는 ‘D-(E)-F-G-A-C(라-(시)-도-레-미-솔)’로 라(D)선

법 5음 음계에 E(시)음이 추가된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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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피리 협주곡 1번> 단락 A-f

단락 A-f는 제62～69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67]과 같다.

㈀ ㈀㈁

[악보 67] <대피리 협주곡 1번> 제54～69마디

단락 A-f의 제62/63/64마디는 대응선율로 16분음표 리듬을 사용하여

상행 진행하는 선율이다. 제63마디 선율은 제62마디 선율과 리듬은 같고

음정만 바꾼 선율로, 서로 대응되었다가 제64마디에서 제62마디 선율과

동일한 선율이 다시 반복된다. 제65～68마디는 ‘a′’음에서부터 곡의 최

저음인 ‘d’음까지 악센트를 사용하며 순차적으로 하행한 후 제68마디의

‘d’음에서 제69마디의 ‘d′’음으로 옥타브 도약하여 단락 A를 마무리한

다. 출현 음계는 D-(E)-F-G-A-C(라-(시)-도-레-미-솔)로 라(D)선법 5

음 음계에 E(시)음이 추가된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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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피리 협주곡 1번> 단락 B-b

단락 B-b는 제86～107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68]과 같다.

ⓓ주제

ⓓ-1

㈀㈀

㈀㈀

㈀㈀

[악보 68] <대피리 협주곡 1번> 제86～107마디

단락 B-b의 제86～93마디는 ⓓ주제로 B-b단락에서 변형·반복된다. ⓓ

-1은 ⓓ주제와 유사하나 제95, 97마디가 변형되어 나타난다. 단락 B-b에

서는 A-c와 같이 동일한 선율을 반복하여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제

86～88마디는 제86마디 선율을 3번 반복하는데, 이 선율은 제90～91, 9

8～99, 103～104마디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다. B-b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굵은 농음, 전성, 퇴성, 퇴성+추성, 메조스타카토이다. 출현 음계

는 ‘D-E-F-G-A♭-A-B♭C-D♭’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 146 -

(⑥) <대피리 협주곡 1번> 단락 C-a, a′

단락 C-a는 제113～121마디이고, C-a′는 제122～131마디이다. 이는

다음 [악보 69]와 같다.

ⓔ-2

ⓔ-3

㈁㈀ ㈀㈀

㈁㈀

㈁㈀ ㈀㈀

ⓔ주제 ㈁㈀

㈀㈀

ⓔ-1

[악보 69] <대피리 협주곡 1번> 제109～131마디

단락 C-a의 제113～116마디는 ⓔ주제로 단락 C-a에서 ⓔ-1(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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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마디), 단락 C-a′에서 ⓔ-2(제122～125마디), ⓔ-3(제126～131마디)

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주제의 제113/114마디는 대응선율로 리듬 진

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이고, 제115마디

의 제1～2/3～4박은 동일한 선율을 반복하며 대응되는 선율이다. 변형되

는 선율에서 ⓔ주제의 제113～114마디의 선율이 공통적으로 출현하고, 그

뒷 부분의 선율이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1은 제120～121마디, ⓔ-2는 제

124～125마디, ⓔ-3은 제129～131마디가 이에 해당된다. 제113, 117, 122,

126마디에서 제시된 은 지공굴리기 기호로 ‘c′’음연주 시 ‘c′-d′-c′’

음을 재빠르게 연주한다. 그 외에 제시된 표현은 평농음, 퇴성+추성, 악센트

이다. 단락 C-a의 출현 음계는 ‘D-E♭-E-F-G♭-G-A-B♭-C’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한다. C-a′의 출현음계는 ‘D-E♭-E-F-G♭-G-A♭-A-B♭-C
♭-C-D♭’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⑦) <대피리 협주곡 1번> 단락 C-b

단락 C-b는 제132～140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70]과 같다.

㈀㈀

㈁㈀

㈀ ㈁ ㈂

[악보 70] <대피리 협주곡 1번> 제132～14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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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C–b에서는 대응선율이 나타나는데, 그중 제132～133마디 제6박

의 선율은 16분쉼표로 시작하여 엇박으로 16분음표를 나열하여 진행하는

선율로 제132마디는 제1～3박과 4～6박에서 동일한 선율이 반복된다. 이

를 두 번 반복하여 3개의 선율이 대응되는데, 반복되는 두 마디는 리듬

은 동일하나 음정이 서로 다르다. 제134마디 제1～2/3～4박과 제138마디

제1～2/3～4박에서도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단락 C–b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 퇴성이다. 출현 음계는 ‘D-E♭-E-F-G-A-B♭-C’이고 음

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⑧) <대피리 협주곡 1번> 단락 D의 Cadenza B

단락 D의 Cadenza B는 제179～187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71]과

같다.

[악보 71] <대피리 협주곡 1번> 제179～187마디

단락 D의 Cadenza B는 도약진행을 모티브로 하여 점차 동형 진행으

로 상행하고 있으며, 제183마디를 시작으로 점차 빨라지고 제185마디부

터는 스타카토와 악센트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선율을 고조시킨다. 출현

음계는 ‘D-E-F-G-A-B♭’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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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선율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가 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적

인 선율은 대응선율이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과, 동일한 선율을 반복하며 대응되는 선율의

두 가지로 나눠진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짧고굵은 ), 퇴성,

전성, 지공굴리기, 악센트, 스타카토, 메조스타카토, 악센트스타카토 등이

다.

셋째,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은 D-F-G-A-C(라-도-레-

미-솔) 의 라(D)선법 5음 음계와 여기에 E음을 추가한 음계, 그리고 무

조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29]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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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및 선법

A

a D-E♭-F-G-A-B♭-C

b
라(D)선법 5음 음계에 E음 추가

(D-(E)-F-G-A-C)
c

d

e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f
라(D)선법 5음 음계에 E음 추가

(D-(E)-F-G-A-C)

B
a D-E-F-G-A♭-A-B♭C-D♭

b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C

a D-E♭-E-F-G♭-G-A-B♭-C

a′ D-E♭-E-F-G♭-G-A♭-A-B♭-C♭-C-D♭

b D-E♭-E-F-G-A-B♭-C

D

a D-E-F-G-A-B♭-C

b
라(D)선법 5음 음계에 E음 추가

(D-(E)-F-G-A-C)

Cadenza A D-E♭-E-F-G-A-B-C

Cadenza B D-E-F-G-A-B♭

c
라(D)선법 5음 음계에 E음 추가

(D-(E)-F-G-A-C)

[표 29]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음계

넷째,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을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

구, 중음구, 고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이 ‘d’ 최고음이 ‘e♭″’이다. 각 단

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30], [예보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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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최저음- 최고음 음역대

A

a e♭-c″

저음구, 중음구

b c′-c″

c f-c″

d d-d′

e d-f′

f d-a′

B
a d-b♭′

b d-c″

C

a f-d″

a′
f-e♭″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b

D

a f-a′

저음구, 중음구

b d-g′

Cadenza 1 d-a′

Cadenza 2 d-g′

c d-a′

[표 30]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음역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예보 14] 대피리 독주곡 <대피리 협주곡 1번>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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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언가, 바람> (작곡:계성원/2018)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은 2018년에 피리연주자 손정민의 위촉

으로 작곡가 계성원에 의해 작곡되었다. 작곡가의 곡해설157)은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노래를 ‘영언(永言)’, 즉 ‘긴 말’이라 했다. 하고 싶은 
말을 아름다운 가락에 담아내려니 그냥 말보다는 길어졌을 것이다. 
그것이 노래가 되었고, 그 노래를 악기로 부르려니 노랫말은 깊숙
하게 감춰졌다.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은 두 가지의 뜻을 품고 있다. 늘 
무언가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바람(願)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속삭이는 바람(風)의 노래다. 귀에 들리는 말(가사)은 없지
만, 바람(風)이 전해주는 말을 노래한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
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은 속삭인다. 조금만 기다리
라고, 바라는 것이 꼭 다가올 거라고...”

이 곡은 2018년에 손정민 제2회 독주회 ｢무언가·song without words·

無言歌｣’에서 손정민158)에 의해 초연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

르기,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언가, 바람>은 악보에 악곡형식이 기보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악곡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악곡형식은 도입-A-B-C-D-

E-F-G-H-I-J-K-L로 되어있다. <무언가, 바람>의 박자는 박자, 
박자로 4분박으로만 되어있으며 빠르기의 변화가 다양하다. ♩=52, ♩

=58, ♩=62 ,♩=100, ♩=110으로 다양한 빠르기가 나타나며 제시된 속도

157) 손정민 제2회 독주회 <무언가 1> 판플렛 참조
158) 본 논문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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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곡 전반에서 ‘accel.’과 ‘rit.’가 수시로 출현하며 곡의 흐름을 이끌

어 간다. 조표는 도입부분만 플랫 두 개이고 이후 플랫 한 개로 진행된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단

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도

입
1-34  ♩=58

A 35-53  ,  ♩=52

B 54-64


♩=62

C 65-71

D 72-84

E 85-92

F 93-110  , 
G 111-114


H

115-130 ♩=100

131-145 ♩=110

I 146-156

 ,  ♩=52J 157-174

K 175-195

L 196-208  ♩=58

[표 31]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의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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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무언가, 바람> 도입부

도입부는 제1～34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72]와 같다.

ⓐ주제

ⓐ-1

ⓐ주제

[악보 72] <무언가, 바람> 제1～34마디

도입 단락은 ‘바람이 불어오듯이’라는 악상 표현이 기보 되어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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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의 제2～8마디는 ⓐ주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다. 제

2～8마디의 다이나믹 변화를 보면 하나의 프레이즈가 시작될 때 다이나

믹이 점점 세지고 프레이즈가 마무리 될 때 다이나믹이 점점 여려진다.

ⓐ주제는 제24마디 제2박～30마디에서 반복된다. 제10～16마디는 ⓐ-1로

ⓐ주제를 4도 위로 이도한 선율이다. 제17～19마디는 상행하는 선율로

‘f′’음으로 시작하여 ‘f″’음에 도달한다. 제20～23마디에서는 선율이 점

차 하행하며 하나의 악절을 마무리한다. 도입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전성,

평농음, 굵어지는농음( ), 잘아지는 농음( ), 호흡 주법, 악센트 등

이다. 출현음은 ‘E♭-F-F#-G-A♭-A-B♭-B-C-D♭-D’로 무조음계이고 음

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주제가 변형되어 반복선율은 단락 E의 제86～90마디와 단락 L의 제

196～200마디 이다. 이는 다음 [악보 73], [악보 74]와 같다.

ⓐ-2

[악보 73] <무언가, 바람> 제85～90마디

위 [악보 73]은 ⓐ-2선율로 ⓐ주제의 제2～4마디가 제86～87마디에서

완전4도 아래로 이도 되어 나타나며, 제88～90마디는 제89마디 제3박의

리듬 형태가 변형되고 음정은 동일하게 진행한다.

ⓐ-3

[악보 74] <무언가, 바람> 제196～20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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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74]는 ⓐ-3선율로 196～197마디에서 ⓐ주제의 2～4마디를 장

2도 위로 이도하여 변형하였다. 이후 선율은 ⓐ주제와 완전히 달라진다.

(②) <무언가, 바람> 단락 A

단락 A는 제35～53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75]와 같다.

ⓑ주제 ⓑ-1

[악보 75] <무언가, 바람> 제35～53마디

단락 A는 ‘표정을 가지고 노래하듯이’라는 악상 표현이 기보 되어있다.

단락 A의 제35마디 제4박～28마디 제1박은 ⓑ주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

반복되어 나타난다. 제38마디 제4박～41마디는 ⓑ-1로 ⓑ주제를 변형한

선율이다. ⓑ-1의 제38마디 제4박～39마디는 ⓑ주제의 제35마디 제4박～

36마디를 완전4도 위로 이도 하였다. 제47～50마디는 당김음을 사용하여

빠르기를 변화하는 선율이다. 이러한 선율은 제107～108마디, 169～172마

디에서도 출현한다. 제47～49마디는 점점 빨라지는(accel.) 형태이고, 제

50마디부터는 점점 느려진다. 제53마디에서는 ‘e′’음에서 도약 상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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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의 최고음인 ‘f″’음으로 종지한다. 단락 A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퇴

성, 악센트 등이다. 출현 음계는 F-G-A-B♭-C-D-E♭-E로 무조 음계이

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주제가 변형되어 반복되는 부분은 단락 J의 ⓑ-2(제157마디 제3박～

160마디 제2박), ⓑ-3(제160마디 제3박～163마디 제2박), 단락 K의 ⓑ-4

(제175마디 제4박～177마디 제1박)이다. 이는 다음 [악보 76]과 같다.

ⓑ-2 ⓑ-3

ⓑ-4

[악보 76] <무언가, 바람> 제157～178마디

위 [악보 76]의 단락 J는 단락 A의 선율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단락　

A는 조표가 플랫 두 개였고, 단락 J와 K는 플랫 하나이다. 이는 ⓑ주제

의 변형시 반영된다. ⓑ-2와 ⓑ-3의 선율은 ⓑ주제와 ⓑ-1선율에서 출현

하는 ‘e♭′’음이 ‘e′’음으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제169～172마디는 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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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사용하여 빠르기를 변화하는 선율이다. 제169～171마디는 점점 빨

라지는(accel.) 형태이고, 제172마디부터는 점점 느려지며 단락을 마무리

한다. 단락 K의 ⓑ-4는 제177마디의 ‘f′- e′’음 진행 시 리듬을

리듬으로 확장하며 변화를 준다.

(③) <무언가, 바람> 단락 D

단락 D는 제72～84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77]과 같다.

㈀ ㈁ ㈀ ㈁ ㈂

㈀ ㈁

[악보 77] <무언가, 바람> 제72～84마디

단락 D에서는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로 제75～76/77～78마디, 제79마디, 제

80/81마디에서 출현한다. 제79마디의 경우 16분음표 4개의 음형을 두 번

이도시켜서 세 단계에 거쳐 순차적으로 상행한다.

단락 D에 제시된 표현법은 지공굴리기, 스타카토, 악센트 등이다. 출현

음계는 ‘F-G-A-B♭-C-D-E(도-레-미-파-솔-라-시)’로 도(F)선법 7음 음

계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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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언가, 바람> 단락 G

단락 G는 제111～114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78]과 같다.

㈀ ㈁㈀

최고음

[악보 78] <무언가, 바람> 제111～114마디

단락 G에의 제111～112마디에서는 붓점과 셋잇단음표의 리듬이을 활

용한 대응선율이 등장한다. 제111마디 제1～2박과 제111마디 제3박～제

112마디 제1박은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며 대응하고, 제112마디 제2～3박

은 동일한 리듬에 음정을 변화하여 대응시킨다. 제112마디 제2박에서는

<무언가,바람>의 최고음인 ‘g″’음이 등장하며 당김음을 사용하여 고음

역대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단락을 마무리한다. 단락 G 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지공굴리기이다. 출현 음계는 ‘F-G-A-C-D-E(도-레-

미-솔-라-시)’로 도(F)선법 7음 음계에서 B♭(파)음이 생략되었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⑤) <무언가, 바람> 단락 H

단락 H는 제115～144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7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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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악보 79] <무언가, 바람> 제115～144마디

단락 H는 대응선율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동일한 리듬에 음정을 변화

하여 선율을 대응시킨다. 제121, 140마디는 단락D에서 출현한 동일한 리

듬을 두 번 이도 시켜 세 단계에 거쳐 변형된 대응선율이 나타난다. 제

142/143마디는 ‘g-f-e’음을 ‘g′-f′-e′’음으로 옥타브를 올려 대응시킨 형

태이다. 단락 H에서는 스타카토, 악센트를 사용하여 리듬감 있게 진행된다.

그 외에 제시된 표현은 테누토와, 지공굴리기이다. 제134～136마디는 제131

마디 제1～2박을 변형하여 반복한다. 단락의 출현 음계는 D-E-F-G-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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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로 무조음계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은 ⓐ주제, ⓑ주제가 변형·반복되

며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선율이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

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과, 동일한 리듬에 음정

을 두 번 이도 시켜 세 단계에 거쳐 변형된 대응선율로 나누어진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어지는 , 잘아지는

), 전성, 호흡 주법(∩,∪),, 악센트, 퇴성, 지공굴리기, 스타카토 등이다.

셋째,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은 도(F)선법 7음 음계가 가장 많

이 나타나고, 7음 음계에 음을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형태와 무조 음계가

나타난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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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음계

도입 E♭-F-F#-G-A♭-A-B♭-B-C-D♭-D

A 도(F)선법 7음 음계에 E♭음 추가 (F-G-A-B♭-C-D-E♭-E)

B

도(F)선법 7음 음계 (F-G-A-B♭-C-D-E)C

D

E D-E♭-F-G-A♭-A-B♭-C

F 도(F)선법 7음 음계 (F-G-A-B♭-C-D-E)

G 도(F)선법 7음음계에서 B♭음 생략 (F-G-A-C-D-E)

H

도(F)선법 7음 음계 (F-G-A-B♭-C-D-E)
I

J

K

L D-E-F-G-A-B♭-B-C-D-E-F＃-G-A-B-C＃

[표 32]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의 음계

넷째,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을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

음구, 고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이 ‘d’ 최고음이 ‘g″’이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33], [예보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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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

도입 e♭-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A f-f″

B a-d″

저음구, 중음구C
d-c″

D

E d-d′ 저음구

F g-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G g-g″

H d-c″

저음구, 중음구

I g-c″

J d-c″

K a-c″

L d-d″

[표 33]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의 음역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예보 15] 대피리 독주곡 <무언가, 바람>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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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피리 협주곡 악곡구조 및 선율 분석

대피리 협주곡 중 <새날의 기쁨>, <대화>, <윷놀이>, <자즌>의 4곡

의 악곡구조 및 선율을 분석하겠다.

1) <새날의 기쁨> (작곡:정세룡/1960)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은 1960년에 북한 작곡가 정세룡159)에

의해 작곡되었다. 광복의 기쁨을 형상화하여 희망찬 앞날을 염원하며 작

곡된 곡으로 국내에서는 2003년에 국립국악관현악단 제27회 정기연주회

｢겨례의 노래뎐｣에서 금강산 가극단 리재호의 초연으로 협연 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

르기,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새날의 기쁨>의 악곡형식은 A-B-C-A′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도입-a-b-a′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c-d로 구분된다. 단락 C는 a-b

로 나누어지고, 단락 A′는 a-b-c-d로 구분된다.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

에서는  ,  ,  , 박자가 등장하고 빠르기는 ‘자유롭게’로 시작하여 ‘잦은

모리장단’, ‘너무 빠르지 않게 신명나게’, ‘점차 느리게’, ‘자유롭게’, ‘좀 빠르게(굿

159) 정세룡(1930～) 북한의 작곡가. 함경북도 김책 출행으로 조선 인민군 제7차 군무자
예술축전에서 소해금 독주를 하여 2등으로 입상했으며, 사단 민족기악합주단을 조직,
지도하면서 독학으로 화성학, 대위법을 터득하여 민족기악곡 창작과 편곡을 하였다.
1958년부터 국립고전예술극장 소해금연주가로 있으면서 대피리협주곡<새날의 기쁨>,
민족기악합주<경축>(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경축공연에서 조선인민군 합주단이 연주)
을 작곡하였다. 1965년부터 국립가무단 작곡가로 있으며 가요 <조국의 진달래>, <비
단짜는 처녀>를 작곡하였다. 1976년에 음악대학 작곡학부를 졸업하였다. 1970년부터
영화음악극장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작곡가로 있으며 여러 가극장면들의 노
래와 무용곡, 관현악곡을 자곡하였다. 1975년에 공훈예술가가 되었으며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표창과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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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장단)’, ‘점차 빠르게’, ‘너무 빠르지 않게(휘모리장단)’로 빠르기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출현음은 ‘g, a, c′, d′, e′’음이 주요 출현음이고, 조표는 없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4]와 같다.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도입 1-11



자유롭게

잦은모리장단

a 17-36

너무 빠르지

않게,

신명나게

b 42-47

a′ 48-54

B

a 55-65

b 66-73

c 80-88 점차 느리게

d 89-94 자유롭게

C

a 95-100  ,  좀 빠르게

(굿거리장단)

b 102-109  점차 빠르게

A′

a 110-126


너무 빠르지

않게

(휘모리장단)

a′ 128-134

B′

a 131-156

b 157-172

c 173-200

[표 34]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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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

된 표현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새날의 기쁨> 단락 A의 도입부

단락 A의 도입부는 제1～11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80]과 같다.

종지선율1

[악보 80] <새날의 기쁨> 제1～11마디

단락 A의 도입부는 네 개의 프레이즈로 구성된다. 도입에서는 제1～2

마디의 선율형이 제7～8마디와 제9～11마디에서 변형하여 나타난다. 제2

마디와 제5마디에서 ‘라-솔’ 음정 진행 시 퇴성+추성을 하고, 솔 음은 농

음을 한다. 제5마디는 <새날의 기쁨>의 종지선율1로 곡 전반에서 변형

반복되어 나타난다. 출현 음계는 G-A-C-D(솔-라-도-레)로 솔(G)선법 5

음 음계에서 E(미)음이 제외된 4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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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날의 기쁨> 단락 A-a

단락 A-a는 제17～36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81]과 같다.

ⓐ주제

ⓐ-1

종지1-1

종지1-2

종지1-2

ⓐ주제

[악보 81] <새날의 기쁨> 제17～36마디

단락 A-a의 제17～18마디는 <새날의 기쁨>의 ⓐ주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다. ⓐ주제는 ‘g’음을 굵게 농음해주고 ‘c′’음은 평

농음, ‘e′’음은 전성하여 강조한다. 이러한 선율이 제21～22마디에서 반

복된다. 제31～36마디는 ⓐ-1로 ⓐ주제의 ‘g-a-c′’음 진행을 변형하여

선율을 구성한다. A-a에서는 도입에서 출현한 종지선율1의 변형된 선율

이 나타난다. 제23～24마디는 종지1-1이고, 제27, 30마디는 종지1-2이다.

종지선율은 ‘e′-d′-c′-a-g’음진행이 특징이고 ‘e′’음을 전성, ‘a-g’음

진행시 퇴성+추성을 사용하여 강조한다. 출현 음계는 ‘G-A-C-D-E(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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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로 솔(G)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

한다.

ⓐ주제가 변형·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B-c의 ⓐ주제(제80마디),

A′-a 단락의 ⓐ주제-1(제112～115마디 제1박) ⓐ-1-1(제115마디 제2

박～119마디), 이다. B′-c단락의 ⓐ주제-1-1(제190마디 제2박～197마디,

제196마디 제2박～200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82], [악보 83], [악보

84]와 같다.

ⓐ주제-1

[악보 82] <새날의 기쁨> 제80마디

위 [악보 82]는 ⓐ주제-1로 ⓐ주제의 첫마디만 동일하게 반복된다.

ⓐ-1 ⓐ-1-1

㈀

㈁

[악보 83] <새날의 기쁨> 제110～126마디

위 [악보 83]은 A′-a단락으로 박자였던 A-a단락을 박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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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놓은 형태이다. ⓐ-1선율과 ⓐ-1-1선율은 제17마디와 제21마디에서 두

번 반복되었던 ⓐ주제선율을 변형한 선율이다.

ⓐ주제-1-1

ⓐ주제-1-2

[악보 84] <새날의 기쁨> 제189～200마디

위 [악보 84]의 ⓐ주제-1-1선율은 제80마디의 ⓐ주제-1선율을 변형한

것이다. ‘g-a-c′’로 <새날의 기쁨>을 마무리한다.

(③) <새날의 기쁨> 단락 B-a

단락 B-a는 제55～6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85]와 같다.

㈀

㈁

[악보 85] <새날의 기쁨> 제53～65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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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B-a의 제55～61마디 선율은 ‘a′-g′’음진행을 이용하여 리듬 형

태를 축소 변형하는 선율이다. 이러한 선율 진행은 제135～144마디, 제

169～172마디에서도 나타난다. 제62/63마디는 동일한 리듬 형태에 음정

만 변형한 대응선율이다. 호흡을 이용하여 리듬감을 살려 연주한다. 출현

음계는 ‘G-A-C-D-E (솔-라-도-레-미)’로 솔(G)선법 5음 음계이고, 음

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④) <새날의 기쁨> 단락 B-b

단락 B-b는 제66～73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86]과 같다.

종지1-3 종지1-3-1

종지1-3-2

ⓑ주제

㈀ ㈀

[악보 86] <새날의 기쁨> 제66～73마디

단락 B-b의 제66～71마디는 ⓑ주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어 나타난

다. 제66마디 선율은 점사분음표의 동일한 시가로 진행하는 ‘g-c′-c′

-c′’선율의 각 음을 테누토하고, ‘g’음은 굵게 농음한다. 제67마디는 종

지선율을 변형한 종지1-3으로 제7～9박의 선율에서 ‘c′-d′-c′’음이

추가된다. 제68마디는 종지1-3을 변형한 종지 1-3-1이다. 첫음에 ‘g′’음

을 굵게 농음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제69/70마디는 동일한 선율을 반복

하며 대응되는 선율이고, 제71마디는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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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선율이다. 제73마디는 앞에서 나온 종지선율에서 4분 쉼표가 추가

되어 선율이 달라졌다. 단락 B-b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굵은 농음, 테누

토, 스타카토, 악센트이다. 출현 음계는 ‘G-A-C-D-E(솔-라-도-레-미)’

로 솔(G)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주제가 변형·반복되어 나타나는 부분은 단락 B′-a의 ⓑ-1(제147～150마

디) 단락 B′-b의 ⓑ-2(제157～166마디)이다. 이는 다음 [악보 87], [악보 88]

과 같다.

ⓑ-1

[악보 87] <새날의 기쁨> 제146～150마디

위 [악보 87]의 제147～150마디는 ⓑ-1로 박자였던 ⓑ주제를 박자

로 축소해놓은 형태이다.

ⓑ-2

[악보 88] <새날의 기쁨> 제157～166마디

위 [악보 88]은 ⓑ-2로 박자 3분박 체계의 ⓑ주제를 박자로 변경

하여 2분박 체계로 변형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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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새날의 기쁨> 단락 B-d

단락 B-d는 제85～9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89]와 같다.

㈀ ㈁

[악보 89] <새날의 기쁨> 제88～94마디

단락 B-d는 선법이 바뀌며 분위기가 바뀌는 단락이다. 농음을 하는 음

정이 ‘G’음에서 ‘E’음으로 바뀐다. 제89마디에서 ‘e′’음을 농음한 후 ‘

g′’음을 던지며 퇴성하여 하나의 프레이즈를 마무리한다. 제90마디에서

는 이 곡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표현으로, 흘리는 농음을 천천히 하며

프레이즈를 마무리한다. 제91/92마디와 제93/94마디는 리듬과 음정이 유

사한 대응선율이다. 출현 음계는 E-G-A-C-D(미-솔-라-도-레)로 미(E)

선법 5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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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새날의 기쁨> 단락 C-a

단락 C-a는 제95～99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90]과 같다.

종지선율2

종지선율2

반종지선율

[악보 90] <새날의 기쁨> 제95～99마디

단락 C-a의 제97, 99마디는 종지선율2이다. 제96마디는 ‘e’음으로 종지

하는 반종지선율이고, 제97, 99마디는 ‘a’음으로 완전히 종지한다. C-a 단

락에서는 ‘e’음을 굵게 농음하고 ‘a’음은 평농음, ‘d′’음은 퇴성을 한다.

출현 음계는 미(E)선법 5음 음계로 앞과 동일하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

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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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새날의 기쁨> 단락 B′-c

단락 B′-c는 제173～200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90]과 같다.

ⓐ주제-1-1

ⓐ주제-1-2

㈀ ㈀ ㈀

㈀ ㈀

㈀ ㈀㈀

[악보 91] <새날의 기쁨> 제173～200마디

단락 B′-c에서는 제173～178마디까지 2마디씩 동일 선율을 반복하는

대응선율을 사용하여 긴장감을 조성한다. ‘g′-a′’음의 리듬 패턴을 변

형하여 반복 후 긴 지속음을 트릴하여 곡을 고조시킨다.

제190마디 제2박부터는 ‘g-a-c′’로 진행하는 ⓐ주제-1-1을 반복하여

곡을 마무리한다. B′-c단락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호흡 주법과 트릴, 굵

은 농음이다. 출현 음계는 솔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

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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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 종지선율1, 2이다. 특징적인 선율로는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선율, 대응선율, 동일한 음정으로 리듬을 축소 변형하는 선

율이 나타난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과 리듬 형태가 유사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

는 선율,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며 대응되는 선율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눠

진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어지는 , 흘리는

), 퇴성, 전성, 퇴성+추성, 호흡 주법(∩,∪), 스타카토, 악센트, 트릴 등이

다.

셋째,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은 솔(G)선법 5음음계 및 4음음계

와 미(E)선법 5음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솔선법은 ‘솔-라-도-레-미’(4음

음계의 경우 미 생략)로 경토리이며 미선법은 ‘미-솔-라-도-레’로 메나

리 토리이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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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도입

솔(G)선법 5음 음계 (G-A-C-D-E)a

b

a′
솔(G)선법 4음 음계 (G-A-C-D)

5음음계에서 E(미)음제외

B

a

솔(G)선법 5음 음계 (G-A-C-D-E)b

c

d
미(E)선법 5음 음계 (E-G-A-C-D)

C
a

b
솔(G)선법 5음 음계 (G-A-C-D-E)

A′

a

a′
솔(G)선법 4음 음계 (G-A-C-D)

5음음계에서 E(미)음제외

B′

a

솔(G)선법 5음 음계 (G-A-C-D-E)b

c

[표 35]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의 음계

넷째,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을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

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이 ‘e’ 최고음이 ‘c″’이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36], [예보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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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

A

도입 g-a′

저음구, 중음구

a g-e′

b g-g′

a′ g-d′

B

a d′-c″

b
g-a′

c

d e-a′

C
a e-e′

b g-a′

A′
a g-e′

a′ g-d′

B′

a

g-a′b

c

[표 36]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의 음역

저음구
중음구

[예보 16]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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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 (작곡:이용탁/2008)

대피리 협주곡 <대화>는 국내에서 2008년에 작곡가 이용탁160)에 의해

작곡되었다. 악곡 설명은 이 곡의 초연자인 이상준161)의 음원162)에 실린

글을 인용하겠다.

"대피리와 해금의 2중주로 작곡된 원곡을 대피리 협주곡으로 다
시 작곡한 곡이다.

곡의 구성은 대피리 특유의 운지법을 활용한 빠른 템포 멜로디
의 카덴자(Cadenza)로 시작되어 관현악으로 전개된다. 

또한 다양한 변박의 리듬으로 곡이 진행되며, 특히 3+3+2, 
3+3+2+2+2, 3+2+2+3, 3+2+2, 3+3, 2+2+2+3 등 다양한 리듬의 
혼용으로 대피리의 특성을 잘 살려내고 있다.

두번째 카덴자 Cadenza에서는 대피리만의 맛을 잘 살려 낼 수 
있는 메나리 음계 중심의 멜로디로 깊은 맛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작곡되었다.

느린 악장에서는 대피리와 현악기의 주고받는 문답형식으로 노
래형식의 슬픈 선율을 적절히 잘 보여주어 악기의 특성 또한 잘 
살려지도록 표현되어 있다.

마지막 악장에서는 다시 빠른 템포와 함께 미래를 향한 희망으
로 전개되어 곡은 마무리된다.“

이 곡은 2008년 서울시 청소년국악관현악단 ‘봄의 노래’에서 이상준

에 의해 초연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대피리 협주곡 <대화>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르기, 출

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화>의 악곡형식은 A-B-B′-C-D-B″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a-a′-b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a″-b-c로 구분

160) 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예술감독
161) 現 국립국악관현악단 피리단원, 한음윈드 오케스트라 지휘자
162) 이상준, 대화 (국악 크로스오버), 2020.6.24., 발매사:빅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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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단락 B′는 a-a′-b-a″-c-b′로 C는 a-a′-a″로 D는 a-b-a′

-c-a″로 나누어지고, 마지막 단락 B″는 a-a′-b-c로 나누어진다. <대

화>에서는 
 , 

 ,
 ,

 ,
 ,

 박자가 등

장하고 빠르기는 ♩=50, ♩=100, ♩=150으로 박자와 빠르기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조표는 곡 전반에서 플랫 두 개로 진행되는데, B′-a″,

B′-c, B′-b′에서만 플랫 세 개로 전조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a 1-6




♩=150a′ 7-14

b 53-61

B

a 62-68





♩=100

a′ 69-75

a″ 76-82

b 83-90

c 91-101

B′

a 102-118




, 


a′ 119-133

b 134-149





a″ 150-156

[표 37] 대피리 협주곡 <대화>의 악곡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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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57-170


b′ 171-178



,





C

a 180-187




♩=50

a′ 188-197

a″ 198-207

D

a 208-216

b 217-228

a′ 229-240

c 241-248

a″ 249-260

B″

a 263-269




, 


♩=150

a′ 270-277

b 278-293 



c 294-30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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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대피리 협주곡 <대화>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

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대화> 단락 A-a, a′

단락 A-a는 제1～6마디이고, A-a′는 제7～14마디에 해당한다. 이는

다음 [악보 92]와 같다.

㈀

㈀

′

㈁

㈁

′

㈀

′

㈂

㈂

′

[악보 92] <대화> 제1～14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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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A-a와 A-a′는 <대화>의 첫 번째 카덴자(cadneza)이다.

A-a, a′단락은 16분음표 리듬을 사용하여 온음계적 순차진행과 반음

계적 순차진행을 혼합하여 선율을 진행한다.

위 악보 [악보 92]에서는 제7～8마디를 중심으로 일부 선율이 대응되

는 모습이 나타난다. 제7/8마디 선율은 제1마디 선율을 변형해 놓은 것

으로 도약진행을 적절하게 등장시켜 악센트 효과를 준다. 제5～6마디 선

율을 변형한 것이 제9～10마디 선율이다. 첫마디는 동일하고 두 번째마

디가 달라진다. 제4마디와 제11마디 역시 대응된다.

(②) <대화> 단락 B-a′, a″(제69～82마디)

단락 B-a′는 제69～75마디이고, B-a″는 제76～82마디이다. 이는 다

음 [악보 93]과 같다.

ⓐ주제

ⓐ-1

종지선율1

종지1-1

[악보 93] <대화> 제69～82마디

단락 B-a′의 제69～71마디는 ⓐ주제로 B-a″단락에서 ⓐ-1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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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나타난다. ⓐ-1은 ⓐ주제의 ‘g′-f′-d′-g′-f′-g′-b♭′-c″’음

진행을 축소 변형하였다. 제74마디 제8박～제79마디는 종지선율이고, 제

81마디 제8박～제82마디는 종지선율을 변형한 종지-1선율이다.

출현 음계는 G-(A)-B♭-C-D-F(라-(시)-도-레-미-솔)로 라(G)선법 5

음 음계(계면조 스케일)에 A음이 추가되었다.

(③) <대화> 단락 B′-a

단락 B′-a는 제102～118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94]와 같다.

ⓑ주제

㈀

㈀

㈁

㈁ ㈀

㈁ ㈂

㈀

[악보 94] <대화> 제102～118마디

단락 B′-a에서는 특징적인 선율인 대응선율과 ⓑ주제가 나타난다. 제

102～103/104～105마디, 제108～109/110～111마디, 제112/113/114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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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이다. 악

센트를 사용하여 3+3+2박자를 강조해준다. 제115～118마디는 후반에 반

음계 상행진행이 나타난다. 출현 음계는 ‘G-B♭-C-D-F(라-도-레-미-

솔)’로 라(G)선법 5음 음계와 반음계가 함께 출현한다.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주제는 단락 B′-a′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는 다음 [악보 95]

와 같다.

㈀

㈀
ⓑ-1-1

ⓑ-1㈁ ㈂

㈀

[악보 95] <대화> 제117～133마디

위 [악보 95]의 제122～125마디는 ⓑ주제가 변형된 ⓑ-1이다. 제122～123

마디선율은 동일하고 제124～125마디가 변형된다. ⓑ주제에서는 ‘d′-c#″’음

으로 반음계 상행진행하였지만 ⓑ-1에서는 ‘d″-e♭′’음으로 반음계 하행진

행한다. 제131마디 제4박～제133마디는 ⓑ-1의 반음계 하행선율을 변형

한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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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화> 단락 C-a

단락 C-a는 제180～187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96]과 같다.

종지선율

2

ⓒ주제

[악보 96] <대화> 제179～187마디

단락 C는 <대화>의 두 번째 카덴짜(cadenza)이다. 단락 C-a의 제180

마디는 ‘b♭-a’음을 꺾어서 농음하고 ‘d′’음은 굵은 농음, ‘g′’음은 평으

로 농음하여 육자배기토리로 연주하고, 제181～182마디는 ‘d’음을 굵게

농음하여 메나리토리로 연주한다. 제184～185마디는 ‘c′-b♭‘음으로 선율

을 구성하는 ⓒ주제로 단락 C에서 변형되어 나타난다. 제186～187마디는

종지선율2로 셋잇단음표를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대피리

최저음인 ‘d’도달 후 굵은 농음을 한다. 종지선율2는 단락 C에서 변형·

반복되어 나타난다. 단락 C-a의 출현 음계는 ‘D-F-(F#)-G-B♭-C’로 미

(D)선법 5음 음계에 F#(솔#)음이 추가되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

당한다.

ⓒ주제가 변형·반복선율은 단락 C-a′의 ⓒ-1(제189～190마디)과 ⓒ

-2(제191～192마디), 단락 C-a″의 ⓒ-3(제199마디 제4박～제201마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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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이다. 종지선율2가 변형·반복선율은 C-a′의 종지-1(제192～193마

디), 종지-2(제194～196마디), 단락 C-a″의 종지-3(제198～199)마디이

다. 이는 다음 [악보 97]과 같다.

종지-1 종지-2

종지-1 종지-3

ⓒ-1 ⓒ-2

ⓒ-3

[악보 97] <대화> 제189～204마디

위 [악보 97]의 ⓒ-1, ⓒ-2, ⓒ-3 선율은 ‘c′-b♭’음으로 선율이 구성

된 ⓒ주제를 변형한 것으로 리듬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였다. 종지-1,

종지-2 선율은 셋잇단음표를 활용하여 순차적 하행하고 음정의 구성이

서로 다르다. 종지-3은 셋잇단음표를 활용하여 순차적 상행하는 선율 진

행으로 변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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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화> 단락 D-a′

단락 D-a′는 제229～240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98]과 같다.

ⓔ주제

ⓓ주제

[악보 98] <대화> 제229～240마디

단락 D-a′에서는 ⓓ주제와 ⓔ주제가 나타난다. ⓓ주제는 단락 D-a의

제213～214마디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D-a′의 제233～234마디에서 반복

되는 형태가 위 악보에 나타난다. 이 선율을 D-a″의 제253～254마디에서

다시 반복된다. 위 악보의 제229～232마디에서 나타나는 ⓔ주제는 D-a″

의 제249～252마디에서 변형되어 반복된다. 단락 D에서는 F#음과 C#음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단2도 진행을 만들어 이끈음(Leading tone)과 같은

효과를 주어 선율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단락 D-a′에 제시

된 표현법은 테누토이다. 출현 음계는 ’G-A-B♭-C-D-E♭-F-F#‘이고, 음역

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주제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선율은 다음 [악보 9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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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보 99] <대화> 제249～252마디

위 [악보 99]는 ⓔ-1선율로 ⓔ주제선율과 유사하나 제251마디 제1박과

제252마디 제4박의 선율이 변형된다.

(⑥) <대화> 단락 B″-a′, b

단락 B″-a′는 270～277마디이고, B″-b는 제278～293마디이다. 이

는 다음 [악보 10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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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악보 100] <대화> 제268～293마디

단락 B″-a′와 B″-b에서는 대응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B″-a′제

270～271/272～273마디와 B″-b의 제278～281/286～289마디이다. 제27

0～271/272～273마디는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이다. 악센트를 사용하여 리듬 변화를 강조해준다. 제278～

281/286～289마디는 선율의 일부만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대응되는 선율

이다. 대응되는 선율 4마디 중 제2, 4마디의 선율이 동일하고 제1, 3마디

에서 차이가 난다.

단락 B″-a′의 출현 음계는 ‘G-A-B♭-C-D’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이다. 단락 B″-b의 출현 음계는‘G-A-B♭-C-D-F’로 라(G)선법

5음 음계에 A(시)음이 추가된 6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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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피리 협주곡 <대화>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피리 협주곡 <대화>를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종지선율1, 2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며 구성

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선율이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

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이 주로 나타나고, 똑같은 선율

을 반복하며 대응되는 선율, 선율의 일부만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대응되

는 선율도 나타나 총 세 가지로 나눠진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은bbbb), 퇴성, 호흡 주

법(∩,∪), 악센트, 트릴 등이다.

셋째, 대피리 협주곡 <대화>는 국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5음 음계와

서양의 온음계, 반음계 등 다양한 형태의 음계가 출현한다.

그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는 G-B♭-C-D-F의 라(G)선법 5음 음

계이다. 라(G)선법 5음 음계에 음을 추가하거나 생략하여 진행되는 경우

가 많이 나타난다. 라선법은 ‘라-도-레-미-솔’의 반경토리로, 3·2·2·3의

계면조 스케일이다. 그 외에는 미(D)선법 5음 음계와 음이 추가 된 경우,

반음계, 온음계, 무조 음계 등이 고루 출현 한다. 단락별로 음계를 정리

해보면 다음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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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a
온음계, 반음계

a′

b
라(G)선법 5음 음계에 A음추가

(G-(A)-B♭-C-D-F)

B

a

a′

a″

b G-A-B♭-C-C#-D-F-F#

c 라(G)선법 5음 음계에 A음추가 (G-(A)-B♭-C-D-F)

B′

a
라(G)선법 5음 음계(G-B♭-C-D-F), 반음계

a′

b G-A-B♭-C-D

a″
라 (C)선법 5음 음계에 B♮음 추가

(C-E♭-F-G-B♭-(B♮))
c

b′

C

a 미(D)선법 5음음계에 F#음추가 (D-F-(F#)-G-B♭-C)

a′ 미(D)선법 5음 음계 (D-F-G-B♭-C)

a″ 미(D) 선법 5음 음계에 A음추가 (D-F-G-(A)-B♭-C)

D

a
G-A-B♭-C-D-E♭-F-F#

b

a′ G-A-B♭-C-C#-D-F-F#

c G-A-B♭-C-D-E♭-F-F#

a″ G-A-B♭-C-C#-D-F-F#

B″

a
라(G)선법 6음 음계 5음음계에 A음추가

(G-A-B♭-C-D-F)

a′ G-A-B♭-C-D

b
라(G)선법 6음 음계 5음음계에 A음추가

(G-A-B♭-C-D-F)

c 라(G)선법 5음 음계 (G-B♭-C-D-F), 반음계

[표 38] 대피리 협주곡 <대화>의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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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피리 협주곡 <대화>를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

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은 대피리의 최저음인 ‘d’이며, 최고음은 ‘f″’

이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39],

[예보 17]과 같다.

큰 단락 작은 단락 최고음-최저음 음역

A

a g-d″

저음구, 중음구a′ d-d″

b f-d″

B

a

d′-d″ 중음구a′

a″

b d-a′

저음구, 중음구c g-d″

B′

a d-d″

a′ e♭′-d″
중음구, 고음구

b g′-d″

a″ g-c″ 저음구, 중음구

c g-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b′ g-c″

저음구, 중음구
C

a d-b♭′

a′ d-c″

a″ d-b♭′

D

a g-b♭′

b d-g′

a′ d-d′ 저음구

c d-e♭′ 저음구, 중음구

a″ d-d′ 저음구

B″

a d′-d″ 중음구

a′ g′-d″ 중음구, 고음구

b d-b♭′
저음구, 중음구

c d-d″

[표 39] 대피리 협주곡 <대화>의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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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예보 17] 대피리 협주곡 <대화>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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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윷놀이> (작곡:박위철/2009)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는 2009년에 중국 연길 출신 작곡가 박위

철163)에 의해 작곡되었다. 작곡가의 곡해설164)은 다음과 같다.

“본 곡은 민요 <윷놀이>를 주제로 한 대피리 협주곡이다. 정초
부터 정월대보름 사이에 가정이나 마을에서 여럿이 함께 즐기는 
윷놀이는 한 뼘 남짓한 길이의 곧고 둥근 막대기를 둘로 갈라서 
만든 4개의 윷으로 즐기는 놀이다. 

본 곡은 <윷놀이> 진행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긴박함, 패자와 승
자의 정서 변화를 굿거리장단, 안땅장단, 세마치장단과 우리 민요
에서 볼 수 있는 음계를 이용하여 표현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곡은 2007년에 목관 중주곡으로 작곡되었고, 이후 2009년에 협주곡

으로 작곡되었다. 협주곡 초연은 2010년에 전북도립국악원 ｢제15회 전국

대학생 협연의 밤｣ 심재근165)의 초연으로 협연 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르기,

출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윷놀이>의 악곡형식은 A-B-A′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

시 도입-a-b-c-b′-d-b″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c-d-e-e’로 구

분된다. 단락 A′는 a-b-a′-b′로 나누어진다. <윷놀이>의 박자는 
 ,



 , 
 , 

박자가 등장하고, 빠르기는 ‘느린 자유속도로’, ‘점점빠르게’,

163) 박위철: 중국 연길 출생으로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예술대학 학사, 문학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중국 연변대학교 예술대학교 전임교수로 지내며 중국에서 다양한 작
곡활동을 전개하였다. 2001년 대한민국 국립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음악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그 후 국내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국립아시아 문
화의 전당 ‘2020 빛의 아시아 작곡가 소개글’ https://www.acc.go.kr/main/performance.do)

164) 작곡가의 악보에 적힌 곡해설 참조.
165) 심재근(1986～)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사 졸업, 現 어쿠스틱앙상블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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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25, ♩.=100으로 박자와 빠르기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출현음은 ‘g, a, c′,d′,e′,g′,a′’음이 주요 출현음이다. 단락 A와 A′

에서는 조표가 없고, 단락 B는 플랫 한 개로 전조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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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A

도입 16-25





느린자유속도로

점점빠르게

a 26-37

♩.=45

b 38-53

c 61-67

b′
68-86마

디 1박

d
86마디

2박-97

b″ 98-113

B

a 114-121




♩=125

b 122-131

c 132-149

d 150-156

e 157-165 


,
 느린자유속도로

점점빠르게

e′ 166-173 

 느린자유속도로
점점빠르게

A′

a 180-202 


♩=125

b 217-225





♩.=100a′ 226-239

b′ 241-255 


,


[표 40]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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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의 악보를 나누

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

법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윷놀이> 단락 A의 도입부

단락 A의 도입부는 제16～2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01]과 같다.

ⓐ-1-1

㈀ ㈁ ㈀

㈁

[악보 101] <윷놀이> 제1～25마디

단락 도입부의 제18～19마디는 ⓐ주제를 변형한 ⓐ-1주제로, ⓐ주제의

리듬을 변형한 선율이 나타난다. 제20/21마디, 제22/23마디는 동일한 리

듬에 음정만 변형하여 대응되는 선율이다. 도입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퇴

성+추성, 스타카토, 평농음, 퇴성 등이다. 출현 음계는 G-A-C-D-E(솔-

라-도-레-미)의 솔(G)선법 5음 음계(경토리)로 진행되고 음역대는 저음

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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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윷놀이> 단락 A-a

단락 A-a는 제26～37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02]와 같다.

ⓐ주제

ⓐ-1-2

ⓐ-1

[악보 102] <윷놀이> 제26～37마디

단락 A-a의 제26～27마디는 ⓐ주제이다. 제26마디의 ♪와 ♩의 리듬

구성과 제27마디의 선율이 변형·반복된다. ⓐ주제에서 특징적인 표현은

‘d′-c′’음 진행시 퇴성+추성하여 ‘c′’음을 농음해주고 다음 출현하는

‘c′’음을 스타카토하는 것이다. 제28～29마디에서는 ⓐ-1로 제30～31마

디에서는 ⓐ-1선율을 변형하여 ⓐ-1-2의 선율이 나타난다. 제33마디에

‘d′’음은 목튀김을 이용해 스타카토 효과를 낸다. 제34, 36마디에서는 악

센트를 사용해 헤미올라 리듬을 강조한다. A- a의 출현 음계는 도입부

와 같이 솔(G)선법 5음 음계로 진행되며, 음역대는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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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윷놀이> 단락 A-b

단락 A-b는 제38～53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03]과 같다.

ⓑ주제

㈀ ㈁ ㈀ ㈀

㈀ ㈁
㈀ ㈁

[악보 103] <윷놀이> 제37～53마디

단락 A-b의 제38～41마디는 ⓑ주제로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된다. 첫

‘g’음을 농음하고, ‘d′’음은 목튀김을 사용해 스타카토 효과를 낸다. A-b

에서는 특징적인 선율인 메기고 받는 선율과 대응되는 선율이 출현한다.

제42～43, 44～45마디는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선율이다.

제46/47, 50/51, 52/53마디는 동일한 리듬에 음정만 변형하여 대응되는

선율이고, 제48/49마디는 동일선율이 반복되며 대응되는 선율이다.

A-b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 스타카토, 목튀김, 퇴성, 악센트등이

다. 출현 음계는 ‘G-A-C-D-E-(F)(솔-라-도-레-미-(파)’로 솔(G)선법 5

음 음계에 F음이 추가되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주제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A-d단락의 제98～101마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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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되는 부분은 단락 A-b′와 A′-a 에서 변형 되어 나타난다. 이는

다음 [악보 104], [악보 105], [악보 106]과 같다.

ⓑ-1

㈀ ㈁

㈀ ㈁
㈀ ㈀

㈀ ㈁

[악보 104] <윷놀이> 제68～85마디

위 [악보 104]는 단락 A-b′이다. 제68～71마디는 ⓑ주제를 변형한 ⓑ

-1선율이다. ⓑ주제의 음정과 리듬을 변형하였지만 선율진행의 모양이

유사하고 표현법이 유사하다. A-b′에서도 대응선율이 나타난다. 제

73/74, 76/77, 80/81마디에서 동일한 리듬에 음정만 변형하여 대응되는

선율과, 제48/49마디에서 동일선율이 반복되며 대응 되는 선율이 나타난

다.

제84마디의 선율은 동일한 리듬형을 4번 반복하며 음정을 상행진행하

는 선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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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

㈀ ㈁

㈀ ㈁ ㈀

㈁

[악보 105] <윷놀이> 제174～202마디

위 [악보 105]의 제180마디 제3박～제202마디 제1박은 단락 A′-a이

다. 단락 A′-a의 185～201마디는 단락 A-b′선율을 박자로 변형한

선율로 음진행은 동일하다. 185～188마디는 ⓑ-1선율을 변형한 ⓑ-1-1선

율이다. 해당 선율이 박자로 변형되어 부점을 사용한 당김음 리듬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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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보 106] <윷놀이> 제226～232마디

위 [악보 106]은 ⓑ주제 선율을 박자로 변형한 ⓑ-3 선율이다.

(④) <윷놀이> 단락 B-a

단락 B-a는 제114～121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08]과 같다.

ⓒ주제

ⓒ-1 ⓒ-2

[악보 107] <윷놀이> 제114～121마디

단락 B-a의 제114～117마디는 <윷놀이>의 ⓒ주제이다. B-a단락은 ⓒ

주제를 변형한 ⓒ-1, ⓒ-2로 선율이 진행된다. ‘d″-c″-a′-d″-c″-b
♭′-g′-c″’의 음 구성으로 리듬 형태가 축소하며 변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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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윷놀이> 단락 A′-b′

단락 A′-b′는 제241～25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08]과 같다.

㈀ ㈁

㈀ ㈁
㈀ ㈁

㈀ ㈁ ㈀ ㈁

[악보 108] <윷놀이> 제239～255마디

단락 A′-b′에는 단락 전반이 대응되는 선율로 구성된다. 제242/243,

244/245, 246/247, 248/249, 250/251마디는 동일한 리듬에 음정만 변형하

여 대응되는 선율이다. 단락 A′-b′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악센트, 악센

트 스타카토 등이다. 이러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제248, 249마디에서 헤미

올라 리듬을 강조한다. 제252～254마디 제1박은 동일한 선율형을 3～4번

반복하며 음정을 상행진행하는 선율이다. <윷놀이>의 출현음 중 두 번

째 저음 ‘e’음부터 가장 높은 음인 ‘g″’음까지 상행 진행하며 곡의 마지

막을 고조시킨다. 출현 음계는 ‘G-A-C-D-E-F(솔-라-시-도-레-미-파)’

로 솔(G)선법 5음 음계에 F(파)음이 추가된 6음 음계이다. 음역대는 저

음부, 중음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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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를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

제, ⓒ주제가로, 이 선율들이 곡 전반에서 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

적인 선율은 대응선율이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

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는 선율이 주로 나타나고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며

대응되는 선율과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며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또

한 독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선율이 나타나고, 동일한 선율

형을 3～4번 반복하며 음정을 상행진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nnnn) 퇴성+추성. 퇴성, 목튀

김(e), 호흡 주법(∩,∪), 악센트, 스타카토, 악센트스타카토, 트릴 등이

다.

셋째,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는 국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5음 음계를

중심으로 다른 음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

는 솔(G)선법 5음 음계(경토리)이고, 다음은 라(D,G)선법 5음 음계(반경

토리, 계면조 스케일)이다. 솔선법과 라선법에 음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고,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 토리)도 출현한다.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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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음계

A

도입
솔(G)선법 5음 음계 (G-A-C-D-E)

a

b 솔(G)선법 5음 음계에 F음 추가 (G-A-C-D-E-(F))

c 미(E)선법 5음 음계 (E-G-A-C-D)

b′
솔(G)선법 5음 음계에 B, D#음 추가

(G-A-(B)-C-D-(D#)-E)

d
솔(G)선법 5음 음계 (G-A-C-D-E)

b″

B

a G-A-B♭-C-D

b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라(G)선법 5음 음계(G-B♭-C-D-F)

c 라(D)선법 5음 음계(D-F-G-A-C)

d 라(D)선법 5음 음계에 C#음 추가 (D-F-G-A-C-(C#))

e
라(D)선법 5음 음계 (D-F-G-A-C)

e′

A′

a
솔(G)선법 5음 음계에 B, D#음 추가

(G-A-(B)-C-D-(D#)-E)

b 솔(G)선법 5음 음계 (G-A-C-D-E)

a′
솔(G)선법 5음 음계에 F음 추가 (G-A-C-D-E-(F))

b′

[표 41]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의 음계

넷째,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를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은 대피리의 최저음인 ‘d’ 와 최고음은 ‘g

″’이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42],

[예보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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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단락 작은 단락 최고음-최저음 음역

A

도입 e-a′

저음구, 중음구

a
g-a′

b

c d-a′

b′ e-a′

d g-a′

b″ e-c″

B

a g′-d″ 중음구

b
a-d″ 저음구, 중음구

c

d a-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e e-d″ 저음구, 중음구

e′ g-g″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A′

a e-a′
저음구, 중음구

b e-c″

a′ g-a′ 중음구

b′ e-g″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표 42]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의 음역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예보 18] 대피리 협주곡 <윷놀이>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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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즌> (작곡:김백찬/2020)

대피리 협주곡 <자즌>은 2020년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서 위촉하여

작곡가 김백찬166)에 의해 작곡되었다. 작곡가의 작곡 노트167)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전통 장단 중 하나인 자진모리는 전통음악에서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하는 장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진모리는 흥겨움이 느껴지는 빠른 템포안에서 2분박과 3분박
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인데, 그에 맞게 자진모
리의 장단 구조를 기본 틀로 하여 변형된 형태의 여러 장단들이 
파생되어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다.

자진모리를 기본으로 한 여러 종류의 장단들(다스름, 발뻐드레 
등)을 사용하였고, 그 장단 위에 풍부한 음역대와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대피리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작곡하였다.

악기 개량에 의해 선율 또한 더욱더 다양한 조성을 소화할 수 
있게 된 대피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존 전통음악의 선법을 확장
하여 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곡은 2020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제99회 정기연주회 ｢비주비즈 非

主BEADS｣에서 이영훈168)에 의해 초연되었다.

(1) 악곡구조

악곡구조에서는 대피리 협주곡 <자즌>의 악곡형식 및 박자, 빠르기, 출

현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즌>은 악보에 악곡형식이 기보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66) 김백찬(198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작곡과 졸업. 現 아이엠뮤직 대표. ‘얼

씨구야’ 등 다수 국악작품을 작곡하였고 2019 KBS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다. 그 외

활동으로 영화 ‘쌍화점’,‘구르믈 버서난 달처럼’등 영화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67)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99회 정기연주회 ｢비주비즈 非主BEADS｣ 판플렛 참조.
168)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일본 쇼비음악학교 졸업 및 일본 금

강산 가극단 장새납, 대피리 연수. 現 북한개량악기연구소 소장,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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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악곡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악곡형식은 도입-A-B-C-D-E-F-G

-I-J-K-L-M-N-O-P-Q-R-S-Cadenza-T-U로 되어있다. 단락 H는 독

주 선율이 없다. <자즌>은 자진모리장단을 기반으로 작곡된 곡으로 


박자가 곡 전체의 기반이 되며 무박으로 진행되는 카덴자에 들어가기에

앞서  ,  , 박자가 등장한다. <자즌>은 박자의 변화가 적은 반면에

빠르기의 변화가 많이 나타난다. 도입부분과 카덴자에서 ‘Free tempo’가

나타나고 그 외 제시된 빠르기는 ♩.=96, ♩.=104, ♩.=108, ♩.=112,

♩.=116, ♩.=124, ♩.=135,♩.=150으로 점점 빨라져서 고조되는 형태이다.

조표는 도입부터 단락 G까지 플랫 두 개이고 단락 I부터 Cadenza까지

플랫 한 개로 전조 되었다가 단락 T, U에서 다시 플랫 두개로 전조 된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단락 마디 박자 빠르기 출현음

Intro

17-25



Free Tempo

(여유있게)
26-27 ♩.=96

28-31 Free Tempo

32-33 ♩.=96

A
40-59 ♩.=104

60-67
♩.=108

B
68-75

76-95 ♩.=112

C 96-112 ♩.=116

D 118-130 ♩.=124

E 142-165 ♩.=135

[표 43] 대피리 협주곡 <자즌>의 악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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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74-184

G 186-198

I 211-222

J 223-235

K 236-244

L 248-261

♩.=150

M 265-283

N 284-296

O 297-304

P 305-312

Q 313-325

R 330-350  ,  , 
S 351-378

Cade

nza
373-392 무박

Free Tempo

(여유있게)

T
393-398


♩.=120

399-401
♩.=150

U 4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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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율 분석

앞서 살펴본 악곡형식에 따라 대피리 협주곡 <자즌>의 악보를 나누어

반복·변형되는 선율 및 특징적인 선율을 분석하고, 악보에 제시된 표현법

을 살펴보겠다. 또한 각 선율의 선법과 음역대를 분석하겠다.

(①) <자즌> 도입부

도입부는 제17～33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09]과 같다.

㈀ ㈁

[악보 109] <자즌> 제1～33마디

<자즌>의 도입부는 페르마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제17～18/19～20

마디는 대응되는 선율로 시작된다. ‘g-c′-b’와 ‘g-c′-a’음으로 마지막 음정

만 달라진다. 도입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평농음이다. 출현 음계는 ‘G-(A)-B
♭-C-D-(E)-F(라-(시)-도-레-미-(파#)-솔)’로 라(G)선법 5음 음계에 A(시)

와 E(파#)음이 추가되었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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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즌> 단락 B

단락 B는 제68～9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10]와 같다.

ⓐ주제

ⓑ주제

ⓑ주제

㈀ ㈁

[악보 110] <자즌> 제68～95마디

단락 B의 제68～73마디는 ⓐ주제로 단락 A의 제60～65마디에 출현한

ⓐ주제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부분이다. 동일한 선율이나, 빠르기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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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하고 셈여림을 점차 세게 연주하여 변화를 준다. 제80/81마디는

동일한 리듬에 음정만 변형하여 대응시킨 선율이다. 제84～85마디는 ⓑ

주제로 제88～89마디에서 반복된다. 제84마디의 ‘f′’음은 두 번 집는 농

음으로 음정 상행 시 힘있게 진행한다. 그 외 단락 B에서 제시된 표현법

은 퇴성이다. 출현 음계는 ‘F-G-B♭-C-D-(E)(솔-라-도-레-미-(파#))’로

솔(F)선법 5음 음계에 E(파#)음이 추가되었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에 해당한다.

(③) <자즌> 단락 D

단락 D는 제118～129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11]과 같다.

ⓒ주제

ⓒ-1 ⓒ-1ⓒ주제 ⓒ주제

[악보 111] <자즌> 제118～129마디

단락 D에서는 ⓒ주제가 반복, 변형되어 구성된다. ⓒ주제는 헤미올라

리듬으로 8분음표와 4분음표가 교차로 출현하며 선율을 구성한다. 제122,

124마디에서 반복되어 출현하고, 제123, 125마디는 ⓒ-1로 동일한 리듬

에 음정만 변형하여 진행된다. 제122～123마디는 동일한 리듬형을 여러

번 반복하며 선율은 순차상행한다. 이 선율이 제122～123/124～125마디

에서 반복되면서 서로 대응된다. 제120마디 ‘g’음을 두 번 집는 농음으로

연주하여 음정 상행 시 힘있게 진행한다. 제126～128마디는 헤미올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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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으로 ‘g’음을 악센트로 강조하여 반복하며 곡을 고조시킨다. 단락 D의

출현음은 ‘D-F-G-B♭-C(미-솔-라-도-레)’로 미(D)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④) <자즌> 단락 E

단락 E는 제150～165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12]과 같다.

ⓓ주제

ⓓ-1

ⓓ-2

ⓓ-1′

[악보 112] <자즌> 제150～165마디

단락 E에서는 ⓓ주제가 제시되고 이를 변형 반복한다. 첫 음의 사분음

표를 두 번 집는 농음을 하고 이어 도약 상행하는 음형이 지속적으로 반

복된다. ⓓ주제는 지속음이 ‘f′-e′-e♭′-d′’음으로 반음계로 하행한다.

ⓓ-1은 ⓓ주제의 전반부인 제150～152마디와 선율이 동일하다. ⓓ-2는

‘g′’음을 두 번 집는 농음으로 반복하고, 지속음은 ‘d″-c″-b♭′’음의

온음계로 하행한다. ⓓ-1′은 ⓓ-1선율을 한 옥타브 올린 선율이다. 단

락 E의 출현 음계는 ‘D-E♭-E-F-G-B♭-C’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

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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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즌> 단락 O, P

단락 O는 제297～304마디이고, 단락 P는 제305～312마디이다. 이는 다

음 [악보 113]와 같다.

㈀ ㈁

[악보 113] <자즌> 제297～312마디

단락 O는 제299～304마디에서 ‘g′-c″-b♭′-g′-f′-e♭′’의 음형을

주제로 하여 선율을 변형한다. 제301마디～제304마디 제3박까지는 ‘g′-

c″-b♭′-g′’음을 가지고 리듬을 점차 축소 진행한다.

단락 P의 제309～310/311～312마디는 대응선율로 동일한 음정 구성에

리듬만 변형하여 진행한다. 단락 O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스타카토이다.

단락 O의 출현 음계는 ‘C-E♭-F-G-B♭(라-도-레-미-솔)’로 라(C)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에 해당한다. 단락 P는 ‘F-G-B♭

-C-D-E♭-E’와 라(C)선법 5음 음계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에 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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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즌> Cadenza

Cadenza는 제373～392마디이고, 이는 다음 [악보 114]과 같다.

[악보 114] <자즌> 371～392마디

Cadenza는 길게 뻗는 ‘e″’ 음으로 단락 S에서 연결 된다. 제375～376마디에

서는 음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데, 뒤꾸밈음으로 음계를 아르페지오로

펼쳐 연주하며 보여준다. accel.로 점점 빨라진 후, 넷잇단음표를 사용하여 순

차적으로 하행한다. 제386마디는 동일한 반복법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점점 빨

라지며, 제390마디에서 순차적으로 상행하며 ‘f″’음으로 Cadenza를 마무리 한

다. 출현 음계는 제371～380마디는 ‘D-E-(F)-G-A-C(레-미-(파)-솔-라-도)’로

레(D)선법 5음 음계에 F음이 추가되었다. 제381～392마디는 ‘D-E-F-G-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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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7음 온음계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⑦) <자즌> 단락 T, U

단락 T는 제393～401마디이고, 단락 U는 제402～406마디이다. 이는 다음

[악보 115]와 같다.

[악보 115] <자즌> 제393～406마디

단락 T, U(제393～406마디)는 제395마디에서 가장 저음인 ‘d’음부터 시

작하여 제399마디의 ‘f ″’음까지 순차적으로 상행한다. 이음줄과 스타카

토에 의한 당김음으로 긴장감을 준다. 제400～401마디는 ‘g’음에서 시작하

여 동일한 선율형을 여러 번 반복하며 상행하는 선율이다. 한 호흡으로

길게 연결하며 순차 상행하여 ‘g″’음에 도달한다. 제402마디부터는 모든

음정에 악센트를 사용하여 강하게 연주하며 곡을 마무리한다.

단락 T의 출현 음계는 ‘D-F-G-(A)-B♭-C’(미-솔-라-(시)-도-레)로

미(D)선법 5음 음계에 A음이 추가 되었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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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구에 해당한다. 단락 U의 출현음은 ‘A-D-F-G’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대피리 협주곡 <자즌>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피리 협주곡 <자즌>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

ⓒ주제, ⓓ주제가 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선율이

다. 대응선율은 리듬 진행이 모두 동일하고 음정에 변화를 주어 대응되

는 선율이 주로 나타나고 똑같은 선율을 반복하며 대응되는 선율과 동일

한 선율이 반복되며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또한 동일한 선율형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음정을 상행진행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둘째, 곡 전체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은bbbb, 두 번 집는

øø), 퇴성+추성, 퇴성, 목튀김, 호흡 주법(∩,∪), 악센트, 스타카토, 악센

트 스타카토 등이다.

셋째, 대피리 협주곡 <자즌>은 국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5음 음계를

중심으로 다른 음이 추가되는 형태와 형식이 없는 무조 음계의 형태도

나타난다.

그중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는 미(D)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이고

여기에 음정이 추가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 라선법, 솔선법,

레선법 5음 음계도 출현한다. 온음계 및 무조 음계까지 다양한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단락별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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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 음계

도입 라(G)선법 5음 음계에 A와 E음추가 (G-(A)-B♭-C-D-(E)-F)

A 미(D)선법 5음 음계에 E음 추가 (D-(E)-F-G-B♭-C)

B 솔(F)선법 5음 음계에 E음 추가 (F-G-B♭-C-D-(E))

C 미(D)선법 5음 음계에 E음 추가 (D-(E)-F-G-B♭-C)

D 미(D)선법 5음 음계 (D-F-G-B♭-C)

E D-E♭-E-F-G-B♭-C

F
미(D)선법 5음 음계에 E음 추가 (D-(E)-F-G-B♭-C)

G

I

라(D)선법 5음 음계 (D-F-G-A-C)J

K

L 라(A)선법 5음 음계 (A-C-D-E-G)

M
D-E♭-E-F-G-A-B♭-C

미(E)선법 5음 음계 (E-G-A-C-D)

N
D-E♭-F-G-A-B♭-C

미(E)선법 5음 음계 (E-G-A-C-D)

O 라(C)선법 5음 음계 (C-E♭-F-G-B♭)

P
F-G-B♭-C-D-E♭-E

라(C)선법 5음 음계 (C-E♭-F-G-B♭)

Q D-E♭-F-G-C

R
미(D)선법 5음 음계 (D-F-G-B♭-C)

미(E)선법 5음 음계 (E-G-A-C-D)

S

미(A)선법 5음 음계 (A-C-D-F-G)

미(D)선법 5음 음계 (D-F-G-B♭-C)

C-D-E-F-G (온음계)

Cadenza
레(D)선법 5음 음계에 F음 추가 (D-E-(F)-G-A-C)

D-E-F-G-A-B♭-C

T 미(D)선법 5음계에 A음 추가 (D-F-G-(A)-B♭-C)

U A-D-F-G

[표 44] 대피리 협주곡 <자즌>의 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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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피리 협주곡 <자즌>을 구성하는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

음구이다. 곡 전체의 최저음은 대피리의 최저음인 ‘d’와 최고음은 ‘g″’

이다. 각 단락의 음역과 곡 전체의 출현음을 나열해보면 다음 [표 45],

[예보 19]와 같다.

단락 최저음-최고음 음역

도입
d-e′

저음구, 중음구

A

B d-g′

C c′-d″

D f-d″

E c′-g″

F c′-e″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G d′-g″ 중음구, 고음구

I g-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J a-f″

K g′-g″ 중음구, 고음구

L e-e′ 저음구, 중음구

M f-d″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N c′-e″

O c′-c″ 저음구, 중음구

P f′-g″

중음구, 고음구
Q c″-g″

R c′-e″

S d′-f″

Cadenza
d-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T

U c″-g″ 중음구, 고음구

[표 45] 대피리 협주곡 <자즌>의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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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예보 19] 대피리 협주곡 <자즌>의 출현음 및 음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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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피리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 바람> 3곡과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

<대화>, <윷놀이>, <자즌>의 악곡구조 및 선율분석결과를 정리해보고

자 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악곡별 출현음 및 음역, 악곡형식,

음계 및 선법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대피리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출현음 및 음역

7개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을 살펴보면 <창성은 좋아>에서는 최저음

이 ‘e’ 최고음이 ‘b′’음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로 이루어진다. <대

피리 협주곡 1번>에서는 대피리의 최저음인 ‘d’음이 최저음이고 최고음

은 ‘e♭″’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이다. <무언가, 바람>에서

는 최저음이 ‘d’ 최고음이 ‘g″’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로 <대

피리 협주곡 1번>과 동일하다.

<새날의 기쁨>에서는 최저음이 ‘e’ 최고음이 ‘c″’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로 <창성은 좋아>와 동일하다. <대화>에서는 대피리의 최저음인

‘d’와 최고음은 ‘f″’음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이다. <윷놀

이>와 <자즌>에서는 대피리의 최저음인 ‘d’ 와 최고음은 ‘g ″’음으로 음역

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당한다.

대피리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을 비교해보면 최저음이 낮아지고 음역

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악곡이 작곡된 시기

와 연관이 있다. 악기가 지속적으로 재개량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대에

따라 악기개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악기 개량이 진행되고, 현재의 상태로 악기 개량이 중지된

1960～70년대에 작곡된 <새날의 기쁨>과 <창성은 좋아>에서는 ‘e’음이

최저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최고음은 ‘c″’,‘b′’로 음역대로 보면 저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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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음구만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개량된 악기의 상태가 최저음 및 고

음을 소리내기에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후 2000년대에 작곡된 <대화>, <윷놀이>,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 바람>, <자즌>에서는 최저음으로 모두 ‘d’음이 사용되고 있으

며 최고음도 ‘e♭″’, ‘f″’, ‘g″’로 확대되었고, 음역대가 저음구, 중음구, 고

음구로 확장되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피리 악곡에서 사용되는 음역이 넓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악기 개량의 결과

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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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악곡명

(작곡년도)
출현음 및 음역

1960's

새날의

기쁨

(1960)

-출현음: ‘e’ - ‘c″’

저음구
중음구

1970's

창성은

좋아

(1977)

-출현음: ‘e’ - ‘b′’

저음구
중음구

2000's

대화

(2008)

-출현음: ‘d’ - ‘f″’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윷놀이

(2009)

-출현음: ‘d’ - ‘g″’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대피리

협주곡1번

(2011)

-출현음: ‘d’ - ‘e♭″’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무언가,바람

(2018)

-출현음: ‘d’ - ‘g″’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자즌

(2020)

-출현음: ‘d’ - ‘g″’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표 46] 시대별 대피리 악곡의 출현음 및 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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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곡형식

7개의 악곡의 악곡형식을 정리해보겠다.

<창성은 좋아>의 악곡형식은 A-B-C-A′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도입-a-b-c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b-c로 나누

어진다. 단락 C는 a-b-c-d로 나누어지고, 단락 A′는 a-b-c로 구분된

다.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악곡형식은 A-B-C-D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a-b-c-d-e-f 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 로 구분된다.

C는 a-a′-b로 나누어지고, 단락 D는 a-b-Cadenza A -Cadenza B-c

로 되어있다.

<무언가, 바람>의 악곡 형식은 도입-A-B-C-D-E-F-G-H-I-J-K-L로

구분된다.

<새날의 기쁨>의 악곡형식은 A-B-C-A′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도입-a-b-a′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c-d로 구분된다.

단락 C는 a-b로 나누어지고, 단락 A′는 a-b-c-d로 나누어진다.

<대화>의 악곡형식은 A-B-B′-C-D-B″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시 a-a′-b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a′-a″-b-c로 구분

된다. 단락 B′는 a-a′-b-a″-c-b′로 C는 a-a′-a″로 D는 a-b-a′

-c-a″로 나누어지고, 마지막 단락 B″는 a-a′-b-c로 구분된다

<윷놀이>의 악곡형식은 A-B-A′형식으로 되어있다. 큰 단락 A는 다

시 도입-a-b-c-b′-d-b″로 나누어지고, 단락 B는 a-b-c-d-e-e’로 구

분된다. 단락 A′는 a-b-a′-b′로 나누어진다.

<자즌>의 악곡형식은 도입-A-B-C-D-E-F-G-I-J-K-L-M-N-O-P

-Q-R-S-Cadenza-T-U로 나눠진다.

대피리 악곡의 악곡형식을 비교해보면 <창성은 좋아>, <새날의 기

쁨> 은 A-B-C-A′의 형식으로 나누어지고 곡 처음에 도입 선율이 나

타나는 공통점이 나타났고, <윷놀이>는 A-B-A′의 형식으로 나누어지

고, 역시 도입 선율이 나타난다. <대화>,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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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바람>, <자즌>에서는 A-B-C-D, A～L까지 등의 부분으로 더 복잡하

게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은 국가별 차이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7개의 악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봤을 때, 북한에서 작곡

된 <창성은 좋아>, <새날의 기쁨>과 중국 연길(연변)출신 작곡가에 의

해 작곡된 <윷놀이>, 국내에서 작곡된 <대화>,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바람>, <자즌>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 [표 47]과 같다.

작곡 국가 악곡 악곡형식

북한

<창성은

좋아>,

<새날의 기쁨>

A-B-C-A′

도입부가 있음

중국연길

(연변)
<윷놀이> A-B-A′

한국

<대피리

협주곡 1번>
A-B-C-D

<대화> A-B-B′-C-D-B″
<무언가,

바람>
도입-A-B-C-D-E-F-G-H-I-J-K-L

<자즌>
도입-A-B-C-D-E-F-G-I-J-K-L-

M-N-O-P-Q-R-S-Cadenza-T-U

[표 47] 대피리 악곡의 작곡 국가별 악곡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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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계 및 선법

7개 악곡의 음계 및 선법을 살펴보면 <창성은 좋아>는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와 B(시)음이 추가되는 6음 음계가 출현한다. <대피리

협주곡 1번>은 라(D)선법 5음 음계와 여기에 E음을 추가한 음계, 그리

고 무조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무언가, 바람>은 도(F)선법 7음 음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7음 음

계에 음을 생략하거나 추가하는 형태와 무조 음계가 나타난다.

<새날의 기쁨>은 솔(G)선법 5음 음계, 4음 음계와 미(E)선법 5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에서는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는 G-B♭-C-D-F의 라(G)선법

5음 음계이다. 라(G)선법 5음 음계에 음을 추가하거나 생략하여 진행되

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는 미(D)선법 5음 음계와 음이 추가

된 경우, 반음계, 온음계, 무조 음계 등 고루 출현한다.

<윷놀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는 솔(G)선법 5음 음계(경토리)

이고, 다음은 라(D,G)선법 5음 음계(반경토리, 계면조 스케일)이다. 솔선법

과 라선법에 음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고,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 토

리)도 출현한다.

<자즌>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는 미(D)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

리)이고 여기에 음정이 추가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 라선법,

솔선법, 레선법 5음 음계도 출현한다. 온음계 및 무조 음계까지 다양한 음

계로 구성되어있다.

장새납 악곡의 음계 및 선법을 비교해보면 각 곡의 음계 및 선법을 국

가별 특징으로 연관 지을 수 있다. 북한에서는 대피리를 민족악기의 일

부로 사용하여 악곡 스타일이 민요풍을 기반으로 하는 악곡이 많아, 5음

음계 위주로 되어 있고, 솔선법(경토리)과 미선법(메나리토리)으로 구성

되어 있다. 중국 연길(연변) 출신 작곡가에 의해 작곡된 곡은 솔선법(경

토리), 미선법(메나리토리), 라선법(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5음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중국 연길(연변) 출신 작곡가 역시 북한의 문화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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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음악 교육체계에서 학습하였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국내에서 작곡된 곡은 라선법(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레선법(수심

가토리), 솔선법(경토리), 미선법 5음 음계와 도(F)선법 7음 온음계 그리

고 무조 음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이는 국내에서는 대피리가 12반

음계 연주가 가능한 개량악기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

5음 음계까지 사용됨으로써 창작 음악에서 전통의 색과 창작의 색을 자

유롭게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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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국가 악곡 음계 선법/음계

북한

<창성은

좋아>,

<새날의

기쁨>

5음 음계 솔(G)선법 경토리

6음 음계 미(E)선법 메나리토리

중국 연길

(연변)
<윷놀이> 5음 음계

솔(G)선법 경토리

미(E)선법 메나리토리

라(D,G)선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

한국

<대화>,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

바람>

<자즌>

5음 음계

라(D,C,G,A)선

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

레(D)선법 메나리토리

솔(G, F)선법 경토리

미(E)선법 수심가토리

6음 음계
라(G)선법

반경토리

(계면조스케일

)

솔(G)선법 경토리

7음 음계 도(F)선법 서양 온음계

반음계

무조 음계

[표 48] 대피리 악곡의 작곡 국가별 출현 음계

대피리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확인해보기 위해 출현음 및 음역,

악곡형식, 음계 및 선법을 비교해 본 결과, 시대별 흐름에 따른 변화와,

국가별 차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났다. 대피리 악곡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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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원인은 개량 악기 특성상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악기 개량의 결과

물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각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모습이 반영된 국가

별 차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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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북한 개량관악기 주법연구

‘Ⅲ.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 분석’에서 나타난 장새납, 대피리 악곡의 표

현법들을 대상으로 각 악기의 연주법을 제시하겠다. 또한 악곡에서 사용

된 실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겠다.

1. 장새납 주법연구

앞에서 살펴본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 금강마을>,

<룡강기나리>, <열풍>의 4곡과 장새납 협주곡 <봄>에서 출현한 표현

법들을 전통음악 주법, 서양음악 주법, 그 외의 주법으로 나누어 살펴보

겠다.

1) 전통음악 주법

장새납 악곡에서 출현하는 주법 중 전통음악 주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농음

장새납 연주 시 농음은 날숨의 압력과 속도를 주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소리의 움직임을 규칙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이다. 이때 방법은 복부 근육

을 이용하여 날숨에 변화를 주는 방법과 턱과 입술 근육을 이용하여 움

직이는 방법이 있다. 복부 근육을 이용하는 방법은 ‘흐,흐,흐,흐...’ 하며

가볍게 웃을 때와 같이 복부의 움직임을 유사하게 하여 호흡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턱과 입술 근육을 이용한 방법은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입안 구조와 크기에 변화가 생기고 또한 리드를 문 입술 근육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음정에 변화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단, 턱을 움직일 때 치아

가 닿지 않도록 입안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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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을 잘 조합하여 곡 흐름에 맞는 농음을 표현해야 한다.

장새납 악곡에서 출현하는 농음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평농음

nnnn, ② 굵은 농음bbbb, ③ 흘리는 농음 , ④ 사라지는 농음,mmmm 
이다.

① 평농음은 음을 일정 박 이상 지속할 때 기본적으로 동반되는 경우

가 많다. 농음 간격이 일정하며 음정의 변화폭이 크지 않다. 농음의 시작

음정의 방향은 기본 음정보다 한음정도 위를 향한다. 즉 기본음에서 시

작하여 반음정도 높은 음에 도달한 후 다시 기본음으로 내려오며, 이 두

음의 간격 안에서 일정하게 움직여 반복한다.

② 굵은 농음은 민속악 선법 중 떠는음의 역할을 하는 음정에서 사용

되는 주법으로 소리를 내자마자 움직여줌으로써 평농음보다 음정 변화폭

을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흡과 턱의 움직임이 더 커져야한다.

농음의 시작 음정의 방향은 기본 음정보다 한음정도 위를 향한다. 즉 기

본음에서 시작하여 한음정도 높은 음에 도달한 후 다시 기본음을 거쳐

한음정도 아래음에 도달하고 다시 기본음으로 돌아와 앞의 움직임을 반

복한다. 턱을 충분히 움직여줘야 굵고 풍성한 농음을 할 수 있다.

③ 흘리는 농음은 농음 초반에 기본음에서 시작하여 반음정도 아래의

음까지 아랫 방향으로 움직여 2～3번 큰 폭으로 천천히 농음하고 자연스

럽게 평농음의 속도와 폭으로 마무리한다. 흘리는 농음은 초반에는 턱을

주로 사용하여 음폭에 차이를 주고 이후에는 호흡과 턱을 함께 사용한

다.

④ 사라지는 농음은 선율을 마무리하는 긴 지속음에서 주로 사용된다.

농음의 시작 음정의 방향은 기본 음정보다 한음정도 위를 향한다.

평농음과 유사하게 시작하여 지속하다가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폭을

좁혀가며 농음한다. 사라지는 농음의 경우 호흡의 비중이 더 크다. 농음

의 시작에서는 호흡과 턱이 함께 사용되지만, 후반부엔 호흡만으로 음폭

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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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납 악곡에서 농음이 출현하는 선율들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악보 116] <열풍> 제1～12마디

위 [악보 116]에서는 평농음과, 사라지는 농음이 출현한다. 평농음은

전반적으로 사용되며, 사라지는 농음의 경우 제3마디와 같이 페르마타를

사용해 음의 프레이즈를 마무리할 때 사용된다. 제4마디에 빼는 호흡 주

법과 농음이 결합되어 음색에 차이를 준다.

[악보 117] <그네 뛰는 처녀> 제8～19마디

위 [악보 117]에서는 평농음, 굵은 농음, 흘리는 농음이 출현한다. 제14

마디에 굵은 농음이 나타나는데, 굵은 농음을 위해 앞 음정에서 퇴성을

더하는 호흡으로 힘있게 내려와 그 음량 그대로 턱과 호흡을 사용하여

굵은 농음을 해준다. 제17마디의 흘리는 농음은 음의 시가에 맞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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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정도 큰 폭으로 턱을 움직인 후 평농음의 폭으로 돌아온다. 농음은

아래를 향하며 음정 간격은 반음 정도이다.

[악보 118] <룡강기나리> 제3～18마디

위 [악보 118]에서는 평농음 굵은 농음, 흘리는 농음이 출현한다. 제

3～4마디는 도입부로 빠르기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흘리는 농음을 충분

히 표현해줄 수 있다. 음 시작 후 굵게 3～4번정도 큰 폭으로 턱을 움직

인 후 속도가 점차 빨라지며 평농음 폭으로 돌아온다. 농음은 아래를 향

하며 음정 간격은 반음 정도이다.

(2) 퇴성

퇴성은 기본 음정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주법으로 호흡을 줄여주거나

아래턱을 밑으로 내려 입에 물은 리드의 압력을 풀어주면서 음정의 변화

를 준다. 호흡만으로 음정을 조절하는 경우 음색이 변하고 소리가 제대

로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턱의 움직임과 함께 표현해야 한다. 또한

음정을 끌어내리는 과정의 미분음이 소리 나야 하며, 끌어내려서 도착하

는 음정도 생각하여 연주해야 한다. 퇴성은 기본적으로 다음 음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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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가기 직전에 표현하여 다음 음정과 연결되듯 연주한다. 악보상의

표기는 음표 뒤에 ‘x’로 한다.

장새납 악곡에서 사용되는 퇴성은 5개의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① ∩<와 결합한 퇴성은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더하는 호흡을 사용하

여 김을 더 불어 넣어 음량을 키우고 끝소리까지 소리를 줄이지 않는다.

② ∩>와 결합한 퇴성은 더하는 호흡을 사용하여 소리를 던지듯 연주한다.

③ ∩=와 결합한 퇴성은 더하는 호흡을 사용하여 음량을 키운 상태

로 김을 유지해주고 턱과 입을 사용하여 음을 끌어내린다.

④ ∪와 결합한 퇴성은 빼는 호흡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음량이 줄

어들며 음을 끌어내린다.

⑤ ∪=와 결합한 퇴성은 빼는 호흡을 사용하여 작아진 음량을 유지

하여 입을 사용하여 음을 끌어내린다.

장새납 악곡에서 퇴성이 출현하는 선율들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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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9] <풍년든 금강마을> 제56～67마디

위 [악보 119]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퇴성이 나타난다. 제56, 60마디에

서 ③번 유형의 퇴성이 사용되는데 ‘a′’음에서 음량을 살짝 키워 유지한

상태로 턱과 입을 사용하여 ‘g’까지 음을 끌어내린다. 제57마디는 ①번

유형의 퇴성으로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더하는 호흡을 사용하여 김을 더

불어 넣어 음량을 키워 ‘d″’음을 ‘c″’음에 가깝게 끌어내려 ‘a′’음까지 연

결한다. 제58마디는 ②번 유형의 퇴성으로 ‘g′’음을 더하는 호흡을 사용하여

소리를 던지듯 연주한다. 던져서 도착한 잔향의 음은 ‘f′’음에 가까워야 한다. 제

62마디는 ⑤번 유형의 퇴성으로 빼는 호흡을 사용하여 작아진 음량을 유지

하며 입을 사용하여 ‘f″’음을 ‘e″’음에 가깝게 끌어내리고 ‘d″’음까지

연결한다. 제66마디는 ④번 유형의 퇴성으로 빼는 호흡을 사용하여 자연

스럽게 음량이 줄어들며 ‘f″’음을 ‘e″’음에 가깝게 끌어내리고 ‘d″’음까

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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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0] <룡강기나리> 제73～80마디

위 [악보 120]의 제75～77마디 ‘g″-e″’음에서 퇴성이 출현한다. 제7

5～76마디는 ⑤번 유형의 퇴성으로 빼는 호흡을 사용하여 작아진 음량을

유지하며 입을 사용하여 ‘g″’음을 ‘f″’음에 가깝게 끌어내리고 ‘e″’음까

지 연결한다. 제77마디는 ②번 유형의 퇴성으로 ‘e″’음을 더하는 호흡을 사

용하여 소리를 던지듯 소리낸다. 던져서 도착한 잔향의 음은 ‘d″’음에 가깝게 나

야 한다. ②번 유형은 주로 쉼표 앞이나 선율이 마무리될 때 사용된다.

(3) 전성

전성은 기본 음정 연주 전에 밑에서 끌어올려서 기본 음정을 내는 주

법으로 입에 물은 리드에 압력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물면서 호흡에 압력

을 증가하는 방법으로 연주한다. 악보상의 표기는 음표 앞에 ‘c’로 한다.

장새납 악곡에서 전성이 출현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악보 121] <열풍> 제50～52마디

위 [악보 121]의 제52마디에서 전성이 출현한다. ‘b″’음 후 ‘d‴’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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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바꿈과 동시에 입에 물은 리드를 살짝 뺏다가 깊게 물면서 음정을

끌어올린다.

[악보 122] <룡강기나리> 제5～26마디

위 [악보 122]의 제12마디와 제24마디에서 전성이 출현한다. 제12마디

는 앞에서 농음 한 ‘e″’음을 반복하며 짧은 농음같이 전성을 해서 음을

반복해준다. 제24마디는 ‘a″’음 시작 시 입에 물은 리드를 살짝 뺏다가

다시 물어주며 음정을 끌어올린다.

(4) 퇴성+추성

퇴성+추성은 퇴성과 추성이 결합된 형태로 기본음에서 소리를 끌어내

렸다가 다시 본음으로 끌어올리는 주법이다. 퇴성의 방법은 아래턱을 밑

으로 내려 입에 물은 리드의 압력을 풀어주면서 음정을 끌어내렸다가 다

시 아래턱을 위로 올려 물으며 리드의 압력을 가해 음정을 끌어올리는

주법이다. 퇴성+추성은 기본적으로 다음 음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표현

하여 다음 음정과 연결되듯 연주하여야 한다. 악보상의 표기는 음표 뒤

에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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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새납 악곡에서 퇴성+추성이 출현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

보겠다.

[악보 123] <풍년든 금강마을> 제22～29마디

위 [악보 122]에 제23, 24, 29마디의 ‘A–G’음 에서 퇴성+추성이 나타

난다. 퇴성+추성 연주 시 ‘AGA-G’로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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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음악 주법

장새납 악곡에서 출현하는 주법 중 서양음악 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텅잉

장새납 연주 시에는 기본적으로 음의 첫소리를 낼 때 ‘싱글텅잉’169)을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 호흡과 운지의 변경만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음의 첫소리를 또렷하고 정확하게 내기 위해 텅잉을 사용한다.

이음줄이 시작될 때 텅잉을 해주고 이음줄 내에서는 텅잉 하지 않는다.

[악보 124] <봄> 제22～36마디

[악보 124]는 <봄>의 일부로 이음줄이 시작되는 부분만 텅잉을 해주

고 그 외에는 운지 변경으로 연주하여야 한다.

169) ‘싱글텅잉’은 소리를 낼 때 혀의 끝부분을 리드 끝에 대고 있다가 “드”나 “트” 발음
을 사용하며 혀를 떼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다. -이영훈, 앞의 논문,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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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5] <풍년든 금강마을> 제26～29마디

[악보 125]는 <풍년든 금강마을>의 일부로 제27, 28마디에서 강한텅잉

이 출현한다. 강한텅잉은 혀의 넓은 부분을 이용하여 ‘데엣-’과 같은 발

음으로 무겁게 텅잉해준다. 이는 악센트나 스타카토와 다르다.

(2) 스타카토

장새납 악곡에서 출현하는 스타카토의 종류에는 ① 스타카토, ② 메조

스타카토, ③ 악센트 스타카토, ④ 이음줄 스타카토가 있다.

① 스타카토는 악보에 표기된 음길이의 절반 정도를 연주해야 한다.

소리내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혀끝을 리드에 붙여 “듯”또는 “틋” 발음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고 바로 다시 리드에 혀를 대어 호흡을 막음으로써

소리를 짧게 내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스타카토는 음에 강을 주

어 강조하는 주법이 아니고 음길이를 짧게 하여 강조하는 주법이다. 따라서

텅잉을 할 때 호흡이나 혀에 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② 메조스타카토는 음표의 길이를 
정도 소리 내주고 끊어주면서 소

리를 일정하게 연주하는 것이다. 이때도 스타카토 연주와 마찬가지로 소

리의 음량으로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악센트 스타카토는 음의 길이는 스타카토의 기능처럼 기존 박의 반

으로 짧게 해주고 텅잉을 세게 하여 악센트로 강세를 주는 것이다.

④ 이음줄과 스타카토가 결합된 주법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기존의

스타카토와 달리 부드러운 텅잉으로 소리를 내고 스타카토가 표기되어있

는 음은 텅잉 없이 지공으로 음정을 바꾸고 적혀진 음길이의 절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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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후 혀끝을 리드에 붙여 호흡을 막음으로써 소리를 짧게 낸다.

장새납 악곡에서 스타카토가 출현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악보 126] <풍년든 금강마을> 제56～59마디

위 [악보 126]에서는 제56, 58마디에서 ① 스타카토가 출현한다.

[악보 127] <봄> 제255～258마디

위 [악보 127]에서는 ② 메조 스타카토가 출현한다. 위 악보의 첫 음으

로 스타카토 위에 테누토 표기가 함께 기보된다.

[악보 128] <봄> 제62～65마디

위 [악보 128]에서는 ③ 악센트 스타카토가 출현한다. 위 악보의 첫 음

으로 스타카토 위에 악센트 표기가 함께 기보된다.

[악보 129] <룡강기나리> 제77～80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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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29]에서는 ④ 이음줄 스타카토가 출현한다. 제78마디를 예로

들면 ‘g″-e″’음은 “드-읏”과 같은 소리로 발음하여 소리 내야 한다.

(3) 악센트

악센트는 소리를 내기 시작함과 동시에 혀끝을 리드에 붙여 “트” 또는

“틋” 발음을 사용하여 떼면서 호흡의 압력을 강하게 만들어 음을 강조해

주는 주법이다. 기존의 호흡보다 강한 호흡이 동반되어야 효과적인 악센

트 연주가 가능하다. 혀를 땐 이후에도 호흡을 유지하여 강한 소리를 유

유지해야 한다. 악보상의 표기는 음표 위나 아래에 ‘<’로 한다.

장새납 악곡에서 악센트가 출현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악보 130] <봄> 제271～278마디

위 [악보 130]에서는 8분음표에 악센트를 사용하여 3+3+2의 리듬을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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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누토

장새납 악곡에서 출현하는 테누토의 종류에는 ① 테누토(-), ② 악센트

테누토가(≥) 있다.

① 테누토는 음량에 변화는 주지 않고 가벼운 텅잉과 함께 지그시 누

르는 느낌으로 음을 짧지 않게 연주하는 것이다.

② 악센트 테누토는 악센트의 강한 호흡과 강한 텅잉을 하여 낸 소리

를 테누토의 음을 길게 유지하며 내는 방법이 합쳐진 것으로 악센트보다

강한 강조의 기능을 한다.

[악보 131] <봄> 제259～262마디

위 [악보 131]에서는 테누토와 악센트 테누토가 출현한다. 3+3+2의 리

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악센트 테누토는 제259마디 제1박과 제

262마디에 등장하며, 악센트표기와 테누토 표기가 동시에 기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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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주법

(1) 호흡 주법170)

호흡 주법은 더하는 호흡(∩)과 빼는 호흡(∪)으로 나눌 수 있다. 더

하는 호흡은 기본 소리에서 복근에 힘을 더 주어 호흡의 양을 추가하여

연주하는데 이때, 음정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빼는 호흡은

기본호흡을 입에 머금어 리드에 들어가는 공기압이 줄어들게 하는 연주

방법이다.

[악보 132] <그네 뛰는 처녀> 제20～31마디

위 [악보 132]에서는 호흡 주법이 출현한다. 제20마디와 제21마디에 더

하는 호흡과 빼는 호흡을 교차로 사용하여 그네가 앞뒤로 흔들리는 형상

을 표현해준다. 제28, 30마디에서는 빼는 호흡으로 메기고 받는 선율에서

메기는 선율 끝을 작게 마무리한다.

170) 호흡 주법은 연주 시 사용되는 호흡을 글로 작성하기 위해 ‘더하는 호흡∩’과 ‘빼

는 호흡∪‘이란 용어 및 기호를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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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3] <열풍> 제24～27마디

위 [악보 133]에서는 호흡 주법이 출현한다. 제24, 26마디 ‘d‴’음 연주

시 더하는 호흡으로 크고 강하게 연주한다. 제25마디 ‘a″’음은 제25마디

첫박 ‘a′’음에서부터 상행진행한 선율의 힘을 유지하여 더하는 호흡을

사용해 26마디의 ‘d‴’음까지 강하게 연결해 간다. 제27마디의 ‘a″’음은

빼는 호흡을 사용해 ‘a′’음과 대비 되게 연주한다.

(2) 운지법

장새납은 옥타브도약 선율을 연주하기 용이한 악기이다. 키가 부착되

어 12반 음계 연주가 가능하며, 특정 음정은 연주하기 편리하도록 보조

키도 달려있다. 장새납 운지에서 연주하기 편리한 운지법들을 제시하도

록 하겠다. 운지법은 ‘Ⅱ. 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고찰’에서 다룬 장새납

의 음역 및 운지법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겠다.

(①) 옥타브 도약 연주

장새납에서 1옥타브를 도약진행하는 운지는 비교적 간단하다.

왼손 검지(20번)포함 운지를 막으면 ‘d′-d#″’음까지 소리 나고 ‘e″

-b♭″음까지는 왼손 검지(20)만 열고 나머지 운지는 동일하게 연주하면

기본 운지 음정의 한 옥타브 위 음정이 소리난다. 이후 ‘b♭″’음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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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들은 왼손 검지(20)를 열고, 왼손 엄지(21)로 역취키를 눌러 소리낸다.

따라서 아래 [악보 134]의 제100～102마디와 같은 선율 진행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악보 134] <봄> 제99～102마디

② 저음부 왼손, 오른손 소지171) 사용

장새납은 양손 소지를 사용하여‘d′,e♭′,e′,f′,f#′,g#′’음 연주가 간

눙하다. 키번호(음정)-손가락순으로 적어보면 1(d′)-왼, 2(e♭′)-오, 3

(e′)-왼,오, 4(f′)-왼,오, 5(f#′)-왼,오 , 7(g#′)-오(왼)이다.

이렇든 왼손이나 오른손 소지 한곳에서만 연주되는 음정들이 있어서,

음 진행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다. 반대로 양손을 이용하여 음 진행을 부

드럽게 연주 가능한 경우들도 있다.

왼1 오4

[악보 135] <열풍> 제120～121마디

위의 [악보 135]의 제121마디의 경우 ‘d′-f′’음 진행시 ‘d′’음 연주

때 왼손 소지로 1번 키와 오른손 소지로 4번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로 소

리내고 ‘f′’음 때 왼손 약지만 떼어주면 바로 음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

한 운지법은 빠른 선율을 연주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171) 새끼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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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키

장새납에는 특정 진행을 돕기 위한 보조키들이 있다.172) 9(b♭′,b♭″),

16(d#′,d#″), 22(f″-g″), 23(g″-a″)키이다.

22 22

[악보 136] <봄> 제86～89마디

따라서 [악보 136] 연주 시 표시된 f″의 음을 22번 키를 사용하여 빠

르게 꾸밈음을 낼 수 있다.

172) 대피리에도 장새납과 같이 특정 진행을 돕기 위한 보조키들이 있다. 18(b′,f#″),
20(d#′,b#♭″), 23(d″-e″), 24(e″-f″)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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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피리 주법연구

앞에서 살펴본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 바람>, 3곡과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 <대화>, <윷놀

이>, <자즌>에서 출현한 표현법들을 전통음악 주법, 서양음악 주법, 그

외의 주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앞 절의 장새납 주법에서 제시된 주법

과 방법이 동일한 주법은 악보만 제시하고, 주법설명은 생략하겠다.

1) 전통음악 주법

대피리 악곡에서 출현하는 주법 중 전통음악 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농음

대피리 연주 시 농음의 방법은 장새납의 농음 방법173)과 동일하다.

대피리 악곡에서 출현하는 농음은 5가지 농음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평농음nnnn, ② 굵은 농음bbbb, ③ 흘리는 농음 ,

④ 사라지는 농음,mmm, ⑤ 굵어지는 농음 , ⑥ 잘아지는 농음 ,

⑦ 두 번 집는øø 농음이다.

①～④번의 농음방법은 장새납에서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⑤～⑦번 농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⑤ 굵어지는 농음은 평농음으로 시작하여 턱과 호흡을 더 많이 사용하

173) 본 논문 p.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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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굵은 농음으로 점차 변화시킨다. 점차 음정 변화의 폭을 더 넓히고

격하게 움직여서 음을 고조시킨다.

⑥ 잘아지는 농음은 사라지는 농음과 유사하나 농음 후반을 호흡이 아

닌 입과 턱을 이용하여 음정 변화의 폭을 좁혀간다.

⑦ 두 번 집는 농음은 두 번 정도 턱과 입으로 음식을 씹는 느낌으로

리드에 압력을 가한다. 주로 도약 상행진행 시 앞 음에서 사용된다.

대피리 악곡에서 농음이 출현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악보 137] <창성은 좋아> 제1～8마디

위 [악보 137]에서는 제2마디에 굵은 농음, 제4마디에 평농음, 제5마디

에 흘리는 농음이 출현한다.



- 250 -

[악보 138] <무언가, 바람> 제1～27마디

위 [악보 138]에서는 평농음, 굵어지는 농음, 잘아지는 농음이 출현한

다. 제4, 8, 12, 16, 26마디의 지속음에서 평농음하여 선율을 마무리한다.

제19마디에서는 ‘f″’음에 굵어지는 농음을 사용해 제17마디 ‘f′’음 부터

시작된 상행진행 선율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준다. 제23마디는 반대로 하

행선율의 마지막으로 ‘g′’음 잘아지는 농음으로 선율을 마무리한다.

[악보 139] <자즌> 제150～161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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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39]의 제 150, 152, 154, 156, 158～160마디 첫음에서 두 번

집는 농음이 출현한다. 도약 상행진행 시 두 번 집는 농음으로 음을 강

조하여 힘있게 상행진행 한다.

(2) 퇴성

대피리 연주 시 퇴성의 방법은 장새납의 퇴성 방법174)과 동일하다.

대피리 악곡에서 사용되는 퇴성은 6개의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① ∩<와 결합한 퇴성, ② ∩>와 결합한퇴성, ③ ∩=와 결합한 퇴성

④ ∪와 결합한 퇴성, ⑤ ∪=와 결합한 퇴성, ⑥ ∩와 결합한 퇴성

①～⑤번의 퇴성 방법은 장새납에서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

고, ⑥번 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⑥ ∩와 결합한 퇴성은 더하는 호흡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음량을

유지하며 음을 끌어내린다.

대피리 악곡에서 퇴성이 출현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악보 140] <창성은 좋아> 中 제31～38마디

174) 본 논문 p.22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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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악보 140]에서는 제33마디에서 ⑤번 유형의 퇴성, 제36마디에서 ①

번 유형의 퇴성, 제38마디에서 ②번 유형의 퇴성이 출현한다.

[악보 141] <무언가, 바람> 제45～49마디

위 [악보 141]에서는 제47마디에서 ③번 유형의 퇴성이 출현한다.

[악보 142] <새날의 기쁨> 제25～32마디

위 [악보 142]에서는 제27, 30마디에서 ④번 유형과 제26마디에서 ⑥번

유형의 퇴성이 출현한다. 제26마디는 제25마디에서부터 지속되는 ‘d′’음

을 어떠한 변화도 없이 자연스럽게 끌어내려 ‘c′’으로 연결한다.

(3) 전성

대피리 연주 시 전성의 방법은 장새납의 전성 방법175)과 동일하다.

대피리 악곡에서 전성이 사용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175) 본 논문 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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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3] <무언가, 바람> 제1～16마디

위 [악보 143]에서는 전성이 출현한다. 제3, 11마디에서 제2박의 16음

표 음정을 전성으로 연주하여 장2도 음 간격을 연결하듯 연주한다.

(4) 퇴성+추성

대피리 연주 시 퇴성+추성의 방법은 장새납의 퇴성+전성의 방법176)과 동

일하다.

대피리 악곡에서퇴성+전성이 사용되는선율의 일부를예를들어살펴보겠다.

176) 본 논문 p.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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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44] <윷놀이> 제26～36마디

위 [악보 144]의 제27, 29, 30마디 ‘d′-c′’음과 제31, 33마디 ‘a-g’음

에서 퇴성+추성이 나타난다. 퇴성+추성 연주 시 ‘d′c′d′-c′’, ‘aga-g’

로 소리가 난다.

[악보 145] <창성은 좋아> 제1～8마디

위 [악보 145]의 제2마디 ‘c′-a’음과 제5마디 ‘g′-e′’음에서 퇴성+추

성이 나타난다. 퇴성+추성 연주 시 ‘c′b♭c′-a’ ‘g′f′g′-e′’로 소리

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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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튀김

목튀김은 다루치기라고도 불리는 주법이다. 목튀김은 입에 물은 리드

에 압력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물면서 음정을 끌어올리는 전성과 유사한

형태이다. 단 기본음을 먼저 내고 난 후 음정에 변화를 주는 점과, ‘디-

잇’과 같은 발음으로 혀의 뒷부분이 목을 막아 공기를 차단하여 끝소리

가 끊어진다. 해당음을 강조하는 주법이다. 악보상의 표기는 음표 위나

아래에 ‘e’로 한다.

대피리 악곡에서 목튀김이 사용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

겠다.

[악보 146] <윷놀이> 제72～75마디

[악보 147] <자즌> 제227～235마디

위 [악보 146]의 제72, 73마디와 [악보 147]의 제227, 228, 230, 231,

232마디에서 목튀김이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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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공굴리기

지공굴리기는 기본음, 2도위의 음, 본음을 빠르게 붙여서 연주하는 주

법이다. 손가락을 가볍고 빠르게 굴려 음을 꾸며준다. 이때 손가락에 힘

이 들어가 악기에 타격을 주어 음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악보상에는 음표 위에 ‘ ’이나 ‘ ’등으로 표기한다.

대피리 악곡에서 지공 굴리기가 사용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

펴보겠다.

[악보 148] <대피리 협주곡 1번> 제117～119마디

위 [악보 148]의 제117마디 ‘c′’음에 지공굴리기가 출현한다. 앞뒤 음

인 ‘d′-c′-d′’음 진행에서 지공 굴리기를 하면 ‘d′-c′d′c′-d′’로

연주된다.

[악보 149] <무언가, 바람> 제54～64마디

위 [악보 149]의 제55마디 ‘d′’음과 제59마디 ‘g′’ 음, 제63마디 ‘c′’음에 지공

굴리기가 출현한다. 각각 ‘d′-e′-d′’,‘g′-a′-g′’, ‘c′-d′-c′’로 연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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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음악 주법

대피리 악곡에서 출현하는 주법 중 서양음악 주법을 살펴보도록하겠다.

(1) 텅잉

대피리 연주 시에는 장새납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음의 첫소리를

낼 때 ‘싱글텅잉’177)을 사용한다. 상황에 따라 호흡과 운지의 변경만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음의 첫소리를 또렷하고 정확하게 내기 위해

텅잉을 사용한다. 이음줄이 시작될 때 텅잉을 해주고 이음줄 내에서는

텅잉 하지 않는다.

[악보 150] <대피리 협주곡 1번> 제134～140마디

아래 [악보 150]는 대피리 협주곡 1번의 일부로 이음줄이 시작되는 부

분만 텅잉을 해주고 그 외에는 운지 변경으로 연주하여야 한다.

177) ‘싱글텅잉’은 소리를 낼 때 혀의 끝부분을 리드 끝에 대고 있다가 “드”나 “트” 발음
을 사용하며 혀를 떼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다. -이영훈, 앞의 논문,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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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타카토

대피리 악곡에서 출현하는 스타카토의 종류에는 ① 스타카토, ② 메조

스타카토, ③ 악센트 스타카토, ④ 이음줄 스타카토가 있다.

대피리 연주 시 스타카토의 방법은 장새납의 스타카토 방법과178) 동일

하다.

대피리 악곡에서 스타카토가 출현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

보겠다.

[악보 151] <무언가, 바람> 제115～127마디

위 [악보 151]에서는 ① 스타카토와 ④ 이음줄 스타카토가 출현한다.

제116마디에서 ‘d′’음에서 ‘c′’음로 하행할 때 ④ 이음줄 스타카토가 출

현한다. 이는 ‘c′’음은 텅잉 없이 지공으로 음정을 바꾸고 음길이의 절반

정도를 연주 후 혀끝을 리드에 붙여 호흡을 막아 짧게 소리낸다. 이후 등

장하는 ‘g’음은 ①스타카토로 연주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스타카토가

[악보 151]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 선율을 연주할 때 빠른 선율 진

행 안에서 두 종류의 스타카토를 정확히 구분하여 연주해야 한다.

178) 본 논문의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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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2] <대화> 제194～198마디

위 [악보 152]에서는 제194마디의 ① 스타카토와 제196, 197마디의 ②

메조스타카토, 제195마디의 ③ 악센트 스타카토가 출현한다. <대화>의 마

지막 부분으로 다양한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모든 음을 강조하며 끝난다.

(3) 악센트

대피리 악곡에서 출현하는 악센트 종류에는 ① 악센트(<) ② 이음줄

악센트( +<)가 있다.

① 악센트 방법은 장새납의 악센트 방법과179) 동일하다. ② 이음줄 악

센트의 경우 이음줄이 있어 텅잉으로 악센트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혀

를 리드에 닿기 전까지만 움직여서 공기의 흐름을 바꿔주고 호흡을 병행

하여 연주한다.

대피리 악곡에서 악센트가 출현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179) 본 논문의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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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3] <대화> 제144～157마디

위 [악보 153]에서는 ① 악센트가 출현한다.

[악보 154] <대피리 협주곡 1번> 제14～16마디

위 [악보 154]에서는 ② 이음줄 악센트가 출현한다. 제16마디에서 악센

트 스타카토와 이음줄 악센트로 표현이 대비된다.

(4) 테누토

대피리 연주 시 테누토 방법은 장새납의 테누토 방법180)과 동일하다.

단 대피리에서는 악센트 테누토는 등장하지 않고 테누토만 출현한다.

대피리 악곡에서 테누토가 사용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보

겠다.

180) 본 논문 p.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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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55] <창성은 좋아> 제9～12마디

위 [악보 155]의 제9마디에서 테누토가 출현한다. 테누토를 사용하여

‘b′’음을 강조 해준다.

(5) 트릴(trill)

트릴 주법은 본래음부터 시작하여 2도위의 음을 빠른 속도로 교차하며

연주하는 장식음이다. 일반적으로 교차하는 두 음정의 속도가 일정해야

하나, 아래 [악보 156]의 제57마디와 같이 rit., accel.등의 빠르기 기호가

적혀있을 때는 상황에 맞추어 조절하여 연주해야 한다.

[악보 156] <대화> 제57～61마디

3) 그 외

(1) 호흡 주법181)

대피리 연주 시 호흡 주법은 장새납의 호흡 주법182)과 동일하다.

181) 호흡 주법은 연주 시 사용되는 호흡을 글로 작성하기위 ‘더하는 호흡’과 ‘빼는 호흡
‘으로 용어를 사용하겠다.

182) 본 논문 p.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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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리 악곡에서 호흡 주법이 사용되는 선율의 일부를 예를 들어 살펴

보겠다.

[악보 157] <새날의 기쁨> 제59～65마디

위 [악보 157]에서는 빼는 호흡이 출현한다. 제60, 62, 63마디에서 ‘a′’

음에서 ‘g′’음으로 하행할 때 빼는 호흡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높여 연

주한다.

[악보 158] <무언가, 바람> 제9～16마디

위 [악보 158]의 제14, 15마디에서는 빼는 호흡과 더하는 호흡이 출현

한다. ’g′’음 연주시 앞 상행선율의 음량 그대로 연주하고 디크레센도

시켜 선율을 마무리 할 수도 있지만,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호흡 주

법을 사용하여 연주한다. 상행선율의 음량에서 잠깐 호흡을 빼주었다가

다시 더하는 호흡으로 ‘g′’음을 키워주고. 이후 디크레센도 시켜 선율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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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지법

대피리는 키가 부착되어 12반음이 연주 가능하며, 특정 음정을 연주하

기 편리하도록 보조키도 달려있다. 대피리 운지에서 연주하기 편리한 운

지법들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운지법은 ‘Ⅱ. 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고

찰’에서 다룬 대피리의 음역 및 운지법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하겠다.

(①) 저음부 왼손, 오른손 소지183) 사용

대피리는 양손 소지를 사용하여‘d, e♭, e, f, f#, g#’음 연주가 가능하다.

키번호(음정)-손가락순으로 적어보면 9(d)-오, 14(e♭)-왼, 11, 15(e)-왼,

오, 10, 16(f)-왼,오, 13, 17(f#)-왼,오, 12(g#)-오이다. 이렇든 왼손이나 오

른손 소지 한곳에서만 연주되는 음정들이 있어서, 음 진행이 불가한 경

우들이 있다. 반대로 양손을 이용하여 음 진행을 부드럽게 연주 가능한

경우들도 있다.

오10 왼15

오9

[악보 159] <무언가, 바람> 제65～75마디

위 [악보 159]의 경우 제69～70마디에서 약지로 연주하는 ‘f’, ‘e’, ‘d’음

정이 순서대로 출현하는데 이때 ‘d’음은 오른손 소지로만 연주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e’음을 왼손 소지로 눌러줘야 음 진행이 수월하다. 제70마

183) 새끼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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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d’음 앞에 꾸밈음이 붙어 ‘dg-d’로 연주되는데. 이 음 진행은 오른손

소지만 떼었다 누르면 가능하다.

[악보 160] <대피리 협주곡 1번> 제173～178마디

위 [악보 160]의 제175～176마디 선율 연주 시 오른손 9번의 ‘d’음 키

를 누른 채로 음정 진행을 할 수 있다.

(②) 역취 키

대피리의 역취 키 사용 시 아랫관을 담당하는 오른손 또는 왼손 소지

들을 미리 막아놓고 준비 할 수 있다. 특히 아래 [악보 161]과 같이

‘a′-b′’음 진행 시 ‘a′’음은 모든 지공이 열려있고 왼손 검지만 사용

하여 키를 누르는 음정이고, ‘b′’음은 ‘e’음을 내는 운지에 역취키를 사

용하는 음정이라 많은 연습이 필요한 음 진행 구간이다. 이때 아랫관에

해당하는 운지들을 미리 막아두면 음 진행이 훨씬 수월하다.

[악보 161] <창성은 좋아> 제89～97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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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Ⅲ.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 분석’에서 제시된 장새납, 대피리

악곡의 표현법들을 대상으로 주법을 확인해보았다.

장새납과 대피리는 태평소와 피리를 개량한 악기로서 전통음악에서 사

용되는 농음, 퇴성, 전성, 퇴성+추성 주법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대피

리의 경우 피리연주 시 사용되는 목튀김과 지공굴리기도 사용되었다. 서

양음악 주법은 텅잉, 스타카토, 악센트, 테누토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대피리에서는 트릴도 사용되었다. 그 외의 호흡주법은 관악기 특유의 주

법으로 두 악기에서 모두 사용된다. 운지법의 경우 장새납, 대피리 모두

저음부 왼손, 오른손 소지 사용법을 다루었고, 장새납의 경우 옥타브 도

약 연주 시 사용되는 주법과 보조키 사용 주법을 살펴보았다. 대피리의

경우 역취 키 사용 주법을 살펴보았다.

북한 개량관악기 주법연구를 통해 장새납, 대피리는 전통악기를 개량

한 악기로써 전통음악 주법과 서양음악 주법 모두 연주 가능한 악기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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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북한에서 개량된 관악기 중 장새납과 대피리의 음악을 연구

한 것이다.

장새납은 태평소를, 대피리는 피리를 개량한 악기로 1990년대 후반에

서 2000년대 초에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창작 음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

고 있다. 그에 비해 악기에 대한 연구나 정보가 매우 부족하여 악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새납

과 대피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악곡 분석을 통해 음악에서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확인

해보았다. 또한 악곡에 제시된 표현법들에 대해 주법을 연구하였다.

Ⅱ.북한 개량관악기에 관한 고찰에서는 자료수집을 통해 장새납, 대피리

의 개량과정, 국내유입과정, 국내연주활동, 악기 구조 및 음역과 운지법을

확인하였다.

Ⅲ.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 분석에서는 1985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서 연주된 북한 개량관악기로 연주된 악곡 중 독주곡과 협주곡의 악곡

구조를 파악하고 선율을 분석한 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새납 악곡은 장새납 독주곡 <그네 뛰는 처녀>, <풍년든 금강마을>,

<룡강기나리>, <열풍>, 장새납 협주곡 <봄>을 분석하였다.

첫째, 장새납 독주곡과 협주곡의 악곡형식은 <그네 뛰는 처녀>, <풍

년든 금강마을>과 <룡강기나리>는 A-B-A′형식으로 동일하고, 도입선

율이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났고, <봄>이 A-B-C-D형식으로 A-B-C형

식인 <열풍>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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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새납 독주곡과 협주곡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네 뛰는 처녀>는 ⓐ주제, ⓑ주제 ,ⓒ주제와 종지선율이 변형·반복

되어 구성 된다. 특징적인 선율로는 메기고 받는 선율과 대응선율이 나

타난다.

<풍년든 금강마을>은 ⓐ주제, ⓑ주제 ,ⓒ주제와 종지선율1, 2로, 이 선

율들이 변형·반복되며 곡이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독주 선율과 반

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선율이다.

<룡강기나리>는 ⓐ주제와 종지선율이 변형·반복되어 구성 된다. 특징

적인 선율로는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열풍>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도입선율, ⓐ주제, ⓑ주제, ⓒ주제와

종지선율로, 이 선율들이 변형·반복되며 곡이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되는 선율과 메기고 받는 선율이다.

<봄>은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선율이 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되는 선율이다.

셋째, 악곡의 음계 및 선법은 <그네 뛰는 처녀>는 솔(G/B♭)선법, 라

(A)선법, 도(C)선법의 5음 음계로만 구성되어 있다. <풍년든 금강마을>

은의 선법은 레(G)선법 5음 음계, 4음 음계이다. <룡강기나리>는 레(A)

선법 4음 음계, 5음 음계, 레(C)선법 5음 음계, 솔(A)선법 5음 음계로 구

성되어 있다. <열풍>은 라(D/G)선법 5음 음계, 6음 음계로 구성되어있

다. <봄>은 라(D/A), 레(A/G), 솔(B♭)선법 5음 음계와 도(F)선법 7음

음계, 무조 음계 등의 다양한 음계가 고루 출현한다.

넷째, 장새납 독주곡과 협주곡의 출현음 및 음역은 <그네 뛰는 처녀>

에서는 최저음이 ‘g′’음이고, 음역대는 중음구, 고음구로 이루어진다.

<풍년든 금강마을>에서는 현재 장새납의 최저음인 ‘d′’음이 등장하나

아주 잠깐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f′’음을 최저음으

로 볼 수 있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로 넓어졌다. <룡강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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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는 한음 더 낮아진 ‘e′’음이 최저음으로 등장하며 음역대는 저

음구, 중음구, 고음구로 <풍년든 금강마을>과 동일하다. <열풍>과

<봄>에서는 장새납의 최저음인 ‘d′’음이 최저음이고, 최고음은 ‘g‴’으

로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 최고음구까지 넓어져 장새납으로

연주 가능한 음역대의 전반이 출현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악곡별 출현음 및 음역, 악곡형식, 음계 및 선법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장새납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시

대별 흐름에 따른 변화와 국가별 차이가 나타났다. 장새납 악곡에서 나

타나는 음악적 변화의 원인은 개량 악기 특성상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악

기 개량의 단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각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모습이

반영된 국가별 차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피리 악곡은 대피리 독주곡 <창성은 좋아>, <대피리 협주

곡 1번>, <무언가,바람>, 대피리 협주곡 <새날의 기쁨>, <대화>, <윷

놀이>, <자즌>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피리 독주곡과 협주곡의 악곡형식은 <창성은 좋아>, <새날의

기쁨>의 경우 A-B-C-A′의 형식으로 나누어지고 곡 처음에 도입 선율

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나타났고, <윷놀이>는 A-B-A′의 형식으로 나

누어지고, 역시 도입 선율이 나타난다. <대화>, <대피리 협주곡 1번>,

<무언가,바람>, <자즌>에서는 A-B-C-D, A～L까지 등의 형식으로 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둘째, 대피리 독주곡과 협주곡의 선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성은 좋아>는 ⓐ주제, ⓑ주제, ⓒ주제, 종지선율로, 이 선율들이 변

형·반복되며 곡이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되는 선율과 메기고

받는 선율이다.

<대피리 협주곡 1번>은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제선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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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무언가, 바람>은 ⓐ주제, ⓑ주제가 변형·반복되며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로는 대응되는 선율이 나타난다.

<새날의 기쁨>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 종지선율1, 2

로, 이 선율들이 변형·반복되며 곡이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로는 독

주 선율과 반주 선율이 메기고 받는 선율, 대응선율, 동일한 음정으로 리

듬을 축소 변형하는 선율이 나타난다.

<대화>를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주

제 종지선율1, 2이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선율이다.

<윷놀이>를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가 변형·반복되며 구

성된다. 특징적인 선율로는 대응 선율이 나타난다.

<자즌>을 구성하는 반복선율은 ⓐ주제, ⓑ주제, ⓒ주제, ⓓ주제로, 이

선율들이 변형·반복되며 곡이 구성된다. 특징적인 선율은 대응선율이다.

셋째, 대피리 독주곡과 협주곡의 음계 및 선법은 <창성은 좋아>는 미

(E)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와 B(시)음이 추가되는 6음 음계가 출현

한다. <대피리 협주곡 1번>은 라(D)선법 5음 음계와 여기에 E음을 추가

한 음계, 그리고 무조 음계로 구성 되어있다. <무언가, 바람>은 도(F)선

법 7음 음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7음 음계에 음을 생략하거나 추가하

는 형태와 무조 음계가 나타난다. <새날의 기쁨>은 솔(G)선법 5음 음계,

4음 음계와 미(E)선법 5음 음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에서는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는 G-B♭-C-D-F의 라(G)선법 5음 음계이다. 라(G)

선법 5음 음계에 음을 추가하거나 생략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

난다. 그 외에는 미(D)선법 5음 음계와 음이 추가 된 경우, 반음계, 온음

계, 무조 음계 등 고루 출현 한다. <윷놀이>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

계는 솔(G)선법 5음 음계(경토리)이고, 다음은 라(D,G)선법 5음 음계(반

경토리, 계면조 스케일)이다. 솔선법과 라선법에 음을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고, 미(E)선법 5음 음계(메나리 토리)도 출현한다. <자즌>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음계는 미(D)선법 5음 음계(메나리토리)이고 여기에 음정



- 270 -

이 추가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 라선법, 솔선법, 레선법 5음

음계도 출현한다. 온음계 및 무조 음계까지 다양한 음계로 구성되어있다.

넷째, 대피리 독주곡과 협주곡의 출현음 및 음역은 <창성은 좋아>에

서는 최저음이 ‘e’ 최고음이 ‘b′’음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로 이루

어진다. <대피리 협주곡 1>에서는 대피리의 최저음인 ‘d’음이 최저음이

고 최고음은 ‘e♭″’이다.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이다. <무언가,

바람>에서는 최저음이 ‘d’ 최고음이 ‘g″’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

음구로 <대피리 협주곡 1>과 동일하다. <새날의 기쁨>에서는 최저음이 ‘e’ 최

고음이 ‘c″’이고,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로 <창성은 좋아>와 동일하

다. <대화>에서는 대피리의 최저음인 ‘d’ 와 최고음은 ‘f″’음이고, 음역

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이다. <윷놀이>와 <자즌>에서는 대피리의 최저

음인 ‘d’ 와 최고음은 ‘g″’음으로 음역대는 저음구, 중음구, 고음구에 해

당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악곡별 출현음 및 음역, 악곡형식, 음계 및 선법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대피리 악곡의 음악적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장

새납과 같이 시대별 흐름에 따른 변화와, 국가별 차이에 따른 변화가 나

타났고, 그 변화의 원인도 유사하다.

특히나 국가별 차이에 따른 변화 양상을 보았을 때 장새납과 대피리는

북한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고, 개

량 악기로써 태평소와 피리의 음역 및 반음계 연주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Ⅳ. 북한 개량관악기 주법연구에서는 Ⅲ. 북한 개량관악기

악곡 분석에서 제시된 장새납, 대피리 악곡의 표현법들을 대상으로 연주

법을 제시하였다.

장새납 독주곡과 협주곡에서 제시된 표현법은 농음(평nnnn, 굵은bbbb, 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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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사라지는,mmmm), 퇴성, 전성, 퇴성+추성, 호흡 주법(∩,∪), 강한텅잉

(∘), 테누토, 스타카토, 메조스타카토, 악센트, 악센트 테누토 등이고, 대피

리 독주곡과 협주곡에서 제시된 표현법 농음(평nnnn,굵은bbbb,흘리는 ,굵어

지는 ,잘아지는 ,두 번 집는øø ), 퇴성, 전성, 퇴성+추성, ,지공굴리

기, 목튀김(e),호흡 주법(∩,∪), 스타카토, 악센트, 악센트 스타카토, 트

릴 등이다.

위와 같은 표현법들을 살펴본 결과 장새납과 대피리는 태평소와 피리

를 개량한 악기로서 전통 음악에서 사용되는 농음, 퇴성, 전성, 퇴성+추

성 주법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대피리의 경우 피리연주 시 사용되는

목튀김과 지공굴리기도 사용되었다. 서양음악 주법은 텅잉, 스타카토, 악

센트, 테누토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대피리에서는 트릴도 사용되었

다. 그 외의 호흡주법은 관악기 특유의 주법으로 두 악기에서 모두 사용

된다. 운지법의 경우 장새납과 대피리의 키 번호(운지 번호)를 제시하며

저음부 왼손, 오른손 소지 사용법을 제시했고, 장새납의 경우 특징적인

주법으로 볼 수 있는 옥타브도약 연주 시 사용되는 주법과 연주에 편이

성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키 사용 주법을 살펴보았다. 대피리의 경우 역

취 키 사용 시 도움 되는 운지법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장새납과 대피리는 국내 유입 이후 창작 음악

에서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음악적 요소들을 겸비하여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악기를 수용함에 있어 단순히 북한의 악기와

음악을 수용하고 연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고의 악기연구와 주

법 연구를 통해 장새납과 대피리를 연주하고자 하는 연주자들의 악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작곡가들이 해당 악기를 사용하여 곡을 작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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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어 북한 개량관악기들이 국악계에서 더욱 활발하고 폭넓게 사

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북한 개량관악기 중 저피리의 경우 국내에서

연주된 악곡의 수가 적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추후 저피리

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기약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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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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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bout Improved wind instrumental music in North

Korea, which shows the growing importance of local creative music.

North Korean instruments such as J angsaenap, Daepiri, and J eopiri

are utilized in Korean culture. In this paper, J angsaenap which

improved Taepyeongso and Daepiri which improved P iri are mainly

studied.

Various references and pieces from North and South Korea were

analyzed to find the status and musical transition of J angsaenap and

Daepiri. To find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instruments, playing

technique was also handled as proposed in the piece analysis.

The subject of the study is from 1985; when North Korea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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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irst performed, to 2020. Solo pieces and solo melody of the

Concerto were limitedly considered. For J angsaenap, solo <A Girl on

the Swing>, <Geum-river Village with Abundance>,

<Ryonggangginari>, <New Wave>, and a concerto <Spring> were

analyzed. For Daepiri, Solo <Changsong is good>, <Daepiri

Concerto No. 1>, <Song without Words, Wish>, Concerto <A

Pleasure of New Day>, <Conversation>, <Yutnori>, and <J ajeun>

were analyze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ly, the melody of J angsaenap and Daepiri pieces were

repetition and transition of the main theme and ending melody.

Responsive melody and call-and-responsorial form melody also

appeared especially. In case of mode, various modes were used from

traditional 5-tone to 4-tone, 6-tone, western 7-tone and atonal. Tone

appearance and range has been widely extended as time passes.

Secondly, variations in time and nation appeared after examining

musical changes of J angsaenap and Daepiri pieces. This alteration

was affected by the result of instrument improvement, and by the

difference of politics and culture of countries.

Especially, in accordance with the difference of country, J angsaenap

and Daepiri were more used to the free form in South Korea than

North Korea. In the sense of improved wind instruments, J angsaenap

and Daepiri were utilized as a supplementation of Taepyeongso and

Piri in terms of tone range and chromatic scale.

Thirdly, J angsaenap and Daepiri are improved instruments from

the tradition. Therefore, they are adequate for both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al technique. Breathing technique is employed in terms

of wind instruments. Attached key allows effective performances by

specific fing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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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J angsaenap and Daepiri were actively used in

Korean creative music scene, with confusion of traditional and

western components. Also, with regards to accommodation, the

instruments and music were not simply accepted but interpreted and

utilized. What matters are, interpretation in our own way and

utilization for wide variation.

By giving information to understanding North Korean improved

wind instruments such as J angsaenap and Daepiri, performers are

able to understand instruments and composers are able to utilize

them. Hope North Korean improved wind instruments are actively

and widely used in Korean music scene.

keywords : Improved wind instrument of North Korea, J angsaenap,

Daepiri, Improved instrument, Wind instrument

Student Number : 2016-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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